
들어가면서 - 찾으면 혼란해 하고  

 

도마복음의 발굴  

1945 년 12 월 어느 농부 형제가 이집트의 북부 나일 강 서쪽 기슭 나그 함마디(Nag Hammadi)라는 곳 부근에서 

밭에다 뿌릴 퇴비를 채취하려고 땅을 파다가 땅 속에 토기 항아리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귀신(jinn)이라도 

들어있으면 어떻게 하나 무서웠으나 보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항아리를 열어보았습니다. 귀신이 나오지는 않아 

안심은 되었지만, 실망스럽게도 보물도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로지 가죽으로 묶은 열세 뭉치의 파피루스 종이 

문서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고문서가 골동품으로 값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를 시장에 가지고 

나가 팔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그 함마디 문서’의 발굴 경로입니다.1) 이 문서들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추기경이 수도승들에게 

‘이단적’이라 여겨지는 모든 책들을 모두 파기하라는 명령을 내리 자 이집트에 있던 그리스도교 최초의 수도원 

도서관에서 몰래 빼내온 책들을 숨겨놓은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나그 함마디 문서의 발견은 1947 년에 발견된 

‘사해 두루마리(Dead Sea Scolls)’의 발견과 함께 성서고고학 상 최대의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사해 두루마리가 

주로 히브리 성서와 유대교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라고 한다면, 나그 함마디 문서는 특히 신약 성서학과 초기 그리스도교 

역사 연구를 위해 더할 수 없이 중요한 재료가 되었습니다.  

이 때 52 종의 문서가 발견되었는데, 이 문서들은 모두 이집트 고대어인 콥트(Coptic)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콥트’란 ‘이집트’라는 뜻인데, 콥트어 사본이란 고대 이집트 말을 그리스어 문자로 적은 사본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이름의 복음서들, 예를 들어, <도마복음>, <빌립복음>, 

<마리아복음>, <진리복음>, <이집트인복음> 등이 있었습니다.2)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끈 것이 바로 

<도마복음>입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도마가 예수님의 쌍둥이 형제로 알려져 있었던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도마복음>이 전하는 메시지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한 대로의 

그리스도교에 대한 생각을 혁명적으로 바꾸어놓았다는 점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앤드류 하비(Andrew Harvey) 

교수 같은 이는 1945 년 12 월에 발견된 <도마복음>이 같은 해 8 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버금가는 

폭발력을 가진 문헌이라 할 정도로 도마복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3)  

<도마복음> 콥트어 사본은 글씨의 필체로 보아 대략 기원후 350 년경에 필사된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마복음> 자체는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하여 볼 때 기원후 약 100 년경, <요한복음>과 비슷한 연대에 지금의 형태로 

완성되었지만,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은 50 년에서 60 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대략 60 년대 후반이나 70 년대 초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 <마가복음>이나 70 년대 후반에서 80 년대에 기록되었다고 

생각되는 <마태복음>, <누가복음>보다 10 년 내지 20 년 더 오래된 전승을 포함한 복음서라는 이야기가 되는 셈입니다.  

<도마복음>이 나그 함마디의 콥트어 사본으로만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19 세기 말 영국 고고학자들이 나그 

함마디에서 약 250km 떨어진 나일 강 하류 옥시린쿠스(Oxyrhynchus)라고 알려진 고대 쓰레기 처리장에서 그리스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파피루스 뭉치를 발견했는데, 그 중 일부 조각들이 나중 <도마복음>의 일부로 

판명되었습니다. 콥트어로 된 나그 함마디 문서와 달리 이 문서들은 그리스어(희랍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 있는 

그리스 문자의 필체로 보아 대략 기원 200 년경에 필사된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나그 함마디의 <도마복음>과 

비교해보면 약간씩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기도 합니다.  



 

<도마복음>의 특성  

<도마복음>에 나오는 말씀들 중에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공관복음, 곧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아는 

분들에게는 귀에 익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도마복음>이 그리스도교 정경에 포함된 공관복음과 다른 가장 큰 

특징은 이것이 그 당시 이집트, 로마 그리스를 비롯하여 중동 지역 일대에 성행하던 영지주의(靈知主義, Gnosticism)의 

영향을 반영하는 문서라는 점입니다. 영지주의는 복잡한 사상체계이지만, 그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공관복음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말세, 심판, 대속 등과 같은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빛으로 계시는 하느님을 아는 것, 이것을 깨닫는 

‘깨달음(gnosis)’을 통해 내가 새 사람이 되고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4) 특히 <도마복음>을 그와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으리라 생각되는 <요한복음>과 비교할 때, 둘 다 우리 내면의 ‘빛’(요 1:4)을, 그리고 미래에 있을 

종말보다는 ‘태초(요 1:1)나 ‘지금’(요 5:25)을 강조하는 등 여러 면에서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다른 

점은 요한복음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요 3:16)고 하거나 예수님을 ‘나의 주요 하나님’(요 

20:28)으로 믿는 등 ‘믿음(pistis)’을 강조한데 반해 <도마복음>은 일관되게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5) 

아무튼 <도마복음>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영지주의의 모든 것을 완전히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 보는 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도마복음>을 ‘영지주의 복음서(the Gnostic 

Gospel)’라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1979 년	 『영지주의 복음서』(The Gnostic 

Gospel)라는 책을 내어 <도마복음>을 비롯하여 이른바 ‘영지주의 복음서’를 세상에 널리 소개한 프린스턴 대학교의 

일레인 페이젤스(Elaine Pagels) 교수마저도 최근에 낸 <도마복음>에 관한 그의 책에서 그 주장을 일부 인정했습니다.6) 

제가 보기에 <도마복음>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다면 영지주의에서 전통적으로 가르치는 우주론, 신관, 인간론, 

구원관 같은 여러 가지 가르침들 중 무엇보다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 깨달음을 통해 옛 자아에서 죽고 

새로운 자아로 부활해야 한다는 점을 가장 중요한 가르침으로 여기고 받아들인 것이라 보입니다. 물론 구태여 

영지주의라고 하는 한 가지 사상체계의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할 것 없이 세계 종교 전통 어디서나 발견되는 ‘신비주의’적 

차원에 초점을 맞추는 복음서로 보아 무방할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한문으로 ‘영지(靈知)’라 번역하고 영어로 

보통 ‘knowledge’라 옮기는 그리스어 ‘gnosis’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깨침’ 혹은 ‘깨달음’에 해당하는 말로서 

꼭 영지주의에서 특허를 낸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산스크리트어 프라즈나(prajna), 곧 반야(般若), 통찰, 

꿰뚫어 봄, 직관과 같은 계열의 말입니다. 불교에서 반야를 통해 성불과 해탈이 가능해짐을 말하듯, <도마복음>도 이런 

깨달음을 통해 참된 구원이 가능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7) <도마복음>의 또 하나의 특징은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만 

적은 ‘어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출생이나 활동 등 행적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한 언급마저도 없습니다. 학자들 중에는 이렇게 어록으로만 이루어진 <도마복음>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가르칠 때 

사용하기 위해서나, 길거리에서 종교적인 문제를 놓고 논쟁할 때 쓰기 위해서, 혹은 신비적 명상을 위한 화두 비슷한 

것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보는 등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8)  

그것이 무엇을 위해 쓰여졌든지, 저는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깨달음을 통해 내 속에 있는 천국, 내 속에 있는 하느님, 

내 속에 있는 참 나를 발견함으로 자유와 해방을 얻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라는 기본 가르침에 충실한 복음이라 봅니다.  

 

이 풀이에서 하려는 것  



여기 이 풀이에서 저는 모두 114 절로 나누어져 있는 <도마복음> 본문을 한 절 한 절 읽고 제 나름대로 찾아낸 뜻에 

대한 저의 반응을 중심으로 한 저의 생각을 적으려고 합니다.	 이 풀이가 다른 신학자들의 해석과 다른 점이 있다면 

비교종교학을 공부한 제 자신의 배경을 살려 다른 종교 전통의 문헌들, 특히 『도덕경』과 『장자』 등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과 비교하면서 이해하려고 했다는 점일 것입니다.	  

물론 <도마복음> 본문 자체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최선을 다해 찾아보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말씀들이 지금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그 말씀의 더욱 깊은 종교적인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 

말씀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생각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을 읽고 거기에 ‘촉발’되어 내 나름대로의 뜻을 찾아보려는 이런 식의 읽기를 두고 

‘환기적(evocative)’ 독법 혹은 ‘독자 중심의(reader-oriented)’ 독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일단 이런 

작업을 거친 다음 다른 학자들은 이 구절들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도 살펴보고 그들의 풀이가 제게도 의미 있다고 여겨질 

경우 그 생각들을 일부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이 연재를 읽으시는 독자들은 물론 저의 풀이에 나타난 저의 생각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독자들도 

독자 나름대로 읽으시되 제가 읽은 것을 보시고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기 바랄 뿐입니다. 

혹시 제가 읽는 방식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뛰어넘고 본문만 읽으시면서 홀로 명상해 보는 방법을 취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제가 읽은 방식이 독자 스스로 더욱 깊이 읽으시는데 약간의 자극제나 일깨움의 

실마리라도 될 수 있다면 그것을 큰 다행으로 생각하고 고마워할 따름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널리 읽혀지고 있는 저의 『도덕경』이나 『장자』 풀이를 쓸 때 노자나 장자의 말을 모두 경어체로 옮긴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 경어체로 옮겼습니다. 30 세 정도의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반말로 했다고 

상상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제자들이라 하더라도 자기와 나이가 별로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었을 터인데, 

‘너희는 들어라’하는 식으로 말했으리라 상상하기가 곤란합니다. 물론 지금의 ‘개역개정’ 성경이나 ‘표준 새번역’ 

성경에 예수님의 말씨를 모두 반말로 하였기에 거기 익숙하신 독자들에게는 이런 존댓말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처음에는 좀 어색해 보일 수 있으리라 이해합니다. 그러나 좀 읽다가 보면 이런 모습에서 오히려 더욱 친근감이 느껴지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또 본문에는 없지만 가독성을 위해, 그리고 색인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 절에 제가 생각한 소제목과 부제를 붙였습니다. 부디 이런 귀중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얻게 되는 깨달음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아 더욱 풍요로워지기를 빕니다.  

 

 

오강남 l	 박사는 서울대학교 종교학과(학사 석사)와 캐나다 맥매스터 대학교(Ph. D.)에서 공부했다. 현재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교 명예교수이며 캐나다 밴쿠버 신학대학원에 출강하고 있다 

  



도마복음 본문과 풀이  

 

서언  

살아계신 예수의 비밀의 말씀 -도마 전통  

이것은 살아계신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디두모 유다 도마가 받아 적은 비밀의 말씀들입니다.  

 

<도마복음>에 나오는 메시지는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가장 깊은 차원의 

진리를 찾는 몇몇 소수만이 꿰뚫어 볼 수 있는 ‘비밀의 말씀’이다. 뒤에 나오는 23 절에 표현한 것처럼 ‘천 명 중에 한 

명, 만 명 중에 두 명’ 꼴이라고 할 정도로 보통 사람으로서는 관심도 없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말씀이다.	  

종교적 진술에는 모든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표피(exoteric) 층이 있고, 정말로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내밀(esoteric) 층이 있는데, 여기 이 말씀은 바로 내밀적 기별, 감추인 말씀, 비밀, 신비라는 뜻이다.  

‘디두모(Didymos)’는 그리스어, ‘도마(Thomas)’는 아람어/시리아어, 둘 다 ‘쌍둥이’라는 뜻이다. ‘쌍둥이’가 

고유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디두모 유다 도마’를 문자 그대로 하면 ‘쌍둥이 유다’라는 말이 된다. 물론 여기의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가롯 유다와 다른 유다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름 ‘도마’를 그대로 쓰는 것이 보통이다.	  

예수님에게 쌍둥이 형제가 있었다는 전설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적은 도마가 육체적으로 

쌍둥이라기보다 예수님과 함께 한 분 아버지에게서, 혹은 한 태에서 태어났다는 의미에서 예수님과 쌍둥이라 이해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제 1 절 : 올바르게 풀이하는 사람은-해석의 중요성  

그가 말씀하셨다. “이 말씀의 뜻을 올바르게 풀이하는 사람은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종교적 진술에 대해 어떤 ‘해석(hermenutics)’을 하느냐가 우리의 영적 사활에 관계될 정도로 

중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올바른 해석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종교적 진술에는 여러 가지 뜻이 

다중적(多重的)으로 혹은 중층적(重層的)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다. 실제로 영지주의 가르침에 

의하면 모든 종교적 진술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네 가지 의미 층이 있다고 한다. 문자적(hylic) 의미가 있고, 나아가 

심적(psychic), 영적(pneumatic), 신비적(mystic)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종교적 진술을 대할 때 

우리는 올바른 풀이를 통해 점점 더 깊은 뜻을 깨달아 나가야만 한다. 그러지 못하고 문자적이고 표피적 뜻에만 

매달리면 우리의 영적 삶은 결국 죽어버리고 만다. 바울도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린다.”(고후 3:6)고 

했다.	  

이처럼 올바른 풀이를 통해 여기 주어진 메시지의 가장 깊은 차원의 영적·신비적 뜻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우리 속에 

신성(神性)을 발견하게 되므로 새 생명을 찾을 수 있다. 육체가 죽어도, 옛 사람이 죽어도 그 속에 죽지 않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중국 도가(道家) 사상가 장자(莊子)에 의하면, 들음에 4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한다. ‘귀’로 듣는 단계, 

‘마음’으로 드는 단계, ‘기(氣)’로 듣는 단계, ‘비움[虛]’을 통해 도(道)가 들어와 도와 하나 되는 단계를 말한다. 

똑같지는 않지만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물리적 차원, 심적 차원, 영적 차원, 신비적 차원과 대략 상응하는 것 같아 



신기하게 여겨진다.	 이렇게 세 단계를 지나 완전히 마음을 비우고 우리 속에 도(道)가 들어오도록 준비하는 과정을 

두고 장자는 ‘심재(心齋, 마음 굶김)’라고 했다.(오강남 풀이 『장자』 183-188)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말은 <도마복음>에 네 번 나온다.(18, 19, 85, 111) 이런 표현이 나오는 곳의 가르침은 특별히 

중요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첫 절에서 해석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사활과 

관계된 것이라 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여기서 이 말을 한 ‘그’가 예수인가 도마인가는 확실하지 않다.  

 

제 2 절 : 찾으면 혼란해 하고-발견의 충격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추구하는 사람은 찾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찾으면 혼란스러워지고, 

혼란스러워지면 놀랄 것입니다. 그러고 나야 그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문자적이고 표피적인 뜻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던 사람들이 더 깊은 뜻을 알게 되면 일단은 당황할 정도로 황당함을 

느끼게 된다. 혼란스럽고 고민스럽다. 지금까지 당연한 것으로 여겨오던 통상적 견해들(taken-for-granted views)이 

흔들림에 따라 ‘흔들리는 토대’ 위에 선 것 같은 기분이다. 진리는 본래 불편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영어로도 

‘inconvenient truth(불편한 진리)’라고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새로 발견된 진리에 심지어 저항하거나 반항하기까지 

한다.	  

훌륭한 종교적 가르침은 ‘편안한 사람에게는 혼란을, 혼란한 사람에게는 편안을 주는’(Disturbing the comforted, 

comforting the disturbed) 일을 한다고 한다. 언제나 안전지역에서 편안한 삶,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삶만을 보장하는 종교는 우선은 편할지 모르나 우리의 성장과 발돋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선불교에서 사용하는 

‘화두(話頭)’나 ‘공안(公案)’도 우리의 상식적인 의식에 혼란을 가져다주기 위한 것이라 하지 않는가. 아무튼 이런 

초기의 혼란을 극복하고 말씀의 더욱 깊은 뜻을 깨닫게 되면, 놀랄 수밖에 없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듯하다. 

전에는 볼 수 없던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야말로 ‘놀라운 은혜’이다.	  

우리의 종교적 삶에서 이런 경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여기서 

‘다스린다’는 것은 정치적이거나 물리적인 힘으로 남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어느 것에도 지배받지 않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뜻으로 풀어야 할 것이다. 세속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의 감언이설에서도 자유로워지고, 사후에 천국에 갈까 지옥에 갈까 하는 걱정에서도 해방된다. 이렇게 깨달음과 

놀라움으로 크게 ‘아하!’를 외칠 수 있는 경지야말로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을 선언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겠는가. 이 절의 그리스어 버전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자유를 얻었으면 편히 쉬게 된다고 하였다. 쉰다는 것은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다.  

여기 이 절의 말은 영적 진리를 찾아 나선 사람들 일반을 두고 하는 말일 수도 있고, 특별히 이 <도마복음>을 읽어갈 

사람들을 두고 미리 경고하고 격려하는 말이라 할 수도 있다. <도마복음>에는 지금껏 표피적으로 이해하던 것과 완전히 

다른 예수, 완전히 다른 구원관, 완전히 다른 신관, 완전히 다른 종말관 등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혼란스럽겠지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결국에는 놀라움과 자유를 맛보게 되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 보아도 좋을 것이다.  

 

제 3 절 a : 천국이 하늘에 있으면 새들이-천국의 현주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은 여러분에게 ‘보라, 나라가 하늘에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새들이 

여러분들보다 먼저 거기에 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나라가 바다에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물고기들이 

여러분들보다 먼저 거기에 가 있을 것입니다. 천국은 여러분 안에 있고, 또 여러분 밖에 있습니다.”  

 

성경 복음서에 보면 천국 복음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메시지 중 최초이며 최종이며, 최고의 가르침이다. 그는 사람들 

앞에 처음으로 나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선포하고, 그 후 계속하여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마 4:17, 24; 막 1:14-15, 눅 4:14-15 참조)고 한다. 그런데 그 천국이 어디 

있는가?	 <도마복음>은 붕어빵에 붕어가 없다고 하는 식으로 하늘에는 하늘나라가 없다고 한다. 왜 그런가?  

‘천국’은 하늘에 붕 떠있거나 바다에 둥 떠있는 땅덩어리가 아니다. ‘나라’를 뜻하는 성경의 낱말들은 일차적으로 

영토가 아니라 ‘주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느님의 나라’는 하느님의 주권, 하느님의 통치원리, 하느님의 다스리심, 

하느님의 임재하심 등을 의미한다.	 영어로는 보통 God’s sovereignty, rule, reign, presence 등으로 번역한다. 

‘나라’를 이렇게 볼 때 하느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속에 있는 하느님의 임재하심이라 보아야 한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를 강조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눅 17:20)고 했다. 특히 <도마복음>에서는 하느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 밖에도 있다고 한다. 내 안의 내 마음속에도 있고, 내 밖에 있는 내 이웃의 마음속에도 있다는 뜻이라 

풀 수도 있고, 절대적인 실재로서의 하느님의 주권이 안이나 밖 어느 한 쪽에만 국한되거나 제한되지 않고 안에도, 

그리고 밖에도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이런 양면성마저 바로 ‘천국 비밀’의 일부인지 모를 

일이다.  

한 가지 알아 두어야 할 것은 ‘천국/하늘나라’라고 하는 말은 오해하기 쉬운 말이라는 사실이다. ‘천국/하늘나라’라는 

말은 마태복음에서만 나오고 다른 복음서에는 모두 ‘신국(神國)/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을 위해 쓰인 복음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피하는 전통에 따라 

‘신국/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대신 ‘천국/하늘나라’라는 말을 썼다. ‘천국/하늘나라’라는 말이라고 해서 그것이 그 

나라가 있을 장소로서의 하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도마복음>에는 모두 그냥 

‘나라’ 혹은 ‘아버지의 나라’라고 나와 있고 ‘하늘나라’라는 말은 세 번 밖에 나오지 않는다. 우리가 편리를 위해 

‘천국’이라는 말을 쓰더라도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물리적 하늘이라는 개념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이 하느님의 힘, 

원리, 현존 등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이해하고 써야 한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에 널리 깔려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라 하는 이들도 다 믿을 것이 못 된다는 

사실이다. 종교적 가르침이 내포하고 있는 네 가지 의미 층들을 알지 못하고 표피적·문자적 뜻에만 매달려 계속 

그것으로만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무리 지도자라 주장해도 우리를 오도하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 

참된 종교 지도자는 누구냐? 유치원 학생들에게는 아이들이 착한 일을 하면 산타 할아버지가 문자 그대로 와서 어린 

아이들이 걸어놓은 양말에 선물을 주고 간다고 가르치지만, 그 이야기의 더 깊은 뜻도 함께 알고 있어서, 어린 아이가 

자라남에 따라 그 수준에 맞게 더 깊은 심리적, 사회적, 영적, 우주적 의미까지 말해 줄 수 있는 지도자라야 참 지도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마 13:52) 이런 전체적인 안목이 없이 표피적인 뜻이 전부인줄 알고 가르치는 지도자를 따르는 것은 장님이 

장님을 따르는 것과 같다.  

 



 

제 3 절 b : 네 자신을 알라-풍요로움과 가난의 지렛목  

“여러분 자신을 아십시오. 그러면 남도 여러분을 알 것이고, 여러분도 여러분이 살아계신 아버지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은 가난에 처하고, 여러분이 가난 자체입니다.”  

 

‘네 자신을 알라.’ 일반적으로 소크라테스의 말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델타 신전에 쓰여져 있던 신의 신탁의 

말이었다. 그 당시 영지주의를 비롯하여 알만 한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내가 바로 살아계신 아버지의 아들·딸이라는 사실, 내 속에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侍天主)는 사실, 이 

하느님은 바로 내 속 가장 깊은 차원의 참 나라는(人乃天) 이 엄청난 사실을 ‘깨달음’-이것이야말로 바로 이 삶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진주’ 같은 진리이다. 이런 사실을 자각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변화를 알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고 나의 이기적인 자아가 그대로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미망의 삶, 

이런 기본적 무지에서 시작하여, 나의 행동이 하느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아니한가에만 관심을 두고 노심초사 하며 사는 

율법주의적 삶, 남의 눈치나 보고 남의 인정이나 받으며 남보란 듯 살려는 허세의 삶, 아무리 가지고 가져도 계속 

가지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허기지게 사는 소비주의적 삶 등이 궁핍하고 비참한 삶이 아니고 무엇인가.  

 

제 4 절 : 늙은이도 갓난아기에게서 배우고-영적 서열의 전도(顚倒)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 날을 보낸 늙은이도 7 일 밖에 안 된 갓난아기에게 생명이 어디 있는가 물어보기를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하면 그 사람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된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나중 될 것이고, 

모두가 결국은 하나가 될 것입니다.”  

 

나이를 많이 먹은 늙은이도 내 속에 있는 천국, 나의 참 나를 깨닫지 못해 생명의 원천을 찾지 못했으면 이제 방금 

깨달음을 통해 새로 갓 태어난 사람에게 생명의 근원에 대해 배우기를 주저하지 않아야 참 삶을 얻을 수 있다. 

연대기적인 나이만 많았다고 먼저 된 자들이 될 수 없다. 히브리 성경 욥기에도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도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욥 32:8-9)고 

했다. 누구나 깨달음을 받아 다 같이 새 생명으로 다시 탄생해야 되고, 모두가 이렇게 되면 먼저 된 사람이냐 나중 된 

사람이냐 하는 구별이 없이 다 하나가 된다.	  

7 일밖에 안 되었다는 것은 유대인 아기는 8 일째 할례를 받는데, 아직 할례도 안 받은 갓난 아기를 뜻한다. 할례 

전이기에 아직 남녀의 구별이 확인되지 않은 완전한 상태라 볼 수 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주셨으니, 

감사합니다.”(마 11:25, 눅 10:21)를 연상시킨다. 『도덕경』에도 “덕을 두터이 지닌 사람은 갓난아이와 

같습니다.”(55 장)라고 하였다. 물론 이 모든 경우 ‘갓난아기’란 자연적인 갓난아기라기보다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서 

영적으로 갓난아기가 된 사람, 그리하여 남녀, 선악, 미추, 시비 등 이분법적 의식을 넘어선 합일의 사람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 22 절에 좀 더 구체적인 언급이 있기에 거기서 좀 더 상세히 다루려 한다.  

 



제 5 절 : 바로 앞에 있는 것을 깨달으면-발견의 선후(先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바로 앞에 있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감추어졌던 것이 여러분에게 드러날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묻혀진 것으로서 올라오지 않을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감추어졌던 것은 ‘천국 비밀’이다. 천국이 지금 여기에, 내 바로 앞에, 내 안에 있다는 이 기본적인 사실만 

체험적으로 깨달아 알기만 하면 지금까지 깜깜하던 모든 것이 훤히 드러날 것이라고 한다. 우리의 미망 때문에, 우리의 

무지 때문에 그대로 감추어져 있을 뿐이지, 일단 천국의 비밀을 아는 깨달음에 이르면 드러나지 않을 것도, 땅 속에 

묻혀 있을 것도 없다.(막 4:22, 마 10:26, 눅 12:2, 눅 8:17 등 참조)  

마지막 구절 ‘묻혔다가 올라온다.’는 표현은 나그 함마디 사본에는 없고 그리스어 사본에만 있는데,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다. 진리를 깨달음으로 옛 나에서 죽고 새로운 나로 부활한다거나, 묻혀져 잊어버리고 

있던 나의 참 자아가 재발견되고 되살아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는 뜻으로도 풀 수 있을 것이다.  

『도덕경』에도 “어머니를 알면 그 자식을 알 수 있습니다.”(52 장)고 했다. 우리의 어머니로서, 존재 근원으로서 우리 

바로 앞에, 옆에, 아래, 위에 있는 그 도(道)를 알면 모든 현상을 꿰뚫어 알 수 있다는 뜻이다. 신유학(新儒學) 

주자(朱子)도 사물을 궁구하고 앎을 극대화하는 ‘격물치지(格物致知)’의 과정에서 모든 사물에 관통하고 있는 

이(理)를 아는 것이 관건이라고 했고, 육상산(陸象山)은 우리가 알아야 할 근본적인 것이 마음이라고 했다. 모두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영적 추구에서 근본적인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쳐 준다는 면에서는 대동소이한 것 

아닌가.  

 

제 6 절 : 금식을 할까요?-우선순위의 확인  

예수의 제자들이 그에게 물었다. “우리가 금식을 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구제해야 합니까? 음식을 

어떻게 가려 먹어야 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하늘 앞에서는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드러나지 않을 비밀도 없고, 나타나지 않고 있을 숨김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이 한 네 가지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이 아니다.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은 14 절에 나온다. 

그럼 여기 동문서답처럼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금식이나 기도나 구제나 음식 가려 먹는 문제보다 더욱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것이 바로 거짓 없이 내 자신에게 진정으로 솔직해지는 것이라는 뜻이다. 

깊은 내면의 소리, 양심의 소리, 참 나의 소리, 내 속에 계신 하느님의 세미한 소리에 귀 기울이고 거기에 거짓이 없이 

성실하게 반응하는 것이 모든 외부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앞선다는 것이다. 싫어하면서도 금전적, 사교적, 정치적, 

종교적, 직업상의 이유로, 남이 보기에, 이런 형식적 종교 행위를 좋아하는 척, 따르는 척하지 말아야 한다. 

위선(僞善)이기 때문이다.	  

공자님은 이런 솔직한 태도를 ‘직(直)’이라 했다. 영어로는 ‘straightforwardness’라 번역한다. 이런 솔직함을 

바탕으로 하고 이를 예(禮)로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인(仁)의 사람, 곧 사람됨을 갖춘 사람이라고 했다. 자기를 속이지 

않고 자기의 호불호(好不好)를 분명히 알아야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도 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남에게도 해 줄 수 있는 이른바 황금률(黃金律, golden rule)을 실천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나 자신이나 남을 속이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나중에 하느님의 심판과 형벌 

받을 것이 두려워서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속이고 감추어 봐야 쓸데없고, 결국은 모든 것이 저절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내 행동의 결과는 나중에 하늘이 내리는 보상이나 형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 자신의 삶에 긍정적으로 

든 부정적인 것으로 든 그대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본래의 근원으로 되돌아가라 

 

제 7 절 사람이 사자를 먹으면 -야수성(野獸)의 극복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먹힘을 당하는 사자는 행복합니다. 그 사자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자에게 먹힘을 당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그 사자도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난해한 구절은 읽기에 따라 여러 가지로 풀이될 수 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던 사람이 사자에게 잡혔다. 이제 

죽었구나 하고 엎드려 있는데, 사자가 자기를 먹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살짝 눈을 

떠서 올려다보니 사자가 식사 기도중이더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 선교사가 결국 사자에게 먹힘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만약 그랬다면 이 선교사가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은 불문가지.  

물론 이런 문자적 차원은 넘어서야 할 것이다. 이 절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우선 우리 속에 내재하는 ‘사자됨’과 

‘사람됨’이라는 두 가지 힘의 상호 관계에 관한 것이라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여기서 ‘사자’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우리 속에 있는 길들지 않은 야수성(野獸性)-정욕, 무지, 탐욕 같은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야수성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를 잘 길들이고 극복하면 그 야수성도 결국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된 셈이고, 어느 면에서 우리의 일부로 동화된 셈이기 때문에 그 사자는 행복한 사자일 수 

있다. 반대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정욕, 무지, 탐욕 같은 야수성에 잡아먹히면 물론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인성이나 

신성을 발현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셈이니 불행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전체 문장 구조로 보아서는 마지막 문장에서 사자에게 먹힘을 당하는 사람이 불행하게 되는 이유가 그 사람이 

사자가 되기 때문이라 해야 할 것 같은데, 본문에서는 사람을 잡아먹은 “그 사자도 사람이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람이 되는데 왜 불행하다 하는가? 구태여 의미를 붙이자면 그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고 사람 행세를 한다는 뜻이 

아닐까? 다 같이 사람의 모양을 가진 사람이지만 한편에는 야수성을 이기고 참 사람이 된 사람이고, 다른 한 편에는 

야수성에 정복당하고 껍데기만 사람 모양을 했을 뿐, 속으로는 사자 같은 야수성을 그대로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계속 

잡아먹으려 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사람도 사람이긴 하지만 아직도 사자 같은 사람으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기에 우리 속에 있는 신성을 완전히 발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 것이다. 그러니 불행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제 8 절 물고기들을 잡아 올린 지혜로운 어부와 같으니-버림의 결단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란 자기 그물을 바다에 던져 바다에서 작은 물고기들을 잔뜩 잡아 올린 지혜로운 

어부와 같습니다. 그 지혜로운 어부는 물고기들 중 좋고 큰 고기 한 마리를 찾았습니다. 다른 작은 고기들을 다 

바다에 다시 던졌습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들을 쉽게 골라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 들을 귀 있는 이들은 잘 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 장 47-48 절에도 그물로 잡아 올린 물고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다 버린다.’고 하면서, 이를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갈라놓는 최후의 심판과 연결시키고 있다. 



『도마복음』서에는 심판 이야기가 없다. 따라서 이것을 심판과 연관시킬 수 없다. 그러면 여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려 하는가?  

우리는 모두 어부들이다. 그런데 보통의 어부는 그물에 올라오는 물고기를 다 잡아 온다. 이른바 저인망 방식으로 

싹쓸이까지 한다. 이것이 세상에서 소위 성공한 사람이 취하는 전형적 태도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지혜로운 어부’는 

큰 고기 한 마리를 위해 다른 고기들은 뒤로 할 줄 아는 사람이다. 땅에 숨겨 놓은 보물을 찾으면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가 ‘가진 것을 다 팔기’로 한 농부나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진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사는 장사꾼과 같은 

사람이다.(마 13:44-46) 완전히 똑같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장자』에서도 “물고기 잡는 틀은 물고기를 잡기 위한 것. 

물고기를 잡았으면 그것을 잊어야 합니다.”(26:13)고 했다. 이른바 ‘득어망전(得魚忘筌)’이다. 물고기가 중요하기에 

다른 것은 잊어버리라는 뜻이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물고기’, ‘보물’, ‘진주’는 무엇인가? 신학자 폴 틸리히의 표현대로 우리의 ‘궁극적 

관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도마복음』에 의하면 물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곧 내 속에 계신 하느님의 현존, 나의 

참 나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 근본적인 것, 궁극적인 것을 깨닫고 발견한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모든 것에 대한 

관심을 버린다.  물질적인 것이나 사회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에 있어서도 잡다한 상식이나 이론이나 견해나 

관념이나 범주나 논리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안다. 이런 선입관에 입각한 앎을 뒤로 할 때만 참된 앎, 진정한 

깨침, 반야(般若)의 지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덕경』에도 ‘도의 길은 하루하루 없애가는’ ‘일손(日損)’의 

길이라고 했다.(48장) 우리가 가진 일상적 견해를 깨끗이 비워야 도를 체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예수님의 표현을 빌면, 

‘성전을 청결케 하심,’ 나아가 아주 ‘성전을 허는 것’(요 2:13-19)이기도 하다.  

한편 『도마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가르침이 아니라는 입장에서도 풀이될 수 있을 것 같다. 물고기가 물에서 살고 

있듯 인간은 이 물질 세계에 살고 있다. 그래서 물고기는 인간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다. 도를 깨친 지혜로운 어부가 

사람을 건져 올리면, 그 중에서 자기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큰 물고기만 고르고 나머지는 그대로 놓아준다는 

뜻인지도 모르겠다. 출애굽 당시 아직도 이집트(애굽)의 고기 가마를 그리워하던 이스라엘 사람들, 아직도 불타는 소돔 

성을 잊지 못하고 뒤돌아서던 롯의 처와 같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계속 광야를 헤매거나 거기 소금 기둥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천국의 비밀은 아무에게나 주어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주면 돼지가 진주를 알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돼지가 그것을 준 사람도 짓밟고 물어뜯는다고 했다.(마 7:6) 그러기에 천국의 비밀은 일차적으로 

그것을 받아 정말로 고마워 할 마음의 태세가 갖추어져 있는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감추어진 가르침(esoteric 

teaching)’이다. 들을 귀가 있는 이들만이 그 깊은 속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제 9 절 씨를 한 줌 쥐고 뿌리는데-신성(神性)의 씨앗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씨 뿌리는 사람이 밖으로 나가 씨를 한 줌 쥐고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새가 와서 쪼아 먹었습니다. 또 어떤 것은 돌짝밭에 떨어져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함으로 곡식을 내지 

못했습니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에 떨어져 가시덤불이 숨통이 막고 벌레들이 먹었습니다. 또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 좋은 열매를 맺었는데, 육십 배, 백이십 배가 되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이런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씨가 얼마나 귀한 것인데 함부로 뿌려 길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 같은 데 떨어지게 한단 말인가? 더구나 요즘처럼 기계나 비행기로 뿌리는 것도 아니고 직접 손에 



쥐고 뿌리는 것인데… 또 씨가 열매를 맺어 겨우 60배, 120 배의 결실뿐이라면 그 농사는 망하는 농사가 아닌가? 

좁쌀을 보면 수만 배, 수십만 배의 결실인데… 하는 등의 생각을 할 수 있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천국 복음의 심오한 뜻, 곧 천국 비밀을 조심성 없이 함부로 아무데나 뿌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앞에서 여러 차례 지적한 것처럼, 특히 제 8장에서 좋고 큰 물고기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시 돌려보낸다고 

한 것처럼, 천국 비밀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길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 같은 사람, 열린 마음, 받아들이는 

태도, ‘들을 귀’가 없는 사람, 일방적으로 주어진 교리나 선입견으로 꽉 막힌 사람, 일상사에 정신이 나가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을 쏟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주어 봐도 헛일에 불과하거나 심지어 역효과까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씨를 뿌릴 때 여기 나오는 씨 뿌리는 자처럼 실수하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옥토에 던져서 소기의 열매를 얻도록 

하라는 말씀일 수 있다. 옥토는 물론 씨를 받아 발아시키고 열매를 맺도록 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다. 옥토가 씨를 받아 

발아시키고 열매를 맺는 것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함이라는 사실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야말로 ‘상구보리(上救菩提) 하화중생(下化衆生)’-보살(菩薩)정신의 실현이다.  

또 다른 뜻은 찾을 수 없을까? 물론 여기서 ‘씨’를 말씀이나 진리의 가르침 같은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종교사적으로 볼 때 여러 종교에서 ‘씨’는 인간 속에 있는 ‘신의 씨앗’ 곧 신성(神性)의 상징으로 나타난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특히 중세 시대 그리스도교 신비주의자들은 우리 속에 있는 ‘씨앗’을 강조했다. 누구에게나 이런 

‘신의 일부(that part of God)’, ‘로고스(Logos)’, ‘그리스도’ ‘신의 불꽃’이 속에 있지만 지금 나의 지적·영적 

상태나 태도가 어떠한가에 따라 내 속에 있는 씨앗이 지닌 가능성을 발현하지 못하고 사장(死藏)되거나 시들어 

없어져버리게 할 수도 있고, 열린 마음으로 잘 받아들여 발아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 수도 있다. 물론 신성이 어떻게 

없어질 수 있을까 할 수도 있지만, 씨앗이 발아하지 못하면 없어진 것과 같은 것이 아닐까?  

불교에도 여래장(如來藏, tathagatagarbha)이라는 가르침이 있다. 우리는 모두 여래, 곧 부처님, 혹은 ‘깨달은 이’가 

될 수 있는 ‘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장’이란 ‘자궁’이라는 뜻과 ‘태아’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우리 속에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공간과 씨앗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가능성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현실에서 모두가 다 부처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장애물 때문에 그 가능성이 실현되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참조: 상응하는 이야기는 막 4:3-8, 마 13:3-8, 눅 8:8:5-8 에 있다. 거기에는 소산이 30배, 60 배, 100 배로 나와 

있다.  

 

제 10 절 불을 질렀다-우주 의식의 화염(火焰)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질렀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불이 붙어 타오르기까지 잘 지킬 것입니다.”  

 

 모든 성인들의 가르침이 가지고 있는 기본 특징 중 하나는 주어진 사회의 전통적 고정관념을 

‘뒤집어엎음(subversiveness)’이다. 표면적으로 평온한 사회에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것, 불을 지르는 것이다. 이런 

혁명적인 뒤집어엎음이 처음에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불이 붙기까지 잘 지켜보고 피워야 한다. 그러나 일단 불이 붙어 

훨훨 타오르면, 요원의 불길처럼 그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르는 불이나 훨훨 타오르는 불을 사회적 변혁뿐 아니라 개인의 내면적 변화를 가져오는 불이라는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신약성경에 보면 세례에 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 물로 받는 것, 영으로 받는 것, 불로 받는 



것이다. 우리의 영적 발전 단계를 상징하는 것이다. 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새로이 그리스도교에 입문해서 천국의 

‘외적 비밀(outer mysteries)’을 알게 된다. 그리스도교가 가르쳐주는 죽음, 부활, 천국 등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윤리적 지침이나, 심리적 안위를 얻게 된다는 뜻이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천국의 ‘내적 비밀(inner mysteries)’을 알게 된다. 죽음, 부활, 

천국 등의 가르침에서 문자적 뜻을 넘어 상징적, 은유적, 영적 차원의 뜻을 꿰뚫어 보게 된다. 거기서 더욱 발전하여 

불로 세례를 받으면 완전한 깨달음(gnosis)을 얻어 하나님과 하나 됨이라는 천·지, 신·인 합일의 신비 체험을 

체득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불을 질러 타오르게 하겠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만물과의 합일을 체험하는 이런 

궁극적 신비 체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과 같다.   

누가복음에도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는지 모른다.”(12:49)고 했다. 

개역개정에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로 번역했다. 여기서 ‘받아야 할 세례’라는 것이 바로 불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세상이 모두 불로 세례를 받기까지 그가 받을 육체적 고통이나 심적 답답함이 오죽하겠느냐는 

뜻이리라.  

캐나다 출신의 정신과 의사로서 지금은 고전으로 여겨지는 『우주 의식』(Cosmic Consciousness)이라는 책을 쓴 

리처드 모리스 벅(Richard Maurice Bucke, 1837-1902)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영국에 가 있을 때, 어느 날 밤 

친구들과 함께 휘트먼의 시를 읽고 깊은 감동을 받은 채 그의 마차를 타고 집으로 가다가, 갑자기 자기 마차가 화염에 

휩싸이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이를 두고 ‘우주 의식’이 번쩍임을 경험한 것이라고 했다. 그에 의하면 ‘우주 의식’은 

동물들의 단순 의식(simple consciousness)이나 우리 인간의 자의식(self-consciousness)과 다른 특별 

의식으로서, 이런 우주 의식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우주의 참된 생명과 질서’, 그리고 인간이 신과 하나 됨을 경험하게 

된다고 했다. 예수님이 지른 불, 온 세상에 옮겨 붙기를 원하는 불이 리처드 벅이 체험한 이런 불이 아니겠는가. 이런 

불은 우리를 밝혀주고 변화시키고 따뜻하게 한다.  

사실 어느 면에서 예수님 자신이 불덩어리이다. 『도마복음』 82 절에도 예수님은 “나에게 가까이 있는 이는 불 가까이 

있고, 나에게 멀리 있는 이는 나라에서부터 멀리 있다”고 했다.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 그 불을 받아 불의 세례를 받고, 

내 속에 있는 천국, 곧 하느님, 나의 참된 나와 가까이 있게 되는 것, 하나 되는 것을 깨닫게 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런 면 때문임을 새로이 자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 11 절 하늘은 사라질 것이고-죽음을 이김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늘은 사라질 것이고, 그 위에 있는 하늘도 사라질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은 살아 

있지 않고, 산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죽은 것을 먹는 날 여러분은 죽은 것을 살아나게 합니다. 여러분이 

빛 속에 있으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였을 때 여러분은 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둘이 되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오리무중이다. 지극히 이해하기 힘든 절이다. 몇 개의 생각들이 총알처럼 빠르게 하나씩 튀어나오고 있다. 더구나 그 

생각들 사이에 내적 연관성을 찾기가 힘들다. 어쩌면 이런 불가사의한 말을 마구 쏟아내고 있는 자체가 우리의 안일한 



사고를 뒤흔들어 정신을 차리게 해주려는 일종의 ‘충격요법’이나 ‘화두(話頭)’인지도 모른다. 아무튼 천천히 음미해 

보자. 화두는 의미를 찾으려 하면 안 된다고 하기는 하지만…  

우선 하늘과 그 위에 있는 또 하나의 하늘이 없어질 것이라고 한다. 유대인들은 고대 문화 일반에서 보듯, 하늘에 여러 

층이 있다고 보았다. 히브리어로 ‘하늘’이라는 말은 언제나 복수형으로 쓰이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 1 장 1 절 영어번역도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라 한다. 바울도 자기가 ‘셋째 하늘’에 

끌려갔다가 왔다(고후 12:2)고 했다. 아무튼 유대 전통에서 일반적으로 하늘과 땅은 없어지거나 변하지 않는 것을 

대표한다. 『도덕경』 표현으로 ‘천장지구(天長地久)’이다.(7 장) 그렇게 변하지 않는 하늘도 사라진다니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뜻인가? 부처님의 ‘제행무상(諸行無常)이나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리터스(Heraclitus, 486 

BCE 사망)의 ‘만유유전(萬有流轉)(panta rei)’과 같은 세계관을 반영하는 것인가?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변화’ 그 자체뿐이라고 한다. 이처럼 변하는 현상세계의 허망함이나 덧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시편에 보면 “하늘과 땅은 모두 사라지더라도, 주님만은 그대로 계십니다.”(102:26)고 하고 마가복음에도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13:31)고 했다. 주님 자신이나 예수님 말씀의 

항존성을 강조하기 위해 하늘과 땅의 항구성을 강조한 셈이다. 그렇다면 시편이나 마가복음에서 하늘과 땅에 대해 

언급하면서 주님이나 예수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을 것임을 강조한 것처럼 여기 『도마복음』에서는 하늘도 없어질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은 살아있지 않고 산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이 사실만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 셈인가?   

아무튼 ‘죽은 사람은 살아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다. 이렇게 당연한 말을 그 귀한 파피루스 

종이를 허비해 가며 새삼스럽게 써놓았을 리는 없을 것이다. 약간 억지라 여겨질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의미를 

찾아본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 새로운 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살아간다면, 비록 산다고 해도 진정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육적으로 살아있다 하더라도, 살아있지 않다.’하는 식으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다음에 나오는 

‘산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말은 쉽게 풀린다. ‘지금까지 허상과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던 옛 자아가 죽고 나의 참 

나를 깨달아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 새 삶을 사는 사람은 이제 육신적으로 죽어도 죽지 않는다.’ 대략 이런 말이라 풀 

수 있을 것이다. ‘죽기 전에 죽으면 죽어도 죽지 않는다’(If you die before you die, you will not die when you 

die.)는 말이 있지만, 이런 문맥에서도 실감나는 것 같다.   

우리가 ‘죽은 것을 먹는 것은 죽은 것이 살아나게 하는 일’이라는 생각은 앞서  제 7절에서 ‘사람이 사자를 먹으면 

사자가 사람이 된다’고 하는 말과 궤를 같이 하는 것 같기도 하다. 우리가 깨침을 통해 새 사람이 되었을 경우 우리가 

죽은 것을 먹어도 그 죽은 것이 우리의 생명에 새롭게 동참함으로 되살아나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좀더 깊이 들어가, 

우리의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을 죽은 상태에 있던 옛 사람을 먹고 그것이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라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다음으로 본문은 우리가 빛 속에 거하면 무엇을 하겠는가 묻는다. 이 질문은 이제 빛 속에 거하게 되었으니 빛을 

비추거나 나누어 주는 등 뭔가 행동이 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뜻으로도 풀 수 있고, 이제 빛 속에 거하게 되었는데 

그 빛을 따를 뿐 다시 무슨 더 할 일이 있겠는가 하는 뜻으로 읽을 수도 있다. 양 쪽 모두 가능한 해석이다. 첫째 

해석은 종교적 체험에는 반드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하는 등 동료 인간들을 위한 행동이 뒤따르게 

마련이라는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고, 둘째 풀이는 깊은 종교적 체험을 가지게 된 사람은 자기가 나서서 설치는 대신 



자기는 그저 ‘도구’로 쓰일 뿐 나서서 설치는 일을 하지 않는 ‘무위(無爲)의 위(爲)’를 실천하는 사람이 된다는 생각과 

맞닿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두 가지 모두 가능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어서 우리가 ‘하나였을 때 둘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둘이 되면 무엇을 하겠는가 다시 묻는다. 그 당시 사상계를 

풍미하던 우주론(cosmology)에 기반을 둔 이야기로 여겨진다. 고대 사상가 상당수는 태초에 분화되지 않은 완전한 

‘하나’가 있었는데, 이 하나가 분화되어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만물이 되었다고 보았다. 이제 완전했던 하나가 둘이 

되어 불완전 상태로 떨어졌으니 너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뇨 하고 물어보는 것이라 풀 수 있다. 『도덕경』에도 

“도가 ‘하나’를 낳고, ‘하나’가 ‘둘’을 낳고, ‘둘’이 ‘셋’을 낳고, ‘셋’이 만물을 낳았다”고 하는 분화과정을 

이야기하고 있고(42장), 우리가 그 근원으로 되돌아가면 고요와 쉼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12 장) 신 플라톤 철학에서도 

이 현상세계는 ‘하나(hen, 一者)’에서 유출(流出)되었고,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할 것은 다시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라 본다. 본문에서 ‘무엇을 하겠느냐’ 물어보는 것은 이렇게 ‘둘’이 된 비본연의 상태에서 ‘본래의 근원으로 

되돌아가라’, ‘원시반본(元始反本)’하라고 촉구하는 말이라 할 수 있다. 『도덕경』에도 ‘되돌아감이 도의 

움직임’(40장)이라 하지 않았던가.  

 

제 12 절 의인 야고보에게 가야-새 지도자의 출현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를 떠날 줄 알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지도자가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의인 야고보에게 가야합니다. 하늘과 땅이 그를 위해 

생겨났습니다.”  

 

 야고보는 예수의 형제다. 초대 교회에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바울이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었다. 이 

절에서는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안 계시면 그 후계자로서 야고보에게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야고보가 

모든 면에서 가장 훌륭하기 때문인가.  제 13 절에 보면 그 대답은 ‘아니다’이다. ‘하늘과 땅’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행정적인 면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은 야고보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가장 깊은 경지에 이른 것은 도마라고 하며 

야고보와 도마를 대비시키고 있는 셈이다.  

 

제 13 절 나를 누구라 하느냐-도마의 침묵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비교하여 내가 누구 같은지 말해 주시오.”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의로운 사자(使者)와 같습니다.” 마태가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지혜로운 철인과 

같습니다.” 도마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내 입으로는 당신이 누구와 같다고 전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네의 선생이 아니오. 자네는 내게서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고 취했네.”  

그리고는 예수님이 도마를 데리고 물러 가셔서 그에게 세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마가 자기 동료들에게 돌아오자 

동료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자네에게 무슨 말을 하셨는가?” 도마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하신 말씀 중 하나라도 자네들한테 말하면 자네들은 돌을 들어 나를 칠 것이고, 돌에서 불이 나와 자네들을 

삼킬 것일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같은 이야기가 공관 복음서에도 나온다.(막 8:27-30, 마 16:13-20, 눅 9:18-

21).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와 여기 『도마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공관복음서에는 

베드로가 “선생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하는 고백만 있을 뿐 ‘도마의 침묵’이 없다는 점이다.  

중국 선불교 전통에 속하는 『육조단경』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달마대사(達磨大師)가 소림사에 머물며 면벽(面壁) 

참선을 한지 9 년이 지난 다음 거기를 떠나려고 하면서 제자들을 불러 놓고 각각 그동안 깨달은 바를 말해 보라고 

한다. 한 제자가 나와서 뭐라 하자, 달마는 “너는 내 살갗을 얻었구나.” 한다. 다음 제자가 나와 또 뭐라고 하자, 

“너는 내 살을 얻었구나.” 한다. 또 다른 제자가 나와 뭐라고 하자 “너는 뼈를 얻었구나.” 한다. 드디어 그의 수제자 

혜가(慧可)가 나와 스승에게 경건하게 절을 올린 다음 가만히 서 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에 달마는 그를 

보고 “너는 나의 골수를 얻었구나.”했다.  

깨달음에도 정도차가 있고, 구경의 깨달음에 이르면 이를 말로 표현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여기 

『도마복음』에서도 도마가 진리는 말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침묵을 통해 웅변적으로 말한 셈이고,이를 통해 그의 ‘생수로 

인한 술 취함’ 혹은 깨침의 경지가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준 것이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는 너의 선생이 아니라”고 한 것은 또 무슨 뜻인가? 중국 고전 『장자』에 보면 공자의 제자 

안회가 공자에게 찾아 왔다. 이런 저런 말로 자기의 수행이 깊어지는 것 같다고 보고하였다. 공자는 거기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는 기색이 없었다.  그러다가 안회가 자기는 좌망(坐忘), 앉아서 모든 것을 잊었다고 하니 공자가 깜짝 

놀라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묻는다. 안회가 모든 앎을 몰아내고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하자 공자는 안회를 보고 

“청컨대 나도 네 뒤를 따르게 해다오.”하는 부탁을 한다.(오강남 풀이 『장자』 313-316)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는 당신의 선생이 아니오.”하는 말도 이런 문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 4 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달력의 나이와 관계없이 깊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 바로 선생임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이런 깊은 경지에 

이른 도마, 여기 표현대로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고 완전히 ‘취한’ 도마에게,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일 필요가 

없고, 깨달음에 있어서 이제 둘은 동격임을, 그의 이름 그대로 ‘쌍둥이’임을, 선언한 셈이라는 것이다. 제 108 절에도 

“내 입에서 마시는 사람은 나와 같이 되고 나도 그와 같이 됩니다.”고 했다. 도마가 이런 경지에 이르렀기에 예수님은 

그를 데리고 나가 그에게만 특별한 비법을 전수할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이 도마를 따로 불러 일러주었다는 그 비밀이라는 것은 또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라는 언급은 없지만, 다른 

제자들처럼 아직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들으면 기절초풍할 무엇, 심지어 그것을 전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고 혼란스러운 무엇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궁극 진리란 상식의 세계, 당연히 여겨지는 

세계를 뛰어넘는 역설(逆說)의 논리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도덕경』에 보면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면 도라고 할 수가 

없다”(41 장)고 했다. 진리를 듣고 돌로 쳐 죽이려는 것과 크게 웃는 것에는 차이가 있지만 아무튼 진리가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엄청 말이 안 되는 무엇이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점에서는 같다. 제 2 절에서 지적한 것처럼, 진리를 들으면 

우선 ‘혼란스러워’ 지는 법이다.  

참고: 요한복음은 세 번씩 도마를 믿음이 없는 제자, 따라서 바람직하지 못한 제자로 묘사하고 있다.(요 11:16, 14:5, 

20: 24) 요한복음이 쓰여 질 당시 도마복음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에 이들을 반박하기 위해 도마를 

격하시키고 폄훼하는 이야기를 삽입한 것이 아닌가 보는 학자도 있다.  

아무튼 요한복음이 정경으로 받아들여진 이후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2 천 년 가까이 도마는 ‘의심하는 도마(doubting 

Thomas)’로 알려지는 수모를 당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 여기 『도마복음』에서는 궁극적 진리 앞에서 침묵하는 



이가 도마로 되어 있지만, 최근에 세상에 알려진 『유다복음』 2장 22-31 절에 보면 그것이 ‘유다’로 나와 있다. 도마든 

유다든 중요한 것은 궁극진리는 언설로 표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에는 다를 바가 없다. 

  



시작에서 끝을 보라! 

 

제 14 절  금식을 하면 -형식적 종교의 종언(終焉)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금식을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죄를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여러분은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제를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을 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지방으로 가서 고을을 지날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영접해 들어가면 그들이 대접하는 대로 

먹고 그들 중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십시오. 결국 여러분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여러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첫 부분은 제 6 절에 제자들이 금식, 기도, 구제에 대해 물어본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에 해당된다. 그러나 바로 

앞 절에 예수님이 도마를 따로 불러 말씀하신 세 가지 말씀이라는 것이 여기 금식, 기도, 구제에 관계되는 말씀이 아닌가 

짐작할 수도 있다. 아무튼 금식, 기도, 구제, 이 세 가지는 유대교의 핵심적인 종교 행위였는데, <도마복음>의 예수님은 

이런 외형적 종교 형식을 배격하고 있다. 물론 예수님도 광야에서 40 일 금식하고 기도했던 것으로 보아 금식이나 기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제도화된 종교에서 형식적으로나 가식적으로나 기계적으로 하는 그런 

관행으로서의 금식, 기도, 구제를 거부하신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천국의 비밀, 감추어진 나라, 하느님을 찾고 나를 찾아 이미 하느님과 하나가 되었는데, 이제 와서 무엇이 모자라 다시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죄를 회개하는 금식, 하느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순종의 표시로 하는 구제 등이 필요하겠는가? 

불필요할 뿐 아니라, 이런 것들에 매여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느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 하느님을 잃어버린 상태, ‘죄 

받고, 정죄 받고, 상한 영’의 상태에 머물러 있거나 그 상태로 되돌아가 있다는 뜻이라 보고 있다. 당당히 

율법주의적·형식적 종교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하고 있는 셈이다.  

노자의 좬도덕경좭에서도 “대도(大道)가 폐하면 인(仁)이니 의(義)니 하는 것이 나선다.”고 했다. 그렇게 되어 “지략이니 

지모니 하는 것이 설치면, 엄청난 위선이 만연하게 된다.”고 하였다.(제 18장)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금식이나 기도나 구제, 그리고 유교에서 최고의 덕목으로 강조하는 인의(仁義) 같은 외형적 가치가 여전히 중요시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아직도 그 사회가 종교에서 이상으로 하고 있는 구경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이야기이다.  

둘째 부분은 초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을마다 찾아가, 대접하는 대로 먹고, 병자를 고쳐주는 등 어떻게 활동했던가의 

일면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강조하려는 것은 ‘대접하는 대로 먹어라’는 것이다. 바로 앞 구절에서 금식, 기도, 

구제 등 형식적이고 율법주의적 종교를 청산하라는 파격적인 말과 함께, 여기 이 말은 더욱 구체적으로 성서 레위기 

11 장에 나오는 음식물 규례에 따라 음식을 철저히 가려 먹는 유대인들의 결벽(潔癖)주의적 ‘정결제도(purity 

system)’에서 벗어나라는 뜻이다. 초기 불교에서도 불가에서 채식을 기본으로 했지만 무엇이나 주는 대로 먹는다는 

것을 대 원칙으로 삼았다.   

왜 주는 대로 먹어야 하는가? 여기서 드는 가장 큰 이유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마음에서 입을 통해 나오는 것이 더욱 더 큰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종교적 삶에서 보다 중요한 관심사는 먹는 

것 이상이라는 뜻이다.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 가장 중요시되던 정결제도를 무시하여 유대인들로부터 비난을 



사기도 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큼 깨끗하냐 하는 것보다 얼마큼 자비스러운가 하는 것이었다.(이 

‘정결제도’에 대해서는 오강남 좬예수는 없다좭, pp. 228-234를 참조할 수 있다.)  

유대교에서 말하는 음식 가려 먹기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건강에 좋은 음식, 적절한 음식을 가려먹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이 음식이 내 

건강에 끼치는 직접적인 영향보다도 이 음식이 내 건강에 좋은가 나쁜가 지나칠 정도로 신경 쓰는 것이 건강에 더욱 

나쁠 수 있다는 사실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극단의 예를 들어 건강상 술을 마시면 안 될 사람이 술을 

마시면 물론 술이 몸에 해롭겠지만, 이 술을 마시면 안 되는데… 하는 걱정과 죄책감과 좌절감 같은 것이 술이 인체에 

직접적으로 끼치는 생물학적·영양학적 악영향 못지않게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젊은 여자들 중 몸무게가 나가는 것이 겁이 나 음식을 기피하다가 음식을 아주 먹지 못하는 거식증(拒食症, 

anorexia)에 걸려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기까지 한다. 요즘 새로 생긴 조어로 orthorexia 라는 것이 있다. ‘ortho’라는 

것이 orthodox (正統), orthodontics(치아교정)에 보이는 것처럼 ‘바름(正)’을 뜻하는 것이니, 

‘정식증(正食症)’이라고 할까? 건강에 좋은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한다는 강박 관념 때문에 먹은 음식이 소화도 안 

되고 잘못된 음식을 한 젓가락이라도 먹었으면 그것 때문에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 종교적 계율에 어긋나 하늘나라에도 

못 가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그러느라 결국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말이다.  

종교적 이유로든 건강상의 이유로든 먹을 것이나 못 먹을 것을 극단으로 따지는 사람과 식사를 해 보라. 밥을 먹으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고 웃음도 나누고 해야 할 시간에 이것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 이것이 좋다 뭐다 

하는 잔소리나 건강 강의를 듣느라 그야말로 밥맛이 달아나고 밥 먹는 기쁨도 없어져 버린다.  

이런 것이 유대교의 형식주의 신앙에서 강요하는 음식 가려먹기의 결과라면 그런 신앙은 우리의 육체적, 영적 건강을 

해치는 일을 하는 셈이 아닌가. <도마복음>의 예수님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일이 이런 것 이상임을 말하고 있다. 

무엇이나 감사하며 맛있게 먹을지어다.   

이 14 절에서 우리는 종교가 깊이를 더하면 지금까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던 인습적이고 관행적인 것에 억매이지 않는 

파격성, 뒤집어엎음, 우상타파(iconoclasm) 등의 특성을 나타낸다는 역사적 사실의 실례를 보게 된 셈이다. (눅 10:8-

9, 막 7:15, 마 15:11 참조)  

 

제 15 절 여자가 낳지 아니한 사람을 보거든-불로 난 사람의 위대함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여자가 낳지 아니한 사람을 보거든 엎드려 경배하십시오. 그 분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모두 여자로부터 난 사람들이다. 그러나 성령으로, 혹은 불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여자로부터 난 사람이 아니다. 제 2 혹은 제 3 의 탄생은 생물학적·육체적 태어남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새로 

남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아버지와 하나된 사람, 그러기에 그가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의 경배를 받아 

마땅한 분이시라는 것이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마 11:11)고 했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인물이 세례 요한이고 천국에 

있는 이들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라고 했는데, 여기 <도마복음>은 아예 이런 사람들은 여자가 낳은 사람들이 아닐 



정도로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위대하게 보여도, 심지어 세례 요한처럼 위대한 종교 지도자까지도, 

결국 영으로 태어난 사람, 불로 다시 태어난 사람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석가도 여러 해 수행을 하여 부처님이 되는 성불의 체험을 했다. ‘성불(成佛)’이란 어원적으로 ‘깨침을 이룸’ 혹은 

‘깨친 이가 됨’이란 뜻이다. ‘불’ ‘부처’ ‘붓다’는 모두 ‘깨친 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깨치는 경험을 하고도 세상일에 

집착하고 있는 일반 사람들이 자기의 가르침에 주목이나 할까, 주목한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있을까 의심하면서, 

사람들에게 나가서 자기가 깨친 진리를 전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그 당시 최고신의 하나인 브라마(Brahma, 梵天) 

신이 내려와, 그에게 경배하며, “세존이시여, 진리를 가르쳐 주소서.  여래시여, 진리를 가르쳐 주소서. 눈에 티끌이 덜 

덮인 중생들 중 진리를 듣지 못해 떨어져 나갈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 더러는 진리를 완전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M.26)고 하며 세 번씩이나 간원한다. 불교에서 ‘깨친 이’는 천상의 신도 경배할 만큼 위대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불교’라는 말 자체가 ‘깨침을 위한 종교’라는 뜻임을 감안할 때 이런 일은 어느 면에서 

당연한 것인지 모른다.   

 

제 16 절 이 땅에 분쟁을-운명적 단독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이 

땅에 분쟁을, 불과 칼과 전쟁을 주러 왔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다섯 식구가 있는 집에 셋이 둘에게 맞서고, 

둘이 셋에게 맞서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설 것입니다. 모두가 홀로 설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표피적으로 읽고, 예수님을 따르면 실제로 칼을 들고 싸움을 하고 모든 식구들과 불화하고 맞서야 한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아무튼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데 어찌하여 여기 <도마복음>뿐 아니라 성경에 있는 

공관복음서에서도(눅 12:51-53, 마 10:34-36) 예수님이 평화를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분쟁을 주러 오셨다고 하는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14:27)고 했다. 평화에도 예수님이 주는 바람직한 평화와 

세상이 주는 바람직하지 못한 평화 두 가지가 있다는 뜻이다. 바람직한 평화는 정의가 강같이 흐를 때, 모든 사람들이 

서로 오순도순 사랑하고 도와주며 ‘근심이나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밝고 따뜻한 참된 평화요, 바람직하지 못한 

평화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억눌러도 말 한마디 못하는 상태, 불의를 보고도 ‘두려움과 

근심’ 때문에 눈감거나 동조할 수밖에 없을 때 있을 수 있는 무겁고 싸늘한 외형적 평화다. 첫째 종류의 평화는 우리가 

추구하고 유지해야 할 것이지만, 둘째 종류의 평화는 단연히 배격하고 깨뜨려야 한다. 한 가지 극단적인 예를 들면, 

어느 살인마가 초등학교 교정에 들어와 교정에서 놀고 있던 어린 아이들을 향해 마구잡이로 총을 난사하고 있다고 

하자. 이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가만히 보고만 서 있는 것이 평화일 수 있겠는가.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평화가 

세상에 만연할 때를 상상해 보라. 예수님 당시 ‘로마의 평화(Pax Romana)’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절대 철권 아래서 

모든 민족이 꼼짝 못하고 있을 때만 가능했던 이런 식은 죽음의 평화다. 예수님은 스스로 참된 평화를 주기 위해 이런 

식의 평화를 종식시키려 오셨다고 선언한 것이 아닐까.  

둘째,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새로운 안목으로 사물을 보기 때문에 상식의 세계에서 보는 사람들과 의견이 

같을 수가 없다. 앞에서 몇 번 지적한 것처럼, 깨달은 사람들이 갖는 공통성 중 하나가 바로 고정관념이나 일상적 통념을 



‘뒤집어엎음(subversiveness)’이 아니던가.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고정관념이나 통념을 우상처럼 받들고 

거기 사로잡힌 사람들의 비위를 건드릴 수밖에 없다. 나아가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 사이만이 

아니라,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 사이에서마저도 그 깨달음의 깊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깨달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모두가 이른바 ‘단독자’일 수밖에 없다.  

이런 단독자 됨, 홀로 섬, 고독은 종교사를 통해 볼 때 선각자가 당면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 할 수 있다.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자기 멍에는 가볍고, 자기를 따르면 쉼을 주겠다고 했지만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며 ‘우셨다’고 했다.(눅 19:41) 노자도 자기 말은 이해하기도, 실행하기도 쉽지만 사람들이 이해하지도 

실행하지도 않는 것을 보고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이렇게 드믄가’(좬도덕경좭 70)하고 탄식했다. 공자도 ‘아,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하늘밖에 없구나’(좬논어좭 14:37)하고 한탄했다. 위대한 성인들의 실존적 고독을 말하는 

대목이다.  

마지막 구절 ‘홀로 서리라’는 여기 외에도 18, 23, 28, 50 에도 나오는 표현으로 이 ‘홀로’의 그리스어 

‘monachos’에서 서양말에서 독신 수도사를 뜻하는 ‘monk’와 수도원을 뜻하는 ‘monastery’라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모여 살지만 내면의 세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단독자일 수밖에 없고, 이런 단독자들의 모임이 수도회라는 뜻인가 

보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영적으로 앞서 간 사람들이 홀로일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떠나 홀로만 살게 된다고 하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다. 좬도덕경좭 4장에 ‘화광동진(和光同塵)’이라는 말이 

나온다. 빛이 부드러워져 티끌과 하나 된다는 뜻이다. 성인들, 곧 깨친 사람들은 언제까지 고고하게 홀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빛을 부드럽게 함으로 일반 사람들과 섞이어 하나가 된다는 뜻이다. 빛이 티끌과 하나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한다는 ‘임마누엘’ 혹은 ‘육화(肉化, incarnation)’의 논리다.  선불교에서 말하는 ‘십우도’(十牛圖)에도 

소년이 소를 찾아 홀로 집을 떠나 소를 찾지만 찾은 다음에는 다시 저자거리로 나가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것이 그 

마지막 그림이 아니던가.  서양 신비주의 전통에서 자주 말하는 ‘절대적 단독자를 향한 단독자의 비상(the flight of 

the alone to the Alone)’이 이루어짐으로 얻을 수 있는 평화, 이 평화를 함께 나누려는 마음으로 다시 사람들을 

찾게 된다는 이야기이리라.  

 

제 17 절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신비의 선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 들어보지도 못했고 손으로 만져보지도 

못했고, 마음에 떠오르지도 못했던 것을 주겠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이사야에 “이런 일은 예로부터 아무도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64:4)하는 말이 있고, 바울은 이를 인용하여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영세 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를 두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것”(고전 2:7-

9)이라고 했다.  

노자의 좬도덕경좭 14장에서도, 도(道)를 두고 ‘보아도 보이지 않는 것(夷),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것(希), 잡아도 잡히지 

않는 것’(微)이라고 했다. 초기 중국으로 간 서양 선교사들 중에는 이 세 글자가 ‘여호와’를 가리키는 것이라 생각하고 

흥분한 적이 있다. 아무튼 여기 <도마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선물도 바울이 말하는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나 좬도덕경좭에서 말하는 ‘도’처럼 인간의 일상적 감각이나 지각으로는 감지될 수 없는 궁극 진리를 

뜻한다.   

그런데 요한 1 서 1 장 1 절에는 이와 반대로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고 했다. 진리는 감추어져 있다고 했는데, 어찌하여 

여기 요한 서신에서는 이처럼 우리가 듣고 보고 지켜보고 만져보기까지 한 것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관건은 

예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통해서이다. 성경의 용어를 빌리면 ‘성령’으로 눈이 뜨이는 것, 들을 귀가 열리는 것이다.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진리가 감추어져 있는 것이지만, 깨달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드러나 있다. 그러기에 신(神), 혹은 

궁극실재는 감추인 면(deus absconditus, 감추어진 신)과 드러난 면(deus revelatus, 계시된 신)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아무튼 이처럼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도록 감추어진 것을 ‘주겠다’고 한 

것은 결국 우리에게 깨침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이다.  

 

제 18 절 끝은 시작이 있는 곳에-시종(始終) 불이(不二)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끝이 어떻게 임할 것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시작을 찾았기에 이제 끝을 찾습니까? 끝은 시작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시작에 서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는 끝을 알고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아버지의 나라는 언제 

어떻게 올 것인가 하는 등 종말에 관해 관심이 많았다.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가 지적한 대로 여기서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은 그들도,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처럼, 세상 끝이 곧 올 것이라는 것, 초자연적인 메시아의 나라의 

도래가 임박하다는 것 등을 전제로 하는 이른바 ‘철저적 종말론(thorough-going eschatology)’의 입장에 서 

있었음을 말해 준다. 이렇게 미래에 올 종말이나 하느님의 나라를 염두에 두고 한 제자들의 이런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시작도 모르면서 끝을 알려고 하느냐?’ 하는 식의 나무람이다. 이어서 끝은 시작이 있는 곳에 있으니 시작과 

끝이 다르지 않다. 시작을 알면 저절로 끝도 알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죽음도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거의 모든 세계 신비주의 전통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이, 시작과 끝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 시작이 없는 끝도 

있을 수 없고 끝을 전제로 하지 않은 시작도 있을 수 없다. 시작과 끝은 상호 불가분·불가결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출발이 없는 도착도 있을 수 없지만 도착이 없는 출발도 상상할 수 없다. 이런 상호 의존, 상호 침투의 관계를 두고 

화엄불교에서는 상즉(相卽)·상입(相入)의 관계라고 한다. 깨치지 못한 일반 사람들은 좬장자좭에 나오는 ‘조삼모사’ 

이야기의 원숭이들처럼 시작이나 끝을 따로 분리해서 어느 한 쪽만을 보려고 한다. 제자들의 태도가 바로 이랬기에 

예수님은 꾸짖으신 것이다. 시작에서 끝을 보라고. 알파와 오메가를 동시에 보라고.  

여기서 ‘시작에 서 있으라’는 말은 사물의 분화가 있기 이전, 창세기에 나오는 그 창조의 첫날 이전, 그 태고(太古)의 

시원(始原)으로 돌아가라는 말로 읽을 수도 있다. 만물의 근원인 그 본래의 시작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목표의 

완성이요,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로 보아도 좋다. 신유학(新儒學)에서는 만물이 분화한 ‘이발(已發)’의 상태와 그 이전 

아직 아무 것도 분화하지 않은 원초적 ‘미발(未發)’의 상태를 분간하는데, 이 절에서 말하는 ‘시작’이라는 것이 미발의 

상태를 두고 하는 말로 들리기도 한다.  



좬도덕경좭에서도 “세상만사에는 시작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를 알면, 그 자식을 알고, 그러고도 

그 어머니를 받들면, 몸이 다하는 날까지 위태로울 것이 없습니다.”(52 장)고 했다. 만물의 어머니이며 시작인 도(道)를 

알면 현상 세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 다시 근원인 도(道)로 돌아가 도와 하나 된 삶을 살면, 

<도마복음>식 표현대로,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역사적으로 그리스도교 종파들 중 상당수는, 여기 나오는 제자들처럼, 세상의 ‘종말’에 최대의 관심을 기울여 왔고, 

아직도 기울이고 있다. 심한 경우에는 정확하게 몇 년 며칠에 세상 끝이 이를 것이라고 예언하거나 주장하기도 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에 대한 오해 때문이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은 대부분 ‘카이로스(kairos)’로서 

달력으로 따지는 연대기적 시간인 ‘크로노스(chronos)’와 상관이 없다. 카이로스를 구태여 옮긴다면 timing 이라는 

말에 가깝다. ‘호기(好期)’ ‘적기(適期)’와 비슷하다. 아무튼 이 절이 가르쳐주고 있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시원(始原)’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 19 절 있기 전에 있는 사람은 행복-불변의 비결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있기 전에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나의 제자가 되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면 

이 돌들이 여러분을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낙원에 준비된 다섯 그루 나무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여름이든 

겨울이든 변하지 않고, 그 잎도 떨어지지 아니 합니다. 이를 깨닫는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입니다.”  

 

 ‘있기 전에 있음’이라는 역설적 표현은 ‘있음’에 두 가지 종류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하나는 모든 있음의 근원으로 

존재하는 그 원초적 근원으로의 있음이고, 다른 하나는 그 원초적 근원으로서의 있음이 분화되어 여러 가지 현실적 

형태로 나타나 있는 현실 존재로서의 있음이다. 이 원초적 있음을 중세 사상가들은 ‘순수 존재(esse purus)’라 

표현하기도 했고 유영모 선생님은 ‘없이 있음’이라 하기도 했다. 이 근원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현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이 우리의 근원, 모든 ‘존재의 바탕(ground of being)’으로 되돌아 갈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원초의 

하나와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 말로 최대의 행복이 아니겠는가? 하는 내용이다.  

이런 경험을 구체적으로, 시적으로, 종교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귀향’ ‘화해(reconciliation)’ ‘재회(reunion)’ 

‘구속(at-one-ment)’ 등이다. 아니, ‘종교(religion)’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근원으로부터 떨어졌던 내가 거기에 

‘다시 결합’한다는 뜻이 아니던가?  3 세기 락탄티우스(Lactantius)처럼 라틴어 ‘religio’가 어원적으로 ‘re-

legare(다시 결합하다)’에서 나왔다고 보는 이도 있었으니까.  

아무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의 말에 귀 기울이고, 여기 말한 것처럼 ‘있기 전의 있음’에 거하는 사람, 내 존재의 

근원과 하나 된 상태에 있는 사람은 돌들의 섬김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그 뿐이 아니다. 에덴동산의 생명나무처럼, 

여름이든 겨울이든 변하지 않고 잎도 떨어지지 않는 푸른 나무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돌들이나 나무들 뿐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합동하여 유익함’을 제공한다. 모든 것에서 구애받지 않는 자유인으로 

우뚝 선다. 이렇게 ‘있기 전에 있음’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영적 사활을 좌우한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강조한다.  

 

제 20 절 그 나라는 겨자씨와 같으니-작은 것의 가능성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나라가 어떠할지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겨자씨와 같으니, 모든 씨들 중 지극히 작은 것이나 준비된 땅에 떨어지면 나무가 되어 하늘을 나는 새들의 쉼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잠재적 상태로 있는 변화의 씨앗은 미미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그것이 적절한 때(kairos)를 맞으면, 혹은 

인연(因緣)을 얻으면,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준다. 이런 변화의 엄청남을 시각적 크기로 표현한 것이 겨자씨가 큰 숲이 

된다는 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중국 도가(道家)의 고전 좬장자좭 첫 장 첫머리에 보면 ‘붕(鵬)’ 새 이야기가 나온다.  북쪽 깊은 바다에 작은 물고기 

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물고기가 되고 그것이 크기가 몇 천리인지 알 수 없는 큰 물고기로 변하고, 또 그것이 다시 

등 길이가 몇 천리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큰 붕새로 바뀌어 하늘로 힘차게 날아올라 남쪽 ‘하늘 못’으로 가는 

붕정(鵬程)에 오른다는 이야기이다. 우리 속에 있는 조그마한 가능성의 씨알이 엄청난 현실로 바뀔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대붕의 비상(飛翔)이 상징하는 초월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비유이다.(오강남 풀이 

좬장자좭(현암사, 1999) 26-27참조)   

세계 여러 종교 전통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이런 ‘변화(transformation)’의 

체험이다. 그래서 비교종교학자 프레데릭 스트렝(Frederick J. Streng) 같은 사람은 ‘종교’를 두고 ‘궁극적 변화를 

위한 수단(a means to ultimate transformation)’으로까지 정의했다.(그의 책 Understanding Religious Life, 

3rd edition(1985), p. 2.) 그리스도교에서 새 사람이 된다, 거듭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말이나, 불교에서 

성불한다, 부처님이 된다는 말이나 유교에서 소인에서 군자나 성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모두 이런 변화를 각각의 전통에 

따라 다른 각도, 다른 표현으로 말한 것이다. 물론 이런 변화는 궁극 실재를 봄, 깨달음으로 가능하게 된다. 우물 안 

개구리가 바깥세상을 보면 이전의 개구리가 아니라 다른 개구리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이치다.  

한 가지 더 주목할 만한 것은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면 (생물학적으로 겨자는 일년생 풀로서 나무가 될 수 없다고 

하지만 아무튼 크게 되었다는 뜻이리라),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된 당사자에게만 훌륭한 일일 뿐 아니라 ‘하늘을 나는 

새들의 쉼터’를 제공해 줘서 주위에도 좋은 것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다. 유교 경전 좬대학좭(大學)에도 보면 ‘큰 

배움[大學]’은 여덟 가지 단계로 구성되었는데, 그것은 사물을 궁구하고[格物], 깨달음을 극대화하고[致知],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誠意], 마음을 바르게 하고[正心], 인격을 도야하고[修身], 가정을 살피고[齊家], 나라를 

다스리고[治國], 궁극적으로 세계에 평화를 가져오는 일[平天下]이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배움의 단계 중 

처음 다섯 단계는 자신의 변화를 위한 노력이지만 나머지 세 단계는 가족과 이웃과 세계를 위해 도움을 주는 일이다. 

앞에 나온 16 절 풀이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선불교에서 말하는 ‘십우도’(十牛圖)에서도 깨달음을 찾아 집을 

떠나는 첫째 그림부터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변화를 얻은 다음 마지막으로 오는 열 번째 그림은 남을 돕기 위해 

저자거리로 나가는 그림이다. 신비적 경험을 통해 변화된 사람은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임을 말해주는 몇 가지 사례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깨친 사람들이 사회에 무슨 도움을 주게 된다고 하여 반드시 직접 나서서 부산을 떨고 설쳐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런 사실 때문에 그들을 보고 사회에서 분리되어 고고하게 스스로의 평화만을 즐기는 

도피주의자들이라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설령 깨친 사람들이 사회에 직접 뛰어들어 우리 눈에 뜨일 만큼 큰 일을 

이루어 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들의 공헌을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모두가 쓸데없이 부산을 떨며 흙탕물을 일으키는 이 혼탁한 세상에서 깨친 사람들만이라도 우선 흙탕물을 

일으키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만큼 사회가 덜 혼탁해지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좬장자좭에 나오는 요 임금이 고야 

산에 사는 네 명의 신인(神人)들을 찾아가 뵙고 돌아오는 길에 분(汾)강 북쪽 기슭에 이르자 

‘망연자실(茫然自失)’했다는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 깨친 사람들이 직접 나서지 않는다고 해도 요 임금 같이 직접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 나라를 그만큼 좋게 만드는 데 공헌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 가지 더 알아 두어야 할 것이 있다. 깨친 사람들은 모든 것과 하나 된 상태에서 만물과 함께 자연스럽게 어울려 물 

흐르듯 흐르기 때문에 구태여 뭔가 한다고 나서서 설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위(無爲)의 상태에서 유유자적(悠悠自適)하며 살면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알프스 산이 나서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쏘다니지 않고도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동네 정자나무가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그 그늘에서 쉼을 얻는다. 

 

  



목숨처럼 사랑하고 눈동자처럼 지키라 

 

제 21 절  자기 땅이 아닌 땅에서 노는 어린 아이들과 같아 -귀향(歸鄕)  

마리아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무엇과 같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자기 땅이 

아닌 땅에서 노는 어린 아이들과 같습니다. 땅 주인들이 와서 말하기를, ‘우리 땅을 되돌려 달라’ 하니, 그 어린 

아이들은 땅 주인 있는 데서 자기들의 옷을 벗고 땅을 주인에게 되돌려 줍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합니다. 만약 집 

주인이 도둑이 올 것을 알면 그 주인은 도둑이 오기 전에 경계하여 그 도둑이 집에 들어와 소유물을 훔쳐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세상에 대해 경계하십시오. 힘 있게 준비하여 도둑이 여러분 있는 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예상하는 어려움이 닥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깨닫는 이가 있도록 

하십시오. 곡식이 익어 거두는 자가 손에 낫을 가지고 속히 임하여 이를 거둘 것입니다. 두 좋은 귀 있는 사람들은 

들으십시오.”  

 

 성경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하여,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마르다의 자매 마리아 

등 마리아가 많이 등장한다. 여기서 어느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정경 이외의 복음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도마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참 뜻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참된 깨달음도 없는 사람들로 취급되고 있다. 

여기서도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문에서 제자들을 어린 아이들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 장면을 우리말에 더 익숙한 말로 고치면, 그 아이들이 남의 

집 마당 같은 공터에서 놀고 있었다고 상상할 수 있다. 그러다가 집 주인이 와서 이제 나가라고 했다. 아이들이 주인 

앞에서 옷을 벗고 그 집 마당에서 물러섰다는 것이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살고는 있었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속하지는 않았던 세상’, 영어로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로 표현되는 이 세상을 떠나, 옷을 벗고 물에 들어가 침례를 받고 새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을 암시한 것일 

수도 있다. 또 그리스나 주류 사상 전반에 걸쳐서 주장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몸을 입고 남의 집 마당 

같은 이 세상에 잠시 놀러 와서 재미있게 놀다가 때가 되면 다시 몸을 벗고 세상을 떠난다는 이야기라 할 수도 있다. 

시인 천상병의 시 <귀천(歸天)>의 마지막 구절,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아름다운 이 세상/소풍 끝내는 날/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를 연상하게 한다.  

그렇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잠시 와서 놀고 있는 어린 아이들이다. 재미있게 놀고 있었지만 이 세상의 주인이 

우리보고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 나가라고 하면, 더욱이 어머니가 해가 지니 집으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나가라고 하니 그냥 떠나갈 뿐 아니라 옷까지 다 벗어 두고 간다. 그야말로 적수공권이다. 

이 세상에 놀면서, 살면서 가지고 있던 몸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동안 얻은 모든 소유나 권력이나 명예나 지식 같은 것은 

모두 거추장스러운 헌 옷이다. 미련 없이 모두를 뒤로 하고, 홀가분하게 떠나가는 것이다. 떠나서 우리의 원초적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귀향(歸鄕)이요 귀일(歸一)이다.  

이 절에서 여기까지는 이해하기 쉽다. 그런데 왜 갑자기 ‘도둑’ 이야기가 나오고 도둑이 올 것을 알고 경계하여 소유를 

잃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가. 복음서에서도 ‘도둑’ 이야기가 나온다.(마 24:43, 눅 12:39) 그러나 거기에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여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시키고 있다. 

여기 『도마복음』에서는 재림 이야기가 전혀 없다. 그럼 무엇인가?  

여기서 도둑에게 우리 소유물을 잃을까 경계하라는 말을 이 세상이라는 남의 땅에서 놀던 아이들이 땅도 돌려주고 옷도 

버리고 다시 돌아가 찾아야 할 그 아버지의 나라, 그 고향을 세상사에 대한 지나친 염려와 관심 때문에 도둑맞는 일,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으로 풀 수 있을 것 같다. 한번 고향으로 찾았다고 안심할 수가 없다. 언제나 그 

고향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 그것을 잃는 어려움, ‘환란’에 대비해서 세상사에 대한 관심에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힘쓰라. 그러면 ‘큰 수확’이 있으리라. 대략 이런 기별이 아닐까.  

 

제 22 절 젖 먹는 아이를 보시고-양극의 조화  

예수께서 젖을 먹고 있는 아이들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젖 먹는 아이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이들과 같습니다.” 제자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처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둘을 하나로 하고, 속을 바깥처럼, 바깥을 속처럼 하고, 높음 것을 낮은 것처럼 

하고, 암수를 하나로 하여 수컷은 수컷 같지 않고, 암컷은 암컷 같지 않게 하고, 새 눈을 가지고, 새 손을 가지고, 

새 발을 가지고, 새 모양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은 그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도마복음』의 핵심과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절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제 4절에 늙은이라도 갓난아기에게서 배워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 젖먹이 갓난아기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복음서에 보면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올 때 제자들이 이를 꾸짖자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막 10:14, 마 19:14, 눅 18:16)고 하셨다. 

『도마복음』과 다른 점은 여기 공관복음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갓난아기라는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보는 

그림으로나 듣는 이야기로 우리는 예수님의 무릎에 앉은 어린이들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다니는 정도의 어린이들로 

생각하기 일쑤다. 그러나 『도마복음』은 그것이 젖을 먹고 있는 갓난아기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공관복음서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천국 가는 이유에 대한 언급이 없다. 마태복음에 보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18:4)라는 말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도마복음』에서는 자기를 낮춤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받는 것과 직접 관계가 있다는 말이 없다. 『도마복음』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요건으로서 ‘젖먹이 갓난아기 같이 됨’이라고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이 젖먹이 갓난아기들이야 말로 ‘둘을 하나로’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둘을 하나로 만든다는 생각은 4절, 22 절에 나왔고, 23 절, 48 절, 106 절에도 계속 나온다. 

무슨 뜻인가?  

첫째, 물리적으로 갓난아기는 남성의 아버지와 여성의 어머니 ‘둘이 하나가’ 되어 생긴 결과다. 그 아이도 나중에는 

대부분 남성이나 여성이 되겠지만 아직 할례도 받기 전의 갓난아기는 남녀로 분화되지 않은 하나의 상태, 합일의 상태라 

할 수 있다. 반대 같이 보이는 것을 한 몸에 합치고 있는 셈이다.  

둘째,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인식론적으로 아이는 아직 나와 대상을 분간하는 이분법적 의식이 없는 상태다. 

주객(主客)이 분화되지 않았다. 이런 의식 상태에서는 ‘내외(內外), 상하(上下), 고저(高低), 자웅(雌雄)’ 등 일견 

반대되고 대립되는 것 같은 것을 반대나 대립으로 보지 않고 조화와 상보의 관계로 볼 수밖에 없고, 이것이 바로 

갓난아기의 특성으로써, 이런 특성을 가져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태극기 가운데 붉은 색과 파랑색으로 된 태극의 음양(陰陽)에서 음과 양의 관계를 말할 때 음이냐 양이냐 하는 

양자택일(兩者擇一), 이항대립(二項對立) 대립 식 ‘냐냐주의’(either/or)의 시각으로는 실재의 진면목을 볼 수 없고, 

음이기도 하고 양이기도 하며 동시에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라는 ‘도도주의’(both/and, neither/nor)적 태도를 가질 

때 사물의 전체를 본다고 한다. 음과 양을 독립된 두 개의 개별적 실체로 보지 않고 한 가지 사물의 양면으로 파악한다는 

뜻이다. 이것을 요즘 말로 고치면 ‘초이분법적 의식(trans-dualistic consciousness)’을 갖는 다는 것이고, 좀 더 

고전적인 말로 하면 중세 신비주의 사상가 니콜라우스(Nicolas of Cusa, 1401-1464)가 말하는 ‘양극의 

조화(coincidentia oppositorum)’를 발견하는 것이다.  

『도덕경』 28장에 보면 “남성다움을 알면서 여성다움을 유지하십시오. 세상의 협곡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협곡이 되면, 

영원한 덕에서 떠나지 않고, 갓난아기의 상태로 돌아갈 것입니다.”고 했다. 이처럼 ‘갓난아기’됨의 중요성을 알기에 

노자는 『도덕경』 20장에서 “나 홀로 어머니의 젖 먹음을 귀히 여긴다.”고도 했다. 또 제 2장에는 선악, 미추, 고저, 

장단이 모두 상호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상대적 개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어느 한 쪽을 일방적으로 절대시하지 말라고 

했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분별의 세계를 초월하여 불이(不二)의 경지에 이르라는 것이다.  

사실 세계 여러 종교에서 ‘양극의 조화’처럼 중요한 개념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음양의 조화를 말하는 태극(?) 

표시는 말할 것도 없고, 위로 향한 삼각형과 아래로 향한 삼각형을 포개놓은 유대교의 ‘다윗의 별’(★)이라든가, 

수직선과 수평선을 교차시킨 그리스도교의 십자가(+)나, 두 원을 아래위로 반반씩 겹쳐놓고 그 중 겹쳐진 부분을 잘라 

만든 초기 그리스도교의 물고기(ΙΧΘΥΣ) 상징(      ), 불교 사찰에서 보는 만(卍)자 등이 모두 이런 양극의 조화를 

이상으로 삼고 있다는 역사적 증거들이다.1)  

정신분석학자 칼 융도 ‘양극의 조화’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심리적 성숙성이 이를 수 있는 최고의 경지라고 하고, 

그의 영향을 받은 신화학자 조셉 캠벨도 세계 모든 영웅 신화에 나오는 정신적 영웅들의 이야기에서 이 영웅들이 

도달하는 최종의 경지는 이 ‘반대의 일치’를 자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댄 브라운의 소설 『다빈치 코드』의 핵심도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잃어버린 여성성을 되찾아 양극의 조화를 회복하려는 노력에 관한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중세 

기사(騎士)들이 찾아다니던 성배(聖杯)나 다빈치가 그의 그림 ‘최후만찬’ 중앙 예수와 그 옆 사람(댄 브라운은 그를 

막달라 마리아라고 본다) 사이에 만들어 놓은 공간이나 모두 V형으로 이것은 모두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잃어버린 

여성성을 상징하는데 기사들이나 다빈치 모두 이를 회복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라는 주장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초인격 심리학(Transpersonal Psychology)의 선두 주자 켄 윌버(Ken 

Wilber)는 인간 의식의 발달 과정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주객미분(pre-subject/object consciousness)의 

단계, 주객이분(subject/object consciousness)의 단계, 그리고 주객초월(trans-subject/object 

consciousness)의 단계가 있다고 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의 이분법적 의식을 갖기 이전,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할 줄 모르던’ 의식은 주객미분의 단계로써,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우리가 그 

단계로 가려는 것은 전진이 아니라 퇴보라는 것이다. 주객이분의 의식, 인간으로서의 삶을 가능하게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자의식(自意識, self-consciousness)’을 가능하게 함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일상적 

의식에서 해방되기 위해 술이나 약물 등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의식 상태는 주객 ‘미분’의 단계요, 종교에서 가르치고 

목표로 하는 의식 상태는 주객 ‘초월’의 단계라는 것이다. 미분과 초월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을 윌버는 

‘전초오류(pre/trans fallacy)라 했다. 갓난아기의 의식을 말할 때 우리는 육체적으로 다시 갓난아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적인 갓난아기가 됨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요 3:3)고 했을 때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객이분의 

단계를 ‘초월’해야 됨을 말하고 있을 때, 니고데모는 주객미분의 단계로 ‘퇴영’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니고데모는 ‘미분과 초월’을 혼동하는 ‘전초오류’를 범한 셈이다.  

이 절에서는 둘을 하나로 만드는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했지만, 사실 그런 사람은 벌써 그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도 있다. 이미 새로운 눈, 새로운 손, 새로운 발,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 제 106 절에 보면 둘을 하나로 보는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이미 ‘사람의 아들’이 되고 산을 보고 

‘움직이라고 하면 산이 움직일’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했다.  

 

제 23 절 천 명 중에서 한 명, 만 명 중에서 두 명-깨달음의 어려움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택하려는데, 천 명 중에서 한 명, 만 명 중에서 두 명입니다. 그들이 모두 

홀로 설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누구는 택함을 받고 누구는 택함을 받지 못한다는 식의 예정론 같은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천 명 중 한명’, 심지어 ‘만 명 중 두 명’ 

꼴이라니 그야말로 가뭄에 콩 나기보다 더 어려운 셈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마 7:13, 눅 13:24)”나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마 

22:14)는 말씀과 같다.  

힌두교에서는 구원에 이르는 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1) 깨달음의 길(jna namarga), 2) 헌신의 길(bhakti marga), 

3) 행함의 길(karma marga)이다. 깨달음의 길이란 우주의 실재를 꿰뚫어보는 통찰과 직관과 예지를 통해 해방과 

자유에 이른다는 것이고, 헌신의 길은 어느 특정한 신이나 신의 현현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믿고 사랑하고 받드는 

일을 통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고, 행함의 길이란 도덕규범이나 규율을 잘 지키거나 남을 위해 희생적인 선행을 많이 

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세 길 모두 자기중심적 자아를 극복함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한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행하기에 상대적으로 어려운 길과 쉬운 길로 나누기도 한다. 깨달음의 길은 가장 가파르고 

어려운 길이라 상근기(上根器)에 속하는 소수에게만 가능하다고 본다. 일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따르는 길은 신에게 

전적으로 헌신하는 신애(信愛)의 길이다.  

불교에서도 이와 비슷한 생각이 있다. 참선을 통해 깨달음을 얻음으로 성불하겠다는 선불교의 길을 보통 

‘난행도(難行道)’라고 하고 아미타불의 원력을 믿고 그의 이름을 부름으로 서방 정토에 왕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토종의 길을 ‘이행도(易行道)’라고 한다. 물론 참선하겠다는 사람보다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더 많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불교의 경우 믿음을 강조하는 불자들이 비록 자기들은 깨침에 이를 수 없지만, 깨침을 강조하는 

불자들을 우러러 보거나 존경할망정, 결코 이단이라 정죄하거나 박해하지 않는 반면, 그리스도교에서는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깨침을 얻겠다’는 사람들을 보면 이단이라 여길 뿐 아니라 

아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정죄하고 박멸하려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교 초기에도 『도마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천국을 ‘스스로’ 깨달아 알라는 깨달음의 길은 

그만큼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던 모양이다. 『도마복음』 같은 복음들이 사라진 배경에는 물론 초대 교부 이레네우스 같은 

문자주의자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도마복음』 같은 복음서들을 모두 배격하고 4복음서만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이 

큰 이유이기는 하겠지만,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깨달음에 이르므로 모두 예수님처럼 자유의 사람이 되도록 하라는 

『도마복음』식 기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보다 예수를 믿고 은혜의 선물로 주는 영생을 얻으라고 강조하는 요한복음의 

길을 채택한 사람들이 숫자적으로 더 많았기에 요한복음은 정경으로 채택되어 그리스도교의 정통 가르침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반면 『도마복음』은 사라지게 된 것 아니겠는가? 어떻게 보면 『도마복음』에서 말하는 식의 그리스도교 

전통은 신앙의 깊은 차원을 알아볼 기회가 없던 일반인들에게 어쩔 수 없이 인기품목일 수 없었던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떤가? 옛날에는 비록 상근기를 가지고 태어났어도 교육의 기회가 없어서 이런 ‘난행도’ 같은 것을 

접하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문맹률이 97 퍼센트 이상이던 고대 사회에서 누가 옆에서 말해주지 

않으면 『도마복음』의 기별 같은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인터넷 등 대중 매체의 발달로 정보화 시대가 되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나 

필자도 한 두 세대 전에 태어났으면 그리스도교에 깨달음을 강조하는 전통이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지냈을 것이다. 

그야말로 이제는 들을 귀, 알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알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히브리어 성경 요엘서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2:28)이라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후’가 오늘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지적·영적 환경 속에서는 ‘가뭄에 콩 나듯’이가 아니라 가마솥에 ‘콩 튀 듯’하리라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20 세기 가톨릭 최대의 신학자 칼 라너(Karl Rahner)도 21 세기 그리스도교는 ‘신비주의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신비주의적’이라는 말은 물론 깨달음을 강조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오늘처럼 정보화된 시대에 교육의 기회도 많고,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특별히 박해받는 일도 사라진 21 세기에는 

종교가 무조건 믿어라가 아니라 스스로 깨달음을 강조하는 신비적 경향성을 띠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 믿는다. 이제 

그리스도교도 믿음과 함께 깨침을 함께 강조하는 폭넓은 종교로 변해야 하고, 이리하여 ‘무조건 믿으라’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아하!’를 연발하며 갈 수 있는 깨침의 길도 열려 있음을 알릴 때가 되지 않았을까.  

아무튼 천 명에 한 명이든 천 명에 백 명이든 깨침을 얻은 사람들은 제 16 절에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홀로’ 서게 된다. 

임금에 대한 충절이나 의로움을 위해 죽은 사육신 성삼문마저 ‘독야청청’할 수밖에 없었거늘, 영적 눈뜸을 경험한 

사람들의 경우는 어떠하겠는가?  

참고: 깨달음은 일생에 단 한번 오는 일생일대의 대사건일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매일, 매순간 깨달음의 연속을 맛보며 

신나게 사는 삶, 매사에서 죽음과 부활의 연속을 체험하며 사는 삶이라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옛 편견을 벗고 새로운 빛으로 들어서는 것, 산을 올라가며 점점 널리 전개되는 풍광을 내려다보며 계속적으로 외치는 

‘아하!’ 경험, 바울이 말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경험이 모두 깨침의 경험이라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제 24 절 당신이 계신 곳을- 빛의 편재성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계신 곳을 저희에게 보여 주십시오. 저희가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이는 들으십시오. 깨달은 사람 속에는 빛이 있어, 그 빛이 온 세상을 비춥니다. 그 

빛이 비추지 않기에 어두움이 깃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고 하자 도마가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하고 묻고, 이에 예수님이 그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14:1-6)고 하는 장면이 나온다. 어리석은 도마가 

예수님의 말씀에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어찌 ‘길’ 같은 것을 묻는가? 그걸 알아서 뭐하겠다는 

것인가? 그저 길이실 뿐 아니라 진리요 생명이시기도 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지… 하는 식이다. 앞 제 13 절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에는 믿기보다는 깨침을 강조하는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 ‘어리석은 도마’로 

폄훼하는 장면이 몇 군데 나온다.  

그런데 여기 『도마복음』에서는 이와 반대로 예수님이 계시는 어느 한 곳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한 곳이 

어디냐고 묻는 제자들이야 말로 어리석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외면했다는 

것이다. 제자들은 빛 되신 그가 어느 한 곳에 한정되어 머무는 것이 아니라 환한 빛으로 온 세상을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쓸데없이 자기가 있는 곳이 어디일까 찾아 헤매는 대신, 귀를 열고 깨달음을 얻어, 예수님 자신 

뿐 아니라 깨달은 사람 누구에게나 그 속에 빛이 있다는 것, 따라서 빛은 어디에나 다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대답하고 있다. 말하자면 예수님 속이나 우리 속에 있는 빛의 편재성(遍在性)을 강조하는 셈이다.  

한편, 엄격히 말하면 물론 우리 모두의 속에 본질적으로 하느님의 ‘불꽃(a spark of God)’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깨달음을 통해 이 빛을 체득하고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 이 빛을 세상에 비추는 일이다. 내재적인 빛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이 밝고 어두운 것은 해나 달, 횃불이나 크리스마스 장식등 같은 것들의 유무와 상관없이 

깨달은 사람 속에 있는 이 빛이 세상을 비추는가의 여부에 좌우된다는 것이다.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을 ‘세상의 빛’(8:12, 9:5, 12:46)이라 했다. 그러나 요한복음과 달리 『도마복음』은 예수님만 

세상의 빛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깨닫기만 하면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빛임을 알게 될 것이라 하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요한복음이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면, 『도마복음』은 빛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도 빛임을 깨닫고 이를 비추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다. 물론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그의 삶과 죽음에 동참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결국은 우리도 빛을 비출 수 있게 되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아무튼 지금 세상이 이처럼 어둡게 보이는 것은 우리 주변에 이처럼 진정으로 믿거나 깨닫는 이들이 

적기 때문 아닐까?  

 

제 25 절  

목숨처럼 사랑하고 눈동자처럼 지키라-사랑과 자비의 공동체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동료들을 여러분 자신의 목숨처럼 사랑하고 그들을 여러분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키십시오.”  



 

 복음서에 예수님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마 22:39, 막 12:31, 눅 10:27)고 하신 말씀에 해당되는 

구절이다. 이 말씀은 본래 레위기 19 장 18 절에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여라.”하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는 말씀은 『도마복음』에만 있는 

말이다.  

눈에 무엇이 접근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눈을 감는다. 눈을 감을 뿐 아니라 손으로 눈을 가리거나 얼굴을 피하기도 

한다. 혹시 눈에 티라도 들어가면 그것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 눈물까지 흘린다. 모두 눈을 보호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다. 우리 이웃이나 우리 동료들이 정치적 억압이나 경제적 불의, 인종차별이나 성차별, 학대, 신체장애 등의 

희생자라면, 내가 내 눈동자를 자동적으로 지키고 보호하는 것처럼 그들을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라. 그리하여 진정한 

사랑으로 뭉쳐진 사랑의 공동체를 이룩하라는 분부이시다.  

그런데, 그야말로 이런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해야만 한다.’ ‘사랑하는 것이 나의 의무이다.’ 하는 식의 

윤리적·율법주의적 의식에 바탕을 둔 의식적인 사랑은 사실 진정한 사랑이 못된다. 참된 사랑은 저절로, 자발적으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에 사랑하게 되는 사랑이다. 이런 사랑은 어떻게 가능할까?  

남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눈동자처럼 지키는 자발적, 무의식적, 무조건적 사랑, 남의 아픔이나 슬픔을 나의 

것으로 여기는 진정한 사랑은 사실 영적으로 깨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다. 뭣을 깨쳐야 하는가? 이 세상에 있는 

사물들이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동시에 본질적으로는 모두 하나라는 것, 나와 하느님, 나와 내 이웃, 그리고 

나와 만물이 궁극적으로는 모두 하나라는 것을 깨쳐야 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교의 일상적 용어를 빌리면, 우리는 모두 한 분 하느님의 같은 태에서 태어났다는 것, 혹은 

모두 ‘하느님의 형상(imago Dei)’, 특히 『도마복음』에서 강조하듯이 우리는 모두 우리 속에 신성(神性)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 화엄불교의 용어로 해서, 이 세상 일체의 사물이 이사무애(理事無碍)·사사무애(事事無碍), 

상즉(相卽)·상입(相入)의 관계로 서로 막힘이 없이 의존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런 일체성(一體性)에 대한 

체험적 깨달음이 있어야 모두와 동류의식(同類意識)을 가지고 남을 내 몸처럼, 내 눈동자처럼 여길 수 있는 사랑이 

솟아날 수 있는 것이다.  

자기 내어줌을 강조하는 성경의 ‘아가페(agape)’ 사랑이나 남이 아파하면 나도 ‘함께 아파함(com-passion)’을 

말하는 불보살의 자비심은 모두 이렇게 ‘더불어 있음(interbeing)’에 대한 존재론적 눈뜸에 근거한 사랑이다. 사랑은 

물론 나의 이기심, 나의 옛 자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이런 영적 깨침을 이룬 사람들이 보여주는 최종의 

결실이기도 하다.  

참고: 여기 쓴 ‘interbeing’이라는 조어(造語)는 월남 출신 틱낫한 스님이 즐겨 쓰는 말이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나 이외의 다른 모든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I am a girl.”이라 할 때 내가 소녀인 것은 

소년이 있기 때문이고, 그 외에 나의 부모님, 내가 먹은 밥, 내가 마신 공기 등 세상의 모든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엄격하게 따지면 나 홀로 “I am a girl.”이 아니라 “I interam a girl.”이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 26 절 티는 보고 들보는-우선순위의 확정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여러분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합니까? 먼저 

여러분 눈 속에서 들보를 빼면 그 후에야 밝히 보고 여러분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뺄 수 있을 것입니다.”  



 

   

공관복음서에 나와 있는 상응 절보다 훨씬 간략하다.(마 7:3-5, 눅 6:41-42 참조) 공관복음서 버전은 이 말씀의 

확대본이라고 볼 수 있다. 공관복음에서는 제 잘못은 못보고 남의 사소한 실수만 가지고 떠드는 사람을 향해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마 7:5)고 하여 이 말의 윤리적·도덕적 차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비해 여기서는 

내 속에 있는 장애를 제거하여 사물을 ‘밝히 보는’ 깨달음에 이르라는 ‘의식의 변화’를 더욱 중요시하고 있다. 이런 

눈뜸이 있은 다음에 비로소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끌까지도 볼 수 있게 됨으로, 무엇보다 우선 눈을 뜨라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남을 도와줄 때 참으로 도와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뜻이라 볼 수 있다.  

제 25 절에 남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나와 네가 하나라는 존재론적 일체성을 깨달을 때 가능하다고 한 것처럼, 

지금 이 절에서도 남을 무조건 비판하거나 없이 여기는 것을 그만 두고 그를 진정으로 돕게 되는 것도 결국 내 눈의 

들보를 없앨 때 올 수 있는 이런 깨달음을 통해 우리 속에 사물을 밝히 보는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비로소 가능함을 

알려주는 말로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세상의 아픔으로 아파하고 

 

제 27 절 금식하지 않으면 -금식과 안식일 준수의 참 뜻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것들에 대해 금식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나라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식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버지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식이나 안식일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실행하던 것과 같은 식의 금식이나 안식일 준수가 아니다. 

앞에서(6, 14 절) 본 것처럼 『도마복음』의 예수님은 형식적이고 제도화된 금식을 좋아하지 않는다. 참된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들에 대한 금식’이라고 했다. 여기서 ‘세상’이란 물론 하느님의 나라와 대비되는 외면적, 

현상적 세계를 떠받드는 가치 체계를 의미한다.(57, 81, 85 절 참조) 따라서 세상 것들에 대해 금식한다는 말은 내 

속에 있는 내면적 나라를 찾으려는 관심을 모두 앗아가고 세상적인 가치를 궁극적인 것으로 떠받드는 그런 마음을 

비우라는 뜻이다. 아버지의 나라를 보는 것, 나의 내면적 참 나를 발견하는 것은 이렇게 궁극적인 것이 아닌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여기는 마음을 비울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궁극적인 것이 아닌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알고 떠받드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요, 이런 우상숭배를 버리는 것이 영적 길에서 우리가 해야 할 첫째 일이다. 그러기에 십계명도 

우상 타파를 제 1 계명으로 두고 있는 것 아닌가.  

『도덕경』 12 장에 보면 “다섯 가지 색깔로 사람의 눈이 멀게 되고, 다섯 가지 음으로 사람의 귀가 멀게 되고, 다섯 가지 

맛으로 사람의 입맛이 고약해집니다. 말달리기, 사냥하기로 사람의 마음이 광분하고, 얻기 어려운 재물로 사람의 행동이 

그르게 됩니다.”고 했다. 여기서도 우리가 감각적이요 외면적인 가치에 탐닉하거나 몰입되어 있으면 이런 아름답고 

신나는 것들이라도 결국은 우리를 이런 현상 세계의 근원이 되는 도(道)에서 우리의 관심을 멀게 하는 족쇄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뜻이다.(오강남, 『도덕경』 63-66 참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장자』도 구도의 길에서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금식은 바로 ‘심재(心齋)’-‘마음 굶김’, ‘마음 비움’이라 하지 않았던가.  

‘안식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으면 아버지를 볼 수 없다’는 말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안식일은 이 세상 

것에 대해 ‘금식하는 날’이다. 히브리어로 안식일에 해당되는 말 ‘사바트’는 쉼을 의미한다.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에서 

풀어나 육체적으로 편안히 쉬면서 궁극관심의 대상이 되는 궁극적인 것을 위해 마음을 바치는 날이다. 현재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 안식일을 주일 중 가장 바쁘고 힘 드는 날로 보내는 것이 현실이다. 

안식일의 본래 정신과 동떨어진 일이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유대인 심리학자 에릭 프롬(Erich Fromm)은 그의 책 『소유냐 존재냐』(To Have or To Be)에서 안식일은 무엇이든 

가지려고 하는 ‘소유 중심의 방식(having mode)’에서 ‘존재 중심의 방식(being mode)’으로 넘어가, 소유에 대한 

관심을 뒤로 하고 그냥 그대로 있음을 즐기는 날이라고 했다. 유대인 사상가 아브라함 요슈아 헤셸(Abraham Joshua 

Heschel)은 그의 책 『안식일』(Sabbath)1)에서 안식일이란 신이 물질 너머에 계시다는 것과 인간이 물질을 초월하여 

신의 영역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특별한 날이라고 했다. 모두 현상 세계, 일상의 차원에서 영원의 

차원으로 승화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영적인 체험 없이 어떻게 아버지를 볼 수 있겠는가?  

『도마복음』 전체의 흐름에서 볼 때 영원한 안식은 육체를 벗어나는 것이기에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 준수도 이런 궁극적인 

안식에 들어감을 이야기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내가 사는 캐나다 밴쿠버에는 ‘안식(安息)’이라는 중국 장의사가 있다.  

 



제 28 절 세상의 아픔으로 아파하고-메타노이아 체험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설 곳을 세상으로 하고, 육신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나는 그들이 취해 

있음을 보았지만, 그 누구도 목말라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내 영혼은 이런 사람의 아들들로 인해 아파합니다. 

이는 이들이 마음의 눈이 멀어 스스로 빈손으로 세상에 왔다가 빈손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취해 있지만, 술에서 깨면 그들은 그들의 의식을 바꿀 것입니다.”  

 

 『도마복음』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그저 우리 눈에 모양으로만 나타나 보이기만 했다고 주장하는 

가현설(假現說, Docetism)을 배격하고 직접 몸을 입고 오셨다는 수육(受肉, incarnation)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으로 온 목적을 천명한다. 그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려는 것이 아니다. 

술 취한 상태, 잠자는 상태에 있는 인간들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다. 인간 실존의 한계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만을 실재로 알고 있는 우물 안 개구리 같은 인간들에게 현상계 너머에 있는, 혹은 그 바탕이 되는 

실재, 진여(眞如), 여실(如實), 자신의 참 모습을 보도록 깨우쳐 주기 위한 지혜의 화신으로 오신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의 상태는 어떠한가? 취해 있지만 취해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뭔가 해결책을 찾아 목말라 할 줄도 

모르고 어둠 속에서 헤매며 고생하고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고통당하는 중생들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며’ 그들 

가운데서 그들을 이끌기 위해 이 세상에 설 곳을 정하신 것이다. 피를 흘려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대속적 기독론(substitutionary Christology)’과 현격한 대조를 이룬다.  

『도덕경』 53장에 보면, 노자도 대도(大道)의 길이 평탄하지만 사람들이 곁길만 좋아하고, ‘비단옷, 맛있는 음식, 넘치는 

재산’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현실을 향해 노자님은 “이것이 도둑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외친다. 눈앞에 있는 현실적 

이익을 추구하느라 현실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이런 비극적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 것이다. 제 16 절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노자를 비롯하여 종교적 선각자들은 무지몽매한 인간들을 가엽게 여기고 그들을 일깨우려 노력하는 이들이다.  

부처님도 사람들에게 자기가 깨친 진리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이른바 ‘네 가지 거룩한 진리’ 혹은 ‘사성제(四聖諦)’를 

설파했는데, 그 중 첫째가 모든 것이 아픔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아픔[苦]’에 관한 ‘진리[諦]’였다. 일단 병이 

들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병의 원인[集]도 알고, 그것을 없애겠다는[滅]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일정한 방법[道]에 따라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아픔 자체보다 아픔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마음의 눈이 멀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 그야말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지혜와 

깨달음이 바로 우리 앞에 있는데, 그것도 잡지 못하고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하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완전한 절망만은 아니다. 지금은 우리가 취해 있지만 우리의 취한 상태, 잠자는 상태를 깨우기 위해 일부러 육신을 

쓰시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술 취한 상태, 잠자는 상태에서 깨어나면, 그리하여 심안(心眼)의 

개안(開眼)이 있기만 하면, 완전한 ‘의식의 변화’를 맛보게 된다고 했다. 

마지막 구절은 종교사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발언이다. 여기에서 ‘그들이 술에서 깨면 그들은 그들의 의식을 바꿀 

것’이라고 할 때 ‘의식을 바꿀 것이다’라고 번역한 말의 원문은 콥트어 판에서도 그리스말을 그대로 사용하여 

‘메타노이아(metanoia)’로 되어 있다. 이것은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쳤을 때 그 ‘회개’에 해당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본 해설자가 

그 동안 여기 저기 책이나 논문에서 계속해서 강조한 것처럼, ‘메타노이아’는 어원적으로 ‘의식(noia)의 변화(meta)’를 



의미한다. 단순히 옛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한다는 식의 회개라는 뜻 이상이다. 우리의 이분법적 

의식을 변화시켜 초이분법적(trans-dualistic) 의식을 갖게 된다고 하는 뜻이다. 말하자면 공관복음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하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란 결국 ‘우리의 이분법적 의식을 변화시키고, 이로 인해 하느님의 

주권이 내 가까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라 풀이해도 무리가 없다. ‘의식의 변화’를 체험하는 것이야 말로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갖게 되기를 바라던 최대의 소원이었던 셈이다.  

이것은 사실 우리 주위에 있는 불교나 유교에도 해당되는 말이다. 불교에서 ‘붓다’ 혹은 ‘부처’ 혹은 ‘불(佛)’이란 

‘깨침을 얻은 이(the Awakened, the Enlightened)’라는 뜻이고, ‘불교’ 라는 말 자체가 ‘깨침을 위한 가르침’이라 

할 수 있다. ‘성불하라’는 말은 ‘깨침을 얻으라’는 말이다. 유교에서도 신유학은 자기들의 가르침을 

‘성학(聖學)’이라고 했는데, ‘성인들의 가르침’이라는 뜻보다는 ‘성인이 되기 위한 가르침(Learning for 

Sagehood)라는 뜻이 더 강하고, 성인이란 한문의 ’성(聖)‘이라는 글자에 나타나듯 ’특수 인식능력의 활성화‘를 이룬 

사람이라 할 수 있다. 모두 의식의 변화를 가리키는 말이라 하여도 좋다.  

문제는 메타노이아다.2) 여기 이 절은 이 메타노이아의 체험이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말로 끝을 맺는다. 

기가 막힌 복음이 아니고 무엇인가. 여기 나오는 ‘사람의 아들’ 혹은 ‘인자(人子)’라는 말은 히브리어 표현으로 그냥 

사람이라는 뜻이었다.  

 

제 29 절 육이 영으로 인해-영육의 관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영으로 인해 육이 생겨나게 되었다면 그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몸으로 인해 

영이 생겨나게 되었다면 그것은 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큰 부요함이 어떻게 이와 같은 궁핍 속에 

나타났는지 놀라워할 따름입니다.”  

 

 고대에는 육(sarx)이 영(pneuma) 때문에 생긴 것이라 믿었다. 영이 먼저 있고 그로 인해 육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하느님의 영에서 이 물질세계가 흘러나오거나 창조된 것이라 본 것이다. 이 물질 세상이 ‘유출(流出)’의 결과든 

‘창조(創造)’의 결과든 이렇게 존재한다는 자체가 실로 놀라운 일이다. 그리하여 역사적으로 조금이라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도대체 왜 공허만이 아니라 존재라는 것이 있다는 것인가?(Why are there beings at all, rather 

than nothing?)”하는 질문을 계속했다. 이른바 ‘존재의 신비(mystery of being)’ 혹은 ‘존재의 충격(shock of 

being)’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서양 최대의 철학자 중 하나인 임마누엘 칸트(1724-1804)는 자기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기를 경탄과 경외심으로 

가득 채워주는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위에 별들이 총총한 하늘이 있고 내 속에 도덕률이 있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가 말하는 ‘현상 세계’ 자체만으로도 경탄과 경외심을 불러오기에 충분하다는 말이 아닌가.  

그런데 이 절에서는 ‘영이 몸을 위해 존재한다면 그것은 더욱 놀라운 일’,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했다. 무슨 뜻일까? 

본문에서는 ‘육(sarx)’과 ‘몸(soma)’을 구분하고 있다. 그 당시 일반적인 견해에 의하면, 영육(soul/flesh)간의 

관계에서 육은 영혼(soul)이 극복할 대상이었다. 이렇게 인간의 영혼 육을 극복하려고 노력할 때 바로 하느님의 

영(Spirit)이 우리 속에 내재하여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믿고, 우리 속에서 발견되는 이런 성령의 내재야말로 

신비스럽고도 놀라운 것이 아니냐는 뜻이다.  



아무튼 우리 인간이 이런 현상 세계를 통해서 그것을 초월하는 신적 존재를 감지하고 신비스럽게 여기거나 충격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결국 물질세계로 인해 그 전까지 의식하지 못하고 있던 초월의 세계,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셈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이 물질 세계는 그것을 초월하는 세계를 일러주는 표지(sign, code)나 그것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는 말과 같다. 좀 어려운 말을 쓰면 비존재가 존재를 가능하게 하지만, 존재는 우리에게 비존재의 실재를 

체험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또 이 구절은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하느님이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빚으시고 “생기(ruach)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창 2:7)는 사실에서 보이는 것처럼 몸이 먼저 있고 그것으로 인해 사람이 생령으로 

나타난 것을 가리킨다고 보기도 한다. 이것도 몸 안에 있는 하느님의 영의 존재를 더욱 기이하게 생각한다는 점에서 

신의 현존에 대한 경이를 나타내는 말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 구절, “나는 이 큰 부요함이 어떻게 이와 같은 궁핍 속에 나타났는지 놀라워할 따름입니다.”한 것은 영적 

세계라는 그 ‘큰 부요함’이 일반적으로 ‘궁핍’한 것으로 여겨지는 물질세계에 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내재한다는 

사실뿐 아니라 물질세계를 통해 영의 세계를 감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로 놀랍고 신기하다는 말로 새겨도 될 

것이다. 혹은 좀 더 구체적으로 좁혀서 생각한다면, 인간 안에 있는 신의 임재야 말로 신비중의 신비라는 말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제 30 절 둘이나 한 명이 있는 곳에- 삼위의 관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 명의 신들이 있는 곳에서는 그들이 신들입니다. 둘이나 한 명이 있는 곳에는 나도 

거기 있습니다.”  

 

 지극히 난해한 구절 중 하나다. 이 절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버전이 있는데, 이 구절에 대한 견해도 학자마다 다 다르다. 

마빈 메이어(Marvin W. Meyer)에 의하면 “셋이 있는 곳, 그들에게는 하느님이 [같이 하지 않]는다. 오로지 [하나]이면, 

내가 이르노니, 나도 그 하나와 함께 하노라.”로 복원할 수 있다고 한다. 애프릴 디코닉은 이 절에는 번역상의 오류가 

있었으리라 보고 “셋이 있는 곳에 하느님이 계시고, 하나나 둘이 있는 곳에는 내가 함께 하리라”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콥트어 번역자는 그리스어 오역을 번역하느라 말이 통하지 않는 말을 한 것 아닌가 본다. 또 그리스어 버전은 

이 말에 이어서 제 77 절에 해당하는 말, “돌을 들어라. 너희는 거기서 나를 찾으리라. 나무를 쪼개라. 내가 거기 

있느니라.”는 말이 덧붙어 있다.  

몇 가지 추측이 가능하다. 추측성 발언을 싫어할 경우 이 절은 건너뛰어도 좋을 것이다. 그래도 추측을 해 본다면, 첫째 

삼위일체에 대한 오해를 지적하는 말로 풀 수 있다. ‘삼위일체론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를 각각 개별적으로 독립된 

신들로 생각한다면 사실 그들은 세 명의 신들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파악하여 세 명의 신들이 있는 것으로 

상정한다면 그 세 명의 신들이란 참된 신들이라 할 수 없고, 그러기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나 한 개인과 

신, 이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된 곳이라면 나도 거기에는 함께 한다.’하는 식으로 새겨듣는다는 것이다.  

좀 더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우리가 절대적인 가치로 받드는 것들, 우리가 우리의 신으로, 우리의 

우상으로 모시는 것들이 셋이나 우리를 점하고 있을 경우, 예수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지만,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나, 

기껏해야 둘이 될 경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며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을 말한다고 푸는 

것이다.  



아주 정반대의 해석을 할 수도 있다. ‘우리는 모두 하느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 우리는 결국 모두 

하느님이다. 셋이 모이면 하느님 셋이 있는 셈이다. 이런 하느님들이 있는 곳, 셋도 필요 없고 둘만 있어도, 심지어 

하나만 있어도 나도 거기 함께 한다. 둘이나 셋, 그 이상 모인 곳이면 하느님의 임재하심과 그 능력이 얼마나 더 

클까?’하는 뜻으로 푼다.  

학자들 중에는 오역이기는 하지만 그리스어 원문이 그래도 이해하기가 더 쉽다고 믿는 이들이 많다. 그리스어 원문을 

토대로 해서 풀 경우, 이것을 마태복음 18장 20 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는 말씀의 또 다른 버전이라 보는 것이다. 마태복음에는 ‘두세 사람’이 모이는데 예수님이 함께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오로지 ‘하나’이면, 혹은 하나라도, 함께 한다고 했다. ‘오로지 하나이면’으로 이해한다면,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홀로’ 사는 수도자의 삶을 강조하는 것이라 볼 수도 있다.  

 

제 31 절 예언자가 고향에서는-선입견의 힘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고, 의사가 자기를 잘 아는 사람들은 고치지 

못합니다.”  

 

 문맥과 사용된 낱말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사복음서 모두에 나오는 이야기이다.(눅 4:24, 막 6:4, 마 13:57, 요 4:44). 

이것들과 비교해 보면 『도마복음』에 나오는 말이 가장 간결하다. 학자들 중에는 이런 이유로 도마복음의 상당 부분이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것들보다 더 오래된 전승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언자/선지자가 누구인가? 우리는 예언자 혹은 선지자라고 하면 미래를 미리 알고 말해주는 사람이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영어로 ‘prophet’이라 할 때 그 그리스어 원어의 어근이 ‘pre+phetes(미리+말하다)’가 아니라 

‘pro+phetes(위하여+말하다)’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선지자 혹은 예언자는 ‘미리 말하는 자’가 아니라 ‘위하여 

말하는 자’ 곧 하느님을 위하여 하느님의 말씀과 뜻을 전달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물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보면 앞날에 대해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 본업은 점쟁이처럼 미래를 알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맡겨주신 

말씀, 하느님이 일러주신 원칙과 정의의 삶을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사람이다. 따라서 요즘은 ‘미리 아는 사람’이라는 

오해를 가져다주는 ‘선지자’라는 말보다 ‘예언자’라는 말을 선호하고 표준새번역에서도 ‘예언자’라는 말을 쓰고 있다. 

‘예언자’를 한문으로 쓸 때도 미리 예(豫)를 써서 ‘豫言者’라 하지 않고 맡길 예(預)를 써서 ‘預言者’라 하는 것이 

옳다.  

예언자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매’의 경험을 전제로 한다. 의식의 전환을 

통해 ‘특수 인식 능력의 활성화’를 체험한 사람, 일상 쓰는 말로 ‘깨친 사람’이다.  

사람의 말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보통 세 가지 요소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첫째는 ‘로고스(logos)’-말하는 

내용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둘째는 ‘파토스(pathos)’-말하는 방법이 정열적이고 힘차야 한다. 셋째는 

‘에토스(ethos)’-말하는 사람의 됨됨이가 신뢰를 받을 만큼 그럴듯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한 가지라고 결하면 

듣는 사람을 설득하기 곤란하다. 그런데, 선지자의 경우 고향에서는 이 셋째 요소를 갖추기 힘들다. 아무리 영을 받아 

새로운 사람이 되어 새로운 메시지를 가지고 힘차게 외치는 선지자가 되었어도 고향에서는 옛날 그 코찔찔이, 발가벗고 

개울에서 물장난이나 하고 뛰놀던 아이, 아버지를 도와 목수 일이나 돕던 소년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에 ‘에토스’적 요소가 갖추어질 수 없다. 에토스적 요소가 없으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곧이듣지 않기 

마련이다.  

물론 선지자, 혹은 영적으로 깨친 이들은 변화된 사람들이다. 조금만 주의 깊이 보면 이들은 보통 사람들과 확연히 

다름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선지자의 어릴 때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머리에 박힌 선입견 때문에 그런 것이 보이지 

않고, 자기들이 과거에 알고 있던 이미지를 새로 찾아온 고향 출신 선지자에게 투영하고 마는 것이다.  

한편, 많은 정신적 영웅들이 영적 모험을 감행하고 고향에 돌아왔을 때 이처럼 냉대나 심지어 박해까지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정신적 영웅들이 천신만고 끝에 발견한 진리를 고향 사람들에게 전하면, 고향 

사람들은 이런 고매한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엉뚱한’ 혹은 ‘뒤집어엎는’ 파격적 말을 하는 사람들을 미친 

사람으로,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다. 리차드 바크(Richard Bach)가 쓴 『갈매기의 꿈』에 나오는 

주인공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의 경우와 같다. 그는 비상(飛翔)의 비밀을 터득하고 그 황홀한 즐거움을 자기 

형제들과 나누기 위해 찾아 가지만, 어선 뒤를 따라 다니며 버린 생선이나 주어먹는 것을 삶의 전부라 믿고 사는 그들은 

조나단에게 갈매기 형제단의 질서와 평화를 교란한다는 죄목을 씌워 그를 추방하고 만다.  

사실 부처님도 깨침을 얻고 나서 그가 깨친 바를 사람들에게 가르칠까 말까 망설였는데, 그 이유가 바로 자기가 깨달은 

진리를 일반인들이 알아들을 수 없을 것 아닌가 하는 염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부처님은 처음부터 선교에 성공적이었고, 

고향으로 돌아가서도 크게 환영을 받고, 아버지, 계모, 전 부인, 아들, 사촌들, 친구들을 많이 불가에 귀의하게 했다는 

점에서 어느 면으로 세계 종교사에서 이례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의원이 자기 아는 사람을 고치지 못한다.’고 한 구절은 『도마복음』에만 나오는 것이다. 누가복음에도 의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약간 다른 맥락에서 쓰였다.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에 의원에 관한 이야기가 없어진 것은 초대 

교회에서 예수님을 이해할 때 더 이상 병 고치거나 기적을 행하는 분으로 여기기보다 예수님의 선지자적 기능을 더 

중요시하게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볼 수도 있다.  

 

제 32 절 산 위의 도성- 깨친 이의 모습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 위에 세워지고 요새처럼 된 도성이 쓰러지거나 숨겨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5:14)고 했다. 우리가 빛이 되면 산 위에 

세운 마을처럼 숨겨질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 『도마복음』에 나오는 구절도 우리의 내면적 변화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바로 위 제 31 절에서 ‘예언자가 고향에서는 환영 받지 못 한다’고 한 

말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이다. 예언자처럼 영을 받은 사람, 깨친 사람, 내면의 빛을 발견한 사람, 의식의 변화를 

받은 사람이, 비록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선입견 없이 보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산 위에 우뚝 세워진 

도성처럼 뚜렷하게 보인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여기 『도마복음』에는 그런 사람들이 요새처럼 쓰러지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 덧붙였다. 영적으로 거듭나고 성숙한 

사람은 사실 어떤 어려움이나 공격을 받아도 내면에 있는 성벽으로 이런 난관이나 공격이나 핍박에 의연하고 늠름하게 

대처할 뿐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부언한 것이라 여겨진다.  

 

제 33 절  



지붕 위에서 외치라- 깨친 이의 사명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귀로, 또 다른 귀로 듣게 될 것을 여러분의 지붕 위에서 외치십시오. 누구도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거나 숨겨진 구석에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등경 위에 두어 오가는 사람들이 모두 그 빛을 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로, 또 다른 귀로’하는 말은 필사 과정에서의 실수일 수도 있고, ‘다른 귀’를 우리 속에 있는 ‘내면의 귀’, 

보통 사람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귀’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다. 한문에 

‘성인(聖人)’이라고 할 때 쓰는 ‘거룩할 성(聖)’이라는 글자에 ‘귀 이(耳)’가 들어 가 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아무튼 이런 귀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외치라고 했다. 그것이 복음, 곧 ‘좋은 소식’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조건에 

얽매여 고통을 당하던 내가 깨침을 통해 나의 참나[眞我]를 발견하고, 변하여 새사람이 됨으로 해방과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다고 하는 소식처럼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소식을 자기 혼자만 간직하고 살 수는 없다.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  

대승 불교에서는 보살의 길에서 실천해야 할 여섯 가지 ‘바라밀’을 이야기하는데, 그 제일 처음 실천 사항이 바로 

사람들과의 ‘나눔’이다. 전통적인 불교 용어로 ‘보시(布施, dαna)’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시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 첫째, 재시(財施)로 물질을 나누는 것, 둘째, 무외시(無畏施)로 다른 사람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용기를 주는 

것, 셋째, 법시(法施)로 진리를 나누는 것이다. 이 셋 중 물론 셋째 진리를 나누는 것이 가장 훌륭한 나눔이라 본다. 

그리스도교 용어로 하면 진리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것이다. 물론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과 내 교회나 내 교파의 교인 

수를 늘리는 데만 신경을 쓰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다.  

종교학의 대가로 시카고 대학에서 가르친 요아킴 와크(Joachim Wach)는 진정한 종교적 체험이 갖는 네 가지 특성 

중 한 가지가 그 체험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다. 기막힌 종교적 체험을 했으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한 이사야와 같은 심정으로 그 체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진리를 나누거나 전한다고 하여, 스스로 깨치지도 못한 사람이 부산하게 쏘다니며 요란을 떠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선 등불을 켜는 일이 중요하다. 그리고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놓기만 하면 된다. 변화된 나의 영적 상태를 

구태여 숨기려고 애쓸 필요 없이, 내 속에 밝혀진 내적 빛을 가지고 가만히 자기의 그 모습 그대로만 유지하면 된다. 제 

20 절 풀이에도 언급된 것처럼 뭔가 한다고 요란스럽게 하지 않고 그냥 있어도 ‘오가는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중세의 위대한 신비주의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Meister Eckhart)의 말이 생각난다.  

 

무엇을 해야 할까보다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할까를 더 많이 생각해야 한다. 성결의 기초를 행위에다 두지 말고 됨됨이에다 

두도록 하라. 행위가 우리를 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위를 성화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본질적 

됨됨이에 있어서 위대하지 못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그 행위는 헛수고에 그치고 만다.  

 

전도란 변화된 사람의 무위의 위(無爲之爲)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한 가지 언제나 명심할 일이 

있다. 외친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러 번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너무나 심오한 진리, 

진주를 돼지에게 주면 돼지는 그것을 짓밟을 뿐 아니라 그것을 주는 사람을 물어뜯어 해친다는 사실이다. 우리도 남을 

물어뜯지 말아야겠고, 또 우리에게 있는 작은 빛이라도 함부로 남에게 던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깨침의 열쇠’를 찾아 

 

제 34 절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자의 자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입니다.”  

 

 공관복음에도 나오는 이야기이다.(마 15:14, 눅 6:39 참조) 여기서 우리를 인도하는 ‘눈먼 사람’ 혹은 ‘맹인’은 

누구인가?  『도마복음』의 맥락에서 보면 물론 ‘깨침을 얻지 못한 사람’이다. 비록 정규 과정을 다 밟고 어느 종교 

집단에서 지도자가 될 자격증까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진정으로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으면 그는 우리를 오도하는 영적 

소경에 불과하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인도한다고 하는 것은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는 

뜻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 3 절에서 지적한 것처럼 천국이 하늘에 있다, 혹은 바다 속에 있다 하며 자기도 모르는 것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바로 눈먼 지도자들이다. 이들이 제 28절에 언급된 것처럼 눈이 멀고 술 취한 것 같은 우리 

보통 사람들을 인도한다고 나서서 인도해 가면 결국 그들도 우리도 다 구덩이에 빠지고 만다. 이처럼 지도자, 인도자가 

되기 위한 최고의 조건이 스스로 깨어나는 것, 눈 뜨는 것이다.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지도자는 진정으로 눈이 

뜨인 지도자, 깨달음을 얻은 지도자인가?  아무나 따라가면 우리도 결국 그들과 함께 구덩이에 빠지고 마는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고 지도자를 선택할 때 사려깊이 선별하는 조심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플라톤의 『공화국』이라는 책에 보면, 참된 지도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실재의 세계를 본 사람들이라고 하며 이를 

설명하기 위해 우화를 들려준다. 우리 인간은 모두 쇠사슬에 묶인 채 동굴 속에 갇혀 동굴 안쪽 벽면만을 바라보고 

거기에 비친 바깥 세계의 그림자만 보고 살 수밖에 없는 포로들이라고 한다. 그 중 참으로 용감한 사람이 자기를 묶고 

있는 쇠사슬을 끊고 밖으로 나와 실재의 세계를 직접 보고, 그러고 나서야 다시 동굴 속으로 들어가 그들을 인도하는 

참된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사실 이 절에 나오는 ‘눈먼 인도자’를 반드시 우리를 잘못 인도하는 외부의 인도자라 상정할 필요도 없다. 내 속에서 

나를 이끄는 나의 욕심이나 이기심, 변화되지 않은 자아가 결국 나를 구덩이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변화된 자아, 나의 참된 자아만이 나의 삶을 자유와 평화의 삶으로 인도해 줄 수 있기에, 맹목적으로 나의 충동이나 

정욕을 따르지 않도록 하라는 뜻이라 할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눈먼 지도자를 따라 가면 안 된다는 것이다. 오로지 산위에 세워진 성채처럼 우뚝 선 지도자(32 절), 등경 

위에서 모든 이에게 빛을 비추는 지도자(33 절)--‘깨침(gnosis)'을 얻은 지도자가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참된 

지도자라는 이야기이다.  

 

제 35 절 먼저 힘센 사람의 손을 묶어놓고-축귀(逐鬼)의 깊은 뜻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먼저 힘 센 사람의 손을 묶어놓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힘센 사람의 집에 들어가 

그 집을 털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 당시의 속담일 수 있다. 공관복음에도 인용되어 있는데(마 12:29, 막 3:27, 눅 11:21-22), 모두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일과 연결시켜 놓았다. 마태복음에 나온 이야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이 어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다. 사람들이 이를 보고 놀랐지만, 바리새파 사람들만은 “이 사람이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고 했다. 이에 예수님이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지면 망하고, 어느 도시나 가정도 서로 

갈라지면 버티지 못한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갈라진 것이다.”라 대답하고 이어서 여기 이 절에 나온 말을 

했다. 전후 문맥으로 보면 결국 예수님이 ‘내가 귀신들린 사람을 고친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힘 센 귀신의 손을 

결박하고서만 할 수 있는 일일 터. 내가 만약 바알세불 같은 귀신의 힘을 빌린 것이라면 귀신이 귀신을 결박하여 내분을 

일으키는 셈이 아닌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니 내가 귀신을 쫓아낸 것은 바알세불의 힘을 빌린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을 힘입어 바알세불의 손을 결박하고 이룬 결과가 아닐 수 없다.’ 하는 식 논증의 일부로 인용되어 있는 

셈이다.  

그러나 『도마복음』에서는 아무런 전후 맥락이 없이 달랑 이 말만 나와 있다. 내면적인 것을 강조하는 『도마복음』 전체의 

기본 정신에 따라 내면적인 변화와 관계되는 것으로 이해해 보면 어떨까.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값진 것을 되찾아 올 

수 있으려면 지금 우리의 삶을 소유하고 있는 힘 센 자를 결박해야 한다.  우리를 소유하고 있는 그 힘 센 자란 결국 

우리를 손아귀에 넣고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우리의 이기적인 자아와 거기에 따르는 욕심, 정욕, 무지, 

자기중심주의, 충동, 악한 성향, 악습 등등이 아닌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제어하지 않고서는 우리 

속에 잠재된 값진 삶을 되찾아 올 수가 없다.  

거의 모든 종교에서는 우리의 이런 ‘이기적 자아(ego)’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無我)나 

유교에서 말하는 무사(無私)라는 것도 이런 이기적 자아를 없애라는 가르침이다. 예수님도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마 16:25)고 했다. 작은 목숨-

‘소문자 life’, ‘소문자 self’를 구하겠다고 안간힘을 하고 있는 이상 큰 목숨-‘대문자 Life’, ‘대문자 Self’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나의 작은 목숨, 작은 자아를 내어놓을 때 비로소 큰 목숨, 큰 자아와 하나가 되어 그것을 

찾게 된다. 작은 자아, 소아(小我)를 죽이고 대아(大我), 진아(眞我)로 부활하는 죽음과 부활의 역설적 진리를 

체득하라는 것이다.  나의 의식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나를 쫓아냄, 『장자』에서 말하는 ‘오상아(吾喪我, 내가 나를 

여읨)’하는 체험, 이것이 전통적으로 말하는 ‘귀신 쫓아냄(exorcism, 逐鬼)’의 깊은 뜻이 아닐까?  

 

제 36 절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육신의 입고 벗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스어 사본 조각에 있는 것을 괄호 안에 덧붙여 번역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먹는 

것을 두고 무엇을 먹을까, 입는 것을 두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 백합화보다 귀합니다. 여러분에게 입을 것이 없으면 여러분은 무엇을 입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키를 더 크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옷을 줄 것입니다.]”로 되어 있다. 그리스어 사본은 공관복음(마 5:25-

34, 눅 12:22-32)에 나오는 것과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나그함마디 콥트어 사본에는 ‘무엇을 먹을까를 염려하지 

말라’는 어구는 빠지고 오로지 옷 입는 것만을 강조해서 그것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고 했다. 무슨 이유일까?  

『도마복음』 전통에서는 옷을 입는다는 것이 육신을 입는다는 뜻이다. 무슨 옷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한 것은 어떤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든지, 또 이 육신을 입든지 벗든지 염려할 것이 아니라는 뜻이라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문자적으로 우리가 일상으로 착용하는 옷을 입고 벗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육신의 옷을 입고 벗는 것이 더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특히 이생에서의 옷을 벗고 내생에서 무슨 새 옷을 입을까 그렇게 염려할 것이 아니라는 뜻이라 이해할 수 

있다. 그야말로 죽든지 살든지 하느님께 맡기고 그의 뜻과 섭리를 믿고 염려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것이 최고라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많이 쓰는 ‘믿음’이란 말은 결국 이처럼 ‘턱 맡김으로 염려에서 벗어남’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잠깐 

믿음에 대해 생각해 본다. 복음서에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특히 요한복음서에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3:16),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11:25, 26) 하는 등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교가 결국 ‘믿음의 종교’일 수밖에 없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신학자 마커스 보그의 분석에 의하면 ‘믿음’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한다. 첫째, “남의 말을 참말이라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믿음이다. 좀 더 거창한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직접 경험하거나 확인할 길이 없는 것에 대한 진술이나 

명제를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이른바 ‘assensus’로서의 믿음이다. 이 라틴어 단어는 영어 assent의 어근이다. 

‘승인(承認)’이라 옮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의 반대는 물론 ‘의심’이다.  

현재 교회에서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하는 것은 이런 ‘승인으로서의 믿음’을 가지라는 뜻이다. 교회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면 무조건 모두 사실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근대에 와서야 이런 형태의 믿음이 ‘믿음’으로 강조되기 시작하다가 근래에는 급기야 믿음이라면 바로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되는 경지에 이른 것이다.  

그 이유는 17 세기 계몽주의와 더불어 과학 사상이 발전하고, 이와 더불어 진리를 ‘사실(factuality)’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창조, 노아 홍수 등 사실이라 인정할 수 없는 것들을 

배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자 그리스도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에 있는 이런 것들을 ‘사실’이라 

받아들일 것을 강조하고, 결국 믿음이란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 사실이라 받아들이기 힘든 것을 사실로, 참말로, 

정말로 받아들이는 것과 동일시하게 된 것이다. 사실 이런 종류의 믿음은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아니고, 또 

처음부터 가장 보편적 형태의 믿음으로 내려 온 것도 아니다.  

둘째, 성경에서, 그리고 17 세기 계몽주의 이전에 강조된 믿음이란 ‘턱 맡김’이다.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내가 하느님을 

향해 “나는 하느님만 믿습니다.” 할 때의 믿음 같은 것이다. 이 때 믿는다는 것은 교리 같은 것을 참말로 받아들인다는 

것과 거의 관계가 없다. 이런 식의 믿음은 어떤 사물에 대한 진술이나 명제, 교리나 신조 같이 ‘말’로 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신의와 능력을 믿는 것이다. 전문 용어로 ‘fiduncia’로서의 믿음이다. 영어로 ‘trust’라는 말이 가장 

가까운 말이다. 우리말로 하면 ‘신뢰로서의 믿음’ ‘턱 맡기는 믿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은, 실존 철학자 키에르케골이 표현한대로, 천만 길도 더되는 깊은 바다 물에 나를 턱 맡기고 떠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잔뜩 긴장을 하고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더욱더 빨리 가라앉고 말지만, 긴장을 풀고 느긋한 

마음으로 몸을 물에 턱 맡기고 있으면 결국 뜨게 되는 것이다. 하느님을 믿는 것은 하느님의 뜨게 하심을 믿고 거기 

의탁하는 것이다.  

이런 식 믿음의 반대 개념은 의심이나 불신이 아니라 바로 불안, 걱정, 초조, 두려워함, 앙달함이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근심과 염려, 걱정과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강조해서 가르치려 

하신 믿음도 바로 이런 믿음이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라.”(마 6:25-32)하며 하느님의 무한하고 조건 없는 사랑을 믿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다.  

오늘처럼 불안과 초조, 근심과 걱정, 스트레스와 긴장이 많은 사회에서 우리에게 이런 신뢰로서의 믿음, 마음 놓고 턱 

맡김으로서의 믿음은 어떤 진술에 대한 승인이나 동의로서의 믿음보다 더욱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느님에 

대한 이런 믿음은 그러기에 우리를 이 모든 어려움에서 풀어주는 해방과 자유를 위한 믿음이다.  

『도마복음』에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할 때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충고라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니겠는가. 

말이 나온 김에 다른 두 종류의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면 셋째, ‘믿음직스럽다’거나 ‘믿을 만하다’고 할 때의 믿음이다. 

내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직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라틴어로 ‘fidelitas’라 한다. 

영어로 faithfulness 라 옮길 수 있다. ‘성실성’으로서의 믿음이다. 이런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느님께만 충성을 

다한다는 뜻으로 이런 믿음의 반대는 우상숭배이다. 넷째, “봄으로서의 믿음”이다. 이른바 ‘visio’로서의 믿음이다. 

이런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봄(seeing things as they really are)이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사물의 본성(nature)이나 실재(reality), 사물의 본모습, 실상, 총체적인 모습(the whole, totality)을 꿰뚫어 

봄에서 생기는 결과로서의 믿음이다. 이런 믿음은, 말하자면, 직관, 통찰, 예지, 깨달음, 깨침, 의식의 변화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일종의 확신(conviction) 같은 것이다. 일종의 세계관이나 인생관이나 역사관 같이 세계와 삶에 

대한 총체적 신념 같은 것이다. 『도마복음』은 ‘믿음’을 강조하지 않지만 이런 ‘봄’으로서의 믿음이 『도마복음』에서 

말하는 ‘깨침’과 같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제 37 절 부끄럼 없이 옷을 벗어 발아래 던지고- 이분법적 의식의 초월  

그의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는 언제 당신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린 아이들처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옷을 벗어 발아래 던지고, 그것을 발로 밟을 때, 

여러분은 살아 계신 분의 아들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관복음서에는 없는 말이다. 여기서 제자들이 ‘당신은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시겠습니까?’ 하고 물었다는 사실은, 

제 18 절 풀이에서 언급한 것처럼, 제자들이 그 당시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뜻이다. 내 안에 있는 천국이 아니라 하늘에 떠 있거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외적 천국을 상정하고 이런 천국이 언제 

이르는가를 물은 것이다. 이런 통속적이고 인습적인 질문에 예수님은 ‘언제’라고 가르쳐 주시는 대신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신다.  부끄럼 없이 옷을 벗어 발로 밟으라고 했다. 도대체 왜 이런 엉뚱한 대답을 하셨을까? 화두(話頭)나 

공안(公案)처럼, 충격 요법의 하나로 툭 던져 보신 것인가.  

부끄럼 없이 옷을 벗는다는 것은, 제 21 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옷을 벗고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는 다는 뜻일 수 있다. 

또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된다는 뜻일 수도 있고, 몸을 벗고 죽는다는 말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전후 문맥으로 보아 

여기서는 역사적으로 묻은 때를 다 벗고 에던 동산의 타락 이전의 원초적 인간 상태로 되돌아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순리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옷을 벗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를 회복하라는 말에서 그런 암시를 

강하게 받는다.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는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창 2:25)고 하고, 그 열매를 먹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창 3:7)고 하였기 때문이다.  

주객을 분리하는 이분법적 의식이 없을 때는 자신을 대상(object)으로 분리하여 볼 자의식(self-consciousness)이 

없기 때문에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할 수 없다. 짐승이나 어린 아기가 벗었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그런 까닭이다.  

우리도 변화를 받아 이런 이분법적 사고에서 해방될 때 진정한 초월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주의해야 할 것은, 제 22 절 풀이에서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분법적 의식이 없던 이전 

상태로 ‘퇴영(retrogression)’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 옷을 벗어 던지고 그것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육체적으로 갓난아이가 아니라는 뜻이다. 따라서 이분법적 의식을 벗어나는 것은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다.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다시 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될 때 ‘살아 계신 분의 아들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제 3절에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우리가 

모두 ‘살아 계신 분의 아들들’임을 알게 된다고 한 것을 보면, ‘살아 계신 분의 아들을 본다’는 것도 결국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발견한다는 말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참된 정체성을 발견하고도 기절초풍하는 일이 없고, 이런 일을 통해 

두려움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신과 내가 하나고, 삶과 죽음이 하나인데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는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사 43:5)  

 

제 38 절 나를 찾아도 나를 볼 수 없는 날이-천재일우(千載一遇)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누구에게서도 이런 말을 들어 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찾아도 나를 볼 수 없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절의 내용은 예수님도 이집트 신 오시리스(Osiris)나 그리스의 신 디오니수스(Dionysus)나 페르시아 신 

미트라스(Mithras)나 시리아의 신 아도니스(Adonis)처럼 하늘에서 왔다가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고 다시 하늘로 

돌아간다는 그 당시 보편적이던 신화론적 신인(神人, godman)관을 전제로 하고 있다. 요한복음에 그것이 분명히 

나타나 있다.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간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7:33-34) 이렇게 잠시 동안이나마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인간들이 그렇게도 오래 동안 갈망하였지만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들을 수 있는 예사 말씀이 아니니, 찾아도 볼 수 없는 날이 

이르기 전에 이런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말씀을 잘 들어 깨달으라는 것이다.   

공관복음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을 뵈올 수 있는 것도 우리 앞의 어느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큰 특권이라고 하면서,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들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 싶어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마 13:16-17, 눅 10:23-24)고 하고 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물론 

직접 보고 들을 수는 없지만, 영의 눈과 영의 귀로 보고 들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불교에서도 인간이 진리를 필요로 할 때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기원전 6세기 

인도에서 난 석가모니 부처님도 사실 우리 인간들을 위해 이렇게 이 땅에 나타난 여러 부처님 중 한 분이다. 석가모니 

부처님 전에도 여러 부처님이 있었고, 또 앞으로 미륵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믿고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타난 



이후 아직 아무 부처님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만 보아도 부처님이 나타나는 시간적 간격이 무척 긴 것임을 알 수 있다. 

불교인들은 부처님이 우리 인간들을 위해 나타나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그의 진리를 귀담아 들으며 깨침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예수님이나 기타 성현들처럼 위대한 스승을 직접 뵙고 그들의 가르침을 듣는 것도 무한한 특권이지만, 위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우리처럼 그들이 남겨놓은 가르침을 간접적으로 얻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직접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 예수님 당시 그의 말씀을 들은 사람도 깨치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마음 문을 열고 가르침을 배울 준비를 갖추었느냐 하는 것이다. 

준비만 되었으면, 제 23 절 풀이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오늘 같은 정보화 시대에, 위대한 스승을, 그 스승들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 책을 통해, 다른 매체를 통해, 어디나 언제나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인간은 진리를 추구하려는 생래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다. 이를 그리스 사람들은 타우마젠(thaumazen)이라 했다. 뭔가 

경이롭게 생각하고 호기심을 갖는다는 뜻이다. 이렇게 ‘지혜를 사랑함’이 바로 ‘philo+sophia’. 이런 열린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제 39 절 깨달음의 열쇠를 감추고- 뱀과 비둘기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깨달음에 이르는 열쇠들을 가져다가 감추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뱀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 같이 

순진하십시오.”  

 

 마태복음 23장 13 절과 누가복음 11 장 52 절에도 나오는 말이다. 단 이 두 복음에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혹은 율법 

교사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하면서 그들을 정죄하는 데 치중하고 있는 반면, 여기 『도마복음』에는 제자들에게 이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어조가 더욱 강하다.  

여기서 ‘깨달음의 열쇠’라고 옮긴 말을 한글 개역이나 표준새번역에는 ‘지식의 열쇠’라 번역했다. 물론 

‘그노시스(gnosis)’를 ‘지식’이라 번역할 수 있지만, 우리가 『도마복음』 풀이를 통해 계속 강조한 것처럼, 여기 

언급하는 그노시스는 보통의 지식이 아니라 통찰, 예지, 직관, 꿰뚫어 봄 등이다. 따라서 ‘깨달음’이나 ‘깨침’이 원의에 

가까운 번역이라 할 수 있다. 아무튼 이런 깨달음에 이르는 열쇠를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추었다니, 

무슨 뜻인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혹은 율법 교사들은 이런 깨침의 진리에 무지하거나, 비록 무지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깊은 차원의 진리를 짐짓 외면하거나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려 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런 ‘깨침’의 진리를 이야기하거나 

그리로 사람들을 인도하려는 사람들을 방해하거나 박해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런 ‘깨침’의 가르침보다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사람들을 좌지우지하여 자기들의 세속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조건 

율법에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단순하고 기복적인 차원의 종교만 가르치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들에게는 이른바 ‘사회적 

통제(social control)’ 수단으로서의 종교가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이처럼 ‘깨침’의 열쇠를 자기들도 사용하지 않으니 

자기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이런 열쇠가 있는 줄도 모르는 일반인들도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런 이들을 조심하라고 한 것이다.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진하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 뱀과 비둘기는 

서로 양립 불가한 반대 개념이 아닌가?  아니다. 이 복음서가 쓰여 질 당시 뱀과 비둘기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었는가를 

알아보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다. 뱀은 일반적으로 배로 땅에 기는 형태를 가졌을 경우 사람의 발꿈치나 무는 

불길한 것, 사악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머리를 하늘로 향해 올라가는 모양을 가지고 있을 경우 그것은 의식의 변화와 

치유를 상징하는 좋은 동물이다. 뱀은 특히 허물을 벗기 때문에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변화, 좀 더 

구체적으로 신체의 최 상층부 에너지 근원(chakra)이 열리면서 이분법적 의식이 초이분법적 의식으로 바뀌는 변화를 

상징한다. 이집트 왕들이 머리에 뱀의 모양을 달고 있는 것이나,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 뱀이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 가장 지혜로웠다’고(창 3:1) 한 것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막에서 

십자가에 달린 뱀을 쳐다보고 나았다고 하는 것이나, 지금도 의사협회 문양에 뱀이 그려져 있는 것이 그 이유이다.(좀 

더 자세한 것은 Ken Wilber, Up From Eden(Boulder: Shambhala, 1983), 143-45 참조)  

비둘기는 물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순결, 순진, 평화, 전령 등을 상징한다.  그러나 성경이 쓰일 당시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이 성령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이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때 ‘성령’(눅 3:22)이, 혹은 ‘하나님의 

영’(마 3:17)이, ‘비둘기’의 모양으로 내려왔다고 하는 이야기에 잘 나타나 있는 바와 같다.  오늘 우리가 보통 쓰는 

말로 하면 비둘기는 초이분법적 의식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진하라는 말은, 모순되는 개념이 아니라, 둘 다 우리의 의식이 바뀌는 ‘깨침’의 

체험을 하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  깨침의 비밀을 감추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격의 그런 사람들을 의존하지 말고, 제자들이 직접 초이분법적 의식, 곧 깨침의 경지로 들어가라는 

말이라 볼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어떤가? 오늘 그리스도교 지도자들 대부분은 이런 ‘깨침의 열쇠’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있는지도 

모르는 현실이 아닌가.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그 동안 너무 오래 감추다가 이제 아주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린 셈이다. 

오늘 우리가 『도마복음』의 가르침에서 뭔가를 얻을 수 있다면, 오늘날 그리스도교에서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도 이처럼 

종교지도자들이 감추거나 잃어버린 ‘깨침의 열쇠’를 다시 찾아 활용하라는 권고 같은 것이 아닐까?  

참고: 『도마복음』 전체를 통해 강조하는 ‘깨달음’이나 ‘깨침’의 진리는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거나 실천하기 힘 드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 화엄 불교 전통에 의하면 부처님도 깨침을 얻어 부처님이 된 다음 그 깨침의 내용을 사람들에게 

가르쳐보았는데, 사람들이 전혀 이해를 못해 마치 ‘귀머거리나 벙어리’ 같이 아무 반응이 없었다고 했다. 그리하여 일단 

그 가르침을 옆으로 하고 『아함경』에 나오는 가르침 같이 아주 단순하며 기본적인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사람들이 이해 정도가 깊어지면서 점점 어려운 가르침들을 가르치고, 그의 깨침 직후에 가르쳤던 심오한 진리는 마지막에 

가서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이 바로 『화엄경』(華嚴經)에 포함된 진리라는 것이다. 어느 종교에서나 이런 신비적 차원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의 수는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런 깊은 차원을 아예 배척하거나 말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적어도 틈새시장이 있듯,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관심을 갖도록 하는 일은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제 40 절 포도 줄기가 아버지와 떨어져- 하나 됨의 회복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포도 줄기가 아버지와 떨어져 심어져, 튼튼하지 못하기에, 뿌리째 뽑혀 죽고 말 것입니다.”  

 



 여기서 뿌리째 뽑혀 죽고 말 ‘포도 줄기’가 무엇을 의미할까? 해석에 따라 그것이 우선 이 세상이라 풀 수 있다. 이 

세상이 아버지와 함께 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일반적인 교훈이라 본다는 것이다. 또 그것이 『도마복음』의 기별과 같은 

깊은 차원의 내면적 기별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심지어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나아가 그런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나 

종교 제도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사람들도 아버지와 하나 됨이라는 근본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뿌리째 뽑혀 말라 죽고 말 것이라는 뜻이다. 형식적 종교, 외형적 종교의 한계와 숙명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푼다는 뜻이다.  

그러나 좀 더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기의 포도 줄기란 결국 나의 이기적 자아(自我, ego)를 상징하는 것이라 볼 

수도 있다. 나의 나됨을 아버지와 떨어져서 설정하는 행위는 결국 자멸을 자초하는 일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헛된 

자아를 떠나 나를 하느님 안에 심어 하느님과 하나가 되면 본래의 나를 찾아 더욱 풍성한 삶을 살고 더욱 훌륭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과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시 1:3) 

  



동시에 두 마리말을 탈 수 없고 

 

제 41 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부익부 빈익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받을 것이지만, 아무 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도 빼앗길 것입니다.”  

 

 ‘부익부(富益富)빈익빈(貧益貧)’-인간 사회에 공통적인 원칙인가? 공관복음에 있는 말이기도 한데, 마태복음 25장 

29 절에는 ‘달란트’ 비유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로 나와 있다. 어느 부자가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놓고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 다른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었다는 이야기. 주인이 

돌아와 셈을 하는데,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돈을 잘 굴려서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 

달란트를 남겼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돈을 땅을 파고 숨겨 두었다고 했다. 주인이 그에게 화를 내면서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가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도 마저 빼앗을 것이다.”고 했다는 것이다. 누가복음 19 장 26 절에 나오는 ‘므나’ 비유도 이와 

비슷하다.   

그런데 마태복음 13 장 12 절과 누가복음 8장 18 절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과 관련된 말로 

되어 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의 제자들이 그가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물어보았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는데 이것은 마치 가진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격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다.  

『도마복음』은 전후 문맥이 없이 이 말만 달랑 나와 있기에 어떻게 적용되는 말인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달란트 

비유나 씨앗 비유나 천국의 비밀과 관계되는 말이라 이해할 경우, 어느 정도 실마리가 잡힌다. 우리가 받은 달란트, 

우리 속에 있는 씨앗, 우리 속에 있는 신적 요소, 하느님의 불꽃, 우주 의식, 신령한 빛을 깨닫고 이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이라 여길 줄 아는 사람은 삶이 더욱 더욱 풍요로워지지만, 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던 이런 요소들마저 시들고 메말라 없어지고 마는 것이라는 뜻이 아닐까?  

 

제 42 절 나그네가 되라-인생은 나그네 길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그네가 되십시오.”  

 

 『도마복음』에만 있고, 또 콥트어로 세 단어밖에 되지 않아 『도마복음』에서 가장 짧은 절이다.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 따라서 삶에 대한 집착에서 해방되라는 이야기라 볼 수 있다. 제 21, 27, 56, 80, 110, 111 절 

등에도 비슷한 생각이 되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물론 집착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염세적이 되어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즐거움을 모조리 다 거부하고 오로지 세상을 혐오해야만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다.  문제는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즐거움을 고맙게 여기고 즐기면서 살아가지만, 이 삶이 우리의 궁극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유유히 길을 계속하느냐, 혹은 갈 길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이 삶에 달라붙느냐 하는 것이다.   

사실 길을 떠난다, 혹은 집을 떠난다는 것은 세계 모든 종교에서 강조하는 가르침 중 기본적인 것의 하나라 볼 수 있다. 

가장 잘 알려진 예가 이슬람이다. 이슬람은 모든 신자들이 반드시 지켜야할 다섯 가지 가장 중요한 의무를 ‘다섯 가지 



기둥’이라 하는데, 신자들이 적어도 일생에 한 번은 메카를 다녀오는 ‘순례(hajj)’를 그중 하나로 지정하였다. 조셉 

켐벌의 좬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좭이라는 책이나 선불교에서 유명한 ‘십우도(十牛圖)’도 모두 종교적 수행의 시작이 

집을 떠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지적하는 예라 할 수 있다. 엄격한 의미에서 성경에 나오는 실낙원, 출애굽, 바벨론 포로 

등 성경의 큰 이야기들도 모두 떠남과 돌아옴이라는 정신적 순례를 예표하는 것들이라 할 수 있다. 심지어 그리스도교 

구속의 전 과정 자체도 하나의 여정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은가.   

물론 집을 떠난다는 것은 물리적, 지리적 이동을 의미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인습적이고 일상적이고 

관습적인 생활방식이나 사유방식을 뒤로 하고 새로운 차원의 삶, 해방과 자유의 삶을 향해 출발함을 상징하는 것이다. 

외적 공간에서의 이동이 아니라 내적 공간(inner space)에 자유롭게 노님이다. 장자의 표현을 쓰면 ‘북쪽 깊은 

바다(北溟)’에서 남쪽 ‘하늘 못(天池)’로 나는 붕새의 ‘붕정(鵬程)’이요 ‘소요유(逍遙遊)’이다.  

참고: 너희는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붙여 살던 

나그네였다.(출 22:21) “우리는 너나 없는 이방인, 왜 서로를 사랑하지 않나”하는 노래 가락이 귀에 들리는 것 같다.  

 

제 43 절 당신은 누구십니까?-나무와 열매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일을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로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히려 유대인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나무를 

사랑하지만 그 열매를 싫어하든가 열매를 사랑하지만 그 나무를 싫어합니다.”  

 

 공관복음에는 없는 말이다. 이 절에 의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도대체 

누구실까 하는 질문을 했다. 제자들의 놀라움을 표현한 말인가? 혹은 그들의 무지를 드러낸 말인가?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무지 쪽에 가까운 것 같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는 말을 듣고도 그가 누구인 줄을 모르다니 말이 

되느냐 하는 식으로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제자들이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는 예수님의 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런데 ‘유대인과 같이 됨’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본문에는 나무를 사랑하면서도 열매를 싫어하는 것, 혹은 열매를 

사랑하면서도 나무를 싫어하는 것이 그 특색이라고 한다. 여러 가지 의미로 새길 수 있겠지만, 우선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나무를 사랑했으면 열매도 사랑하고, 열매를 사랑했으면 

나무도 사랑하는 것이 정상이거늘 유대인들은 나무와 열매를 분리해서 따로 생각해서 나무를 싫어하면서 열매는 

좋아하고 열매는 좋아하면서 나무는 버리는 것 같은 정신분열증 같은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다.  

유대인처럼 나무와 열매를 따로 떨어져 생각했기에 예수님의 가르침 같은 훌륭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를 보고도 그 

가르치는 분의 진정한 신원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새삼 ‘당신이 누구십니까?’하니 말이 되느냐 하는 나무람인 셈이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를 사랑한다면 그가 누구인지도 알고 그를 따라야 할 것 아니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도 예수님을 배격하니 그런 유대인처럼 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라 볼 수 있다. 약간은 반유대적 정서를 

반영하는 말이기도 하다. 바로 뒤에 나오는 제 44 절에 아버지나 아들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와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우리 속에서 속삭이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데,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은 좋게 여기면서 영적 체험을 



두려워한다거나, 영적 체험을 좋게 생각하면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거부하는 것, 둘 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영적 체험을 받아들이는 일관성을 유지하라는 말로 풀 수는 없을까?  

 

제 44 절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에바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를 모독하는 사람도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아들을 모독하는 사람도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관복음에도 어구는 약간 다르지만 대략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막 3:28-29, 마 12:12:31-32, 눅 12:10) 

모두 ‘성령을 모독하면’ 용서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일치하고 있다. 다만 『도마복음』서의 특징이라면 아버지를 

모독하는 사람마저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튼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그리도 

엄중하여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일까?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 혹은 성령을 거스르는 것은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세밀한 소리를 거절한다는 뜻이 아닌가? 

내면의 미세한 소리에 귀기우리는 것이야 말로 우리의 내적 성장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이다. 이런 성령의 속삭임을 

외면하는 것은 영적 성장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 영적으로 성장하기만 하면 아버지를 모독한 것, 아들을 모독한 것, 그 

외에 어떠한 잘못도 모두 스스로 깨닫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던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얼마나 한심한 것이었던가를 

알게 되어 고치며 계속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인 셈이다. 그것이 제 1 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잘 해석하면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란 이 도마복음의 말씀을 통해 들려지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여는 것일 수도 있다.  아무튼 이런 전제 조건을 

거부하는 데에는 더 이상 가능성도 희망도 없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여는 것이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여는 것이다.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에 의하면 진리는 ‘열어 놓음’이다. 예수님이 

귀 먹은 사람을 보시고 안타까운 마음, ‘탄식’하시는 마음으로 그를 향해 ‘에바다(열리라)’하셨다는데(눅 7:34), 

영적으로 귀가 먹은 상태, 아니 마음이 강퍅한 상태에 있는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바로 ‘여는 것’이다. 『도마복음』에서 계속 강조하듯, 우리에게 들을 귀가 있는가?   

 

제 45 절 덤불과 가시는 좋은 과일을 맺을 수 없기에-자기중심주의의 극복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좋은 과일을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은 그의 곳간에서 좋은 것을 가져오지만 나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있는 그의 곳간에서 나쁜 것을 가져옵니다. 그 마음에 가득 넘치는 것에서 그는 나쁜 것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속담이었다. 공관복음에도 

비슷한 말이 인용되고 있다.(마 7:16-20, 12:33-35, 눅 6:43-45). 속담이란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다. 여기서 마지막에 ‘그 마음에 가득 넘치는 것에서 나쁜 것을 가져온다.’는 구절을 덧붙인 것을 

보면, 특히 가시나무 같고 가시 엉겅퀴 같은 우리의 변화되지 않은 마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의식으로 가득한 

마음에서는 포도나 무화과 같이 아름다운 것이 나올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악한 것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악을 경계하고 그 악의 근원을 지적하는 셈이다.  



세상을 나와 너로 가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보다 잘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시기, 증오, 질투, 경쟁, 분쟁, 투쟁, 

전쟁 등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겪는 모든 악과 비극의 근원이라 할 수 있다. 그러기에 모든 

종교에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자기중심주의를 극복하라고 가르친다. 부처님이 제일 먼저 가르친 가르침도 바로 

‘사제팔정도(四諦八正道)’와 ‘무아(無我, anαtman)’의 교리였다. 유교도 물론 무사(無私)를 강조한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종교를 ‘자기중심주의의 극복’이라 정의했다. 먹어야 할 것이 많지만 그 중에서 제일 

조심해서 먹어야 할 것은 ‘마음먹기’임에 틀림이 없다.  

자기중심주의를 극복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운 마음에서는 선한 것이 나온다고 한다. 사랑, 평화, 협력, 공존, 상생, 

조화, 동정, 공평, 부드러움 등은 모두 이렇게 이기적 자아를 극복하고 진정으로 ‘나의 나라는 가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를 아뢸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들이다.  

 

제 46 절 여자에게서 난 사람 중에- 어린 아이의 위대함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여자에게서 난 사람 중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는 누구 앞에서도 눈을 아래로 뜰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 누구나 어린 아이처럼 되면 [하느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 또 요한보다 더욱 위대하게 됩니다.”  

  

제 15 절에는 여자에게서 나지 않은 사람을 보거든 엎드려 경배하라고 했다.  육체적으로 난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영과 

불로 다시 난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난 자연인 중 가장 위대한 세례 요한보다 더욱 위대함으로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충분하다는 이야기였다. 여기 제 46 절에서 이런 생각을 되풀이 한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면서 하느님의 

율법이나 윤리 강령을 어긴 사람들, 특히 그런 지도자들을 향해 그 길을 돌이키라고 외쳤다. 아직 ‘성령(공기)’과 ‘불’로 

세례를 주는 일과는 무관하였다. 『도마복음』에 의하면 이런 율법주의적·윤리적 차원은 종교적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하나의 단계일 수는 있지만 아직 최상급의 종교적 차원이 되지 못한다. 율법주의적으로, 윤리적으로 보아 세례 요한처럼 

완벽한 사람도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성령과 불로 거듭남으로 어린 아이처럼 된 사람, 모든 편견과 선입견에서 

해방된 아이 같은 사람에 비하면 가장 작은 자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또 제 22 절에 언급된 것과 같이 젖 먹는 아기 같아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말할 것도 없이 이분법적 사고에서 해방되어 양극을 조화시키고 일치시키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런 

순진무구한 초이분법적 의식 구조에서만, 성경적으로 표현하여,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 새로 지음을 받아 어린아이 

같이 된 새 사람의 마음속에서만, 하느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제 47 절 동시에 두 마리 말을 탈 수 없고- ‘냐냐’와 ‘도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동시에 두 마리 말을 탈 수 없고 두 개의 활을 당길 수 없습니다.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한 주인을 존경하면 다른 주인을 경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오래 익은 포도주를 

마시고 곧바로 새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새 포도주는 헌 가죽 부대에 넣지 않습니다. 그것이 헌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래 익은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넣지 않습니다. 포도주가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낡은 

천 쪼가리로 새 옷을 깁지 않습니다.  그것이 새 옷을 찢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알려졌던 속담을 모아놓은 것이다. ‘두 마리 말을 한꺼번에 탈 수 없고, 두 개의 활을 한꺼번에 쏠 수 없다’는 

말은 성경에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은 공관복음에도 있는데(마 6:24, 눅 16:13), 아무런 해석을 붙이지 

않은 『도마복음』과는 달리,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요즘은 컴퓨터에 ‘멀티태스킹(multitasking)’이라고 하여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좋게 여긴다. 

밥을 먹으면서 텔레비전도 보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도 한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명상법 ‘마음 

다함(mindfulness)’, ‘마음 챙김’, 혹은 ‘정념(正念)’ 수련에서는 한 가지 일을 할 때 거기에만 온 정신을 집중하고 

거기에만 몰두하도록 하라고 가르친다.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이런 능력이 부족한데서 생기는 것이라고 

한다. 컴퓨터와 사람은 다른 모양이다.  

예수님이 물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자기도 물위를 걷게 해 달라고 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하자 그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풍랑이 닥쳐오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물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살려 달라고 소리치자 예수님이 곧 그의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고 건져 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마 14:31)고 하셨다.  

이 때 ‘의심하다(distazο)’라는 낱말의 그리스어 본래 뜻은 ‘두 쪽을 보다’라는 것이다.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으면 되었을 터인데 거센 풍랑을 보면서 두 마음이 들었다. 이처럼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의심’이다. 의심을 뜻하는 

영어의 ‘doubt’나 독일어의 ‘Zweifel’도 어원적으로 ‘두 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특히 독일어에서는 Zweifel 을 

더욱 심하게 한다는 뜻으로 ‘Verzweifelung’이라고 하면 ‘절망’이라는 뜻이 된다.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나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나 둘 중 하나를 타고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 둘을 한꺼번에 타려고 하면 결국 허둥지둥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계속하고 있으면 절망이다. 여기서도 이 말이든 저 말이든 하나를 타고, 이 주인이든 저 주인이든 

하나를 골라 섬기면 문제가 없을 터인데, 둘을 한꺼번에 하겠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한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약 1:6-8)고 했다.  

그런데 이 절을 보면 마치 ‘이 말도 저 말도’ 하는 ‘도도(both/and)’주의가 아니라 ‘이 말이냐 저 말이냐’ 하나를 

골라잡아야 한다는 ‘냐냐(either/or)’주의를 강조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도마복음』에서 지금까지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 가르침으로 강조하고, 심지어 바로 앞 절에 이분법적 사고를 지양하고 

모든 것을 통전적으로 보는 어린 아이 같은 시각을 가지면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게 된다고 주장했는데, 어찌 여기서는 

양자택일, 이항대립 같은 것을 강요하는 모순된 입장을 보이는가?     

흔히 ‘이것도 저것도’하는 도도주의를 취하면 모든 것을 무원칙적으로 다 허용하는 것이라 잘못 알고 있다. 다원주의적인 

태도는 모든 것을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입장이라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도도주의나 다원주의도 그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을 받아들이거나 인정할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도도주의나 다원주의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다원주의나 도도주의 

자체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사물에 대해 이런 견해도, 저런 견해도 모두 일리 있는 것이라 인정하고 둘을 다 받아들임으로 사물의 진면목을 

더욱 뚜렷이 알 수 있는 깨침을 얻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다원주의 혹은 도도주의다. 그러나 그런 깨침 자체를 부정하는 

견해도 받아들이는 것은 다원주의나 도도주의와 상관없는 일이다. 코끼리를 만진 장님들이 서로 가지가 경험한 바를 

제시하면 그것을 모두 일리 있는 말이라 인정하는 것이 다원주의적 입장이지만, 그중 하나가 자기 말만 절대적으로 옳고 

다른 사람의 말은 절대적으로 글렀다고 주장하면서 너희가 다원주의 입장을 취하려면 나의 이런 말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변한다고 생각해보라. 그의 말을 받아들이면 다원주의라는 것은 있을 수 없게 되고 만다. 다원주의란 그런 ‘독단’을 

배격하자는 것이지 이런 독단까지도 무조건 받아들이자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두 말을 한꺼번에 탈 수 없다거나 두 활을 한꺼번에 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깨침을 거부하는 삶과 깨침을 

추구하는 삶, 혹은 깨침을 얻기 전의 삶과 깨침을 얻은 후의 삶을 서로 대비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물론 두 

가지 삶 중에서 깨침을 추구하는 삶, 그래서 깨침을 얻고 자유를 구가하는 삶을 택해야 하는 것이다.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낡은 가죽 부대와 새 포도주, 새 옷과 낡은 천 조각에 대한 것도 모두 새로움과 낡음을 

대조하고 이 둘은 양립될 수 없음을 강조하는 말들이다. 공관복음서에는 바리새파와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의 논쟁과 

관련해서 이런 말들이 낡은 종교로서의 유대교와 새로 등장하는 그리스도교를 대비시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마 

9:16-17,막 2:21-22, 눅 5:26-39) 그러나 여기 『도마복음』에서는 아직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를 차별화한다는 의식이 

만개하기 전의 서술로서 오로지 깨침을 거슬리는 일체의 낡은 사고방식이나 행동은 버릴 것을 촉구하는 말로 쓰인 

것이라 보면 될 것이다. 쟁기를 잡았으면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눅 9:62)  

참고: 공관복음에서는 새 포도주를 헌 가죽부대에 넣을 수 없다고 했다. 새 포도주가 발효해서 팽창하면 낡은 

가죽부대는 그 압력에 견디지 못해 터지고 말기 때문이다. 여기 『도마복음』에는 묵은 포도주를 새 가죽부대에 넣지 

않는다는 말을 덧붙이고 있다. 맛있는 포도주를 아직 가죽 냄새가 나는 새 가죽부대에 넣으면 포도주에 좋지 않은 맛을 

더하여 포도주가 망가지기 때문이다. 또 공관복음서에서는 새 천 조각을 낡은 옷에다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고 했다. 

빨래를 하면 새 천 조각이 줄어들면서 헌옷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헌 옷이 더욱 크게 찢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도마복음』에서는 반대로 헌 천 조각을 새 옷에 대고 깁지 말라고 했다. 필사 과정에 혼돈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 보는 

학자들도 있다. 아무튼 둘이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  

 

제 48 절 한 집에서 두 사람이 서로 화목하고- 하나 됨의 힘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집에서 두 사람이 서로 화목하고 그들이 산을 향해 ‘여기서부터 옮겨 가라’고 하면 

그것이 옮겨 갈 것입니다.”  

 

 『도마복음』에서는 집이 우리 몸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71, 98, 103 등) 따라서 이 절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원리의 화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선 내 영혼과 하늘의 영이 서로 분리되어 있었지만 

화해(reconciliation), 하나 됨(at-one-ment), 재결합(re-union)을 통해 양쪽이 어우러질 때 얼마나 큰 힘이 나올 

수 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약간 다른 차원에서도 읽을 수 있다. 우리는 모두 내 속에 있는 ‘이기적 자아’와 ‘참 자아’ 혹은 소문자 자아(self)와 

대문자 자아(Self)가 충돌하는 것을 경험한다.  바울은 이런 경험을 두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 하는 바 악을 행함’(행 7:18), 혹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는 말로 

표현하였다.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두 가지 자아, 두 가지 ‘나’가 충돌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바울과 마찬가지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행 7:18-24)하고 절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태가 우리의 일상적 실존의 상태다. 그러나 이런 상태가 변화를 받아 이기적 나, 비본래적인 나, ‘제나’가 신적인 

존재로서의 나, 본래적인 나, ‘얼나’에 귀속하므로 둘 사이에 충돌이 없어지고 조화스럽게 움직임으로 무한한 힘과 

활력을 얻을 수 있게 된다면, 산을 움직이는 것이 무슨 문제일까? 하는 식으로 읽는 것이다.  



다시 이 절을 좀 다른 시각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두 사람이 한 집에서 왜 싸우는가? 두 사람이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의견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 틀린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두 의견은 서로 보완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싸울 이유가 없어진다. 커피 컵이 위에서 보면 동그랗지만 정면에서 보면 직사각형이다. 

동그랗다고 보는 사람과 직사각형으로 보는 사람은 싸울 것이 아니라 서로 자기의 의견을 말하고 서로에게서 배움으로 

자기의 안목을 넓혀 갈 수 있는 것이다.  

한국 사상사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하나로 7세기 통일 신라 시대의 원효(元曉)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가 중국으로 

가다가 밤에 해골 바가지에 고인 물을 마셨다는 이야기도 유명하지만, 학문적으로는 그의 화쟁론(和諍論)이 더욱 

중요하다. 그런데 이 화쟁론이라는 것이 바로 두 가지 상반되는 것 같은 견해 사이에 모순이 아니라 상보적 관계를 

보라는 이야기이다. 이를 현대적 용어로 옮기면 바로 다원주의적 입장이라 할 수 있다.  

그는 그의 좬열반종요(涅槃宗要)좭라는 책에서 법신(法身)이 유색(有色)이냐 무색(無色)이냐 하는 대립된 두 가지 

견해를 놓고 어느 견해가 맞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일방적으로 한 면만 고집(定取一邊)”하면 두 견해가 모두 틀린다고 

했다. 그 이외에도 이와 비슷한 여러 가지 일견 상반되는 것 같은 견해들을 놓고, 원효는 언제나 어느 한 가지 입장만을 

절대화하거나 독단화하면 결국 오류를 범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입장을 ‘보완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 이 모든 상반된 

견해들이 실상(實相)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군맹무상(群盲撫象)이라는 코끼리 이야기가 다시 나오지만, 어느 장님이 코끼리가 구렁이처럼 생겼다고 하는 말은 

코끼리의 실상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를 도와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장님이 자기의 일방적이고 단편적 견해를 절대화하여 

자기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장님들을 모두 이단시하고 박멸할 대상으로 본다면 심각한 오류에 빠져 

들고 만다. 따라서 코끼리가 구렁이처럼 생겼다, 혹은 바람벽처럼 생겼다 하는 대립적인 생각은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둘 다 틀릴 수도 있는데, 맞고 틀리고를 결정하는 잣대는 결국 다원주의적 태도에서 남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느냐, 혹은 

획일주의적 입장에서 자기의 독단적 주장만을 유일한 진리로 절대화하느냐 하는 데 달렸다고 볼 수 있다.  

코끼리가 구렁이처럼 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이 사는 세상이라 상상해 보라. 코끼리에 다른 면이 동시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 길이 없다. 따라서 우리 주위에 코끼리의 다른 면이 동시에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일 뿐 아니라 바람직한 일이기도 하다. 결코 서로 정죄하지 말고 같이 앉아 각자 서로가 

발견한 코끼리의 일면들을 분명하고 확실한 말로 이야기하고 나누어 가짐으로 코끼리의 실상에 더욱 가까운 그림에 

접근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진지성이 요구될 뿐이다.  

 

우리 사회가 이런 식으로 성숙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산을 보고 움직이라 하면 산인들 안 움직이고 버틸 수 있겠는가? 

  



어디서 왔느냐고 묻거든 

 

제 49 절 홀로이며 택함을 받은 이 -홀로 아니면서 홀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홀로이며 택함을 받은 이는 행복합니다. 나라를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거기에서 와서 그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도마복음』에는 계속 ‘홀로 됨’ 혹은 ‘홀로 섬’을 강조하고 있다.(16, 23, 48, 75 절 참조) 하나 됨, 단독자, 홀로와 

홀로됨(alone with the Alone) 등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제 16 절 풀이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홀로’라는 뜻의 

그리스어 ‘모나코스(monachos)’에서 수도사라는 ‘monk’나 수도원이라는 ‘monastery’라는 낱말이 파생되어 

왔다고 한다. 모두가 수도원에서 수도사가 되어야 행복하고, 그래야 나라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인가?   

성경에는 사막에서 홀로 지낸다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한다. 모세도 광야에서 40 년간 홀로 있었다 하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40 일간 금식 기도를 하고, 바울도 사막에서 2 년간 홀로 지냈다고 했다. 20 세기 가장 위대한 사상가 중 

하나로 꼽히는 토마스 머튼(Thomas Merton)도 이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다. 자기나 다른 모든 사람이 사막의 

교부들처럼 사막으로 가서 홀로 독처하는 것이 참된 종교인으로서 실행해야만 하는 마땅한 도리가 아닌가? 그의 결론은 

‘사막’이란 결국 지리적인 장소이기보다 정신적인 자세라는 것이었다. 실제로 사회를 등지고 산이나 사막으로 나가 

독신으로 사는 것도 좋을 것이지만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정신적 사막’에서 수행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도 훌륭한 일이라 여긴 것이다.  

간디도 어려서 결혼을 하고 자식도 낳았지만 40대 후반에 이르러 힌두교에서 강조하는 ‘브라마챠랴’를 실천함으로 

부인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 금욕적 삶을 살았다. 다석 류영모 선생님도 결혼(結婚)을 했으니 ‘해혼(解婚)’해야 

한다고 하면서 나이가 드신 다음에는 부인과 같은 집에서 ‘오누이’처럼 살면서 ‘홀로 사는 삶’을 실천했다고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 칼릴 지브란이 지은 『예언자』  중 “결혼에 대하여”라는 장이 생각나기에 여기 인용한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사랑이 속박이 되게는 하지는 마십시오.  

사랑이 두 분 영혼의 해변 사이에서 출렁이는 바다가 되게 하십시오.  

서로의 잔을 채워주십시오. 그러나 한쪽 잔에서만 마시지는 마십시오.  

서로에게 자기의 빵을 나누어주십시오. 그러나 한쪽 조각만을 먹지는 마십시오.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각각 혼자이게 하십시오.  

거문고 줄들이 비록 같은 노래로 함께 울릴지라도 모두 각각 혼자이듯이.  

 

서로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나 그 마음을 붙들어 놓지는 마십시오.  

저 위대한 생명의 손길만이 여러분의 마음을 잡아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함께 서십시오. 그러나 너무 가까이 서지는 마십시오.  

성전의 기둥들도 서로 떨어져 서있고,  

참나무 삼(杉)나무도 서로의 그늘 속에서는 자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칼릴 지브란 지음, 오강남 옮김, 현암사, 2003, 30-31 쪽.)  



 

본문에 의하면 이렇게 하나 됨, 홀로됨을 실천하는 사람은 ‘나라’를 찾는데, 이 나라는 바로 우리가 나온 근원이며 또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궁극적 목적지이기도 하다고 한다. 플라톤이나 『도덕경』에서 모든 것이 근원에서 나와 그 

근원으로 다시 ‘돌아감’을 강조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제 50 절 어디서 왔느냐고 묻거든-새로운 정체성의 발견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어디서 왔느냐고 묻거든 그들에게 말하십시오. ‘우리는 빛에서, 빛이 

스스로 생겨나, 확고히 되고 그들의 형상으로 나타나게 된 그 곳에서 왔다’고. 그들이 여러분에게 ‘그것이 

너희냐?’하고 묻거든 말하십시오. ‘우리는 그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 계신 아버지의 선택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들이 여러분에게 ‘너희 속에 있는 너희 아버지를 입증할 증거가 무엇이냐?’고 묻거든 그들에게 말하십시오. 

‘그것은 움직임과 쉼’이라고.  

 

 이것은 『도마복음』 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도록 하기 위한 간단한 교리문답 형식의 

가르침이라 볼 수 있다. 또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도마복음』 식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거나 

심지어 그런 신앙을 받아들이는 이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보면, 그런 사람들이 힐난조로 물어올 때 

자기들은 ‘빛에서 온 사람들, 빛의 근원에서 나온 사람들, 빛의 자녀요, 아버지의 택함 받은 사람들’임을 분명하고 

당당하게 밝히라는 이야기다. 빛이 ‘그들의 형상으로 나타났다’고 할 때 ‘그들’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문법적으로 

모호하다.  

그러나 이 절을 역사적 맥락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초대 교회에서는 단순히 믿는 믿음의 단계를 

지나 사물의 실상을 꿰뚫어보는 깨달음의 단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물’로 세례를 준 세례 요한의 

세례는 오로지 ‘첫 단계’에 불과하므로 이에 만족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았다. 그들은 세례 요한 스스로도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마 3:11, 눅 3:16) 세례를 주리라고 예언했는데, 바로 이런 세례를 받아 영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물로 세례를 받았을 때는 하느님을 창조주나 심판자로 믿고, 우리 스스로를 ‘하느님의 종’으로 

여기고 살았지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면 이제 하느님을 모든 존재의 근원으로 보게 되고 

자기들을 ‘하느님의 자녀’이며 ‘상속자’(갈 4:7)로 확신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제 질투하고 진노하는 그런 하느님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로 충만한 새로운 하느님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성령과 불로 받는 제 2 의 세례를 

아폴루트로시스(apolutrosis)라 불렀는데, 노예가 노예 신분에서 풀려나는 것과 같은 ‘놓임’이나 ‘해방’, ‘해탈’을 

뜻하는 말이었다. (Elaine, Beyond Belief, pp. 137 이하 참조.)  

이런 제 2의 세례를 받는 방법은 일률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었다. 세례를 주는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형식을 

취했지만, 적어도 한 가지 공통점은 세례 받기 전 일종의 세례 문답 같은 것이 선행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이 때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것이었다. 『도마복음』 50 절은 이런 역사적 배경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어디서 왔는가 묻거든 ‘빛에서 왔다’고 하라는 말을 듣고 있으니 연상되는 것이 있다. 선불교 전통에서 중국 

선종(禪宗)의 육조(六祖) 혜능(慧能, 638-731)이 오조 홍인(弘忍)을 찾아갔을 때 홍인은 그에게 “어디서 왔고 무엇을 

구하는고?”하고 물었다. 혜능이 자기는 영남 신주에서 깨침을 구하고자 왔다고 했다.  홍인은 영남 사람이라면 



오랑캐들인데 어찌 깨침을 얻을 수 있겠는가 했다. 혜능이 이에 한 대답이 유명하다. “사람에게는 비록 남북이 따로 

있겠지만 불성에는 남북이 따로 없습니다. 제가 오랑캐의 몸으로는 스님과 같지 않지만 불성으로는 어찌 차별이 

있겠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빛, 혹은 우리의 근원인 빛에 있어서, 우리는 모두 같은 사람, 하느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도마복음』 여기저기에서(11, 24, 33, 61, 77, 83)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빛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우리 속에 있는 빛’, ‘모든 것 위에 있는 빛’, ‘빛을 비추라’는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데 비해 여기서는 

‘우리가 빛에서 왔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다’, 하는 등 우리의 ‘근원’이요 ‘바탕’으로서의 빛을 강조하고 있다. 

빛에 대해서는 77 절 풀이에서 다시 자세히 언급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이 정도로 지나간다.  

마지막 부분에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의 증거가 ‘움직임과 쉼’이라고 한 것은 무슨 뜻인가? 대략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성경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움직이고’(1:2), 엿새 동안 창조 사업을 다 

마치신 다음 ‘이렛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2:2)고 했는데, 이런 원초적 ‘움직임과 쉼’이 바로 

하느님의 내재하심의 증거라는 이야기로 볼 수 있다. 둘째, 더욱 근본적인 것은 본래 움직임이 없던 근원으로서의 

궁극존재가 움직여 만물이 생기게 되고 이 만물이 다시 본래의 근원으로 돌아가 움직임이 없는 쉼의 상태에 이른다고 

하는 이 엄청난 우주의 순환 원칙이 신의 실재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하는 말로 새길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좀 더 개인적인 차원에서 풀면, 내 속에 영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깊은 평강과 쉼을 느끼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하는 것이다 하는 말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움직임과 쉼’을 세 가지로 푼 것은 각각 

우주창생론적(cosmogonical), 존재론적(ontological), 심리적(psychological) 측면으로 본 셈이라 할 수 있다.  

어느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까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몫일 수밖에 없다.  

 

제 51 절 언제 쉼이 있겠으며 언제 새 세상이…-실현된 종말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일을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로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히려 유대인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나무를 

사랑하지만 그 열매를 싫어하든가 열매를 사랑하지만 그 나무를 싫어합니다.”  

 

 여기서 ‘쉼’이란 구원과 같은 말이다. 앞 절에서 본 것과 같이 우리의 본래적인 근거인 궁극실재로 되돌아가 그것과 

다시 하나가 됨으로 얻을 수 있는 평화와 조화와 안식의 상태를 가리킨다. 영적으로 깨치지 못한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아 부평초처럼 떠다니며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그의 『고백록』 첫 부분에서 한 유명한 말이 

생각난다. “오 주님, 주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저희를 지으셨으니, 저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 쉼이 

없사옵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이런 개인적 구원과 함께 신천지가 도래할 우주적 ‘종말’이 언제 올 것인가 물어보고 있다. 학자들 

중에는 공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예수님의 선포를 놓고, 예수님이 세상의 종말을 

어떻게 보았을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격론하는 이들이 많았다. 이들의 이론은 크게 두 가지 대조적인 입장으로 나누인다. 

A. 슈바이처 박사는 예수님이 자기 당대에 종말이 있을 것이라 믿었다고 주장하고, C. H. 다드 교수는 예수님이 미래에 

올 종말을 기다리지 않고, 종말이 이미 실현된 것으로 믿고 있었다고 보았다. 그런데 여기 이 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이나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종말이 이미 이르렀으니 별도의 종말을 기다리지 말라고 한다.  종말이 

이미 이르렀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도마복음』의 예수님은 천지개벽 같은 우주적 대사건으로서의 종말이 아니라, 깨침을 경험함으로 가능한 내적 

변화 같은 것을 통해 옛 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부활하는 개인적인 내면의 개벽을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내적 

개변을 통해 새로운 세계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어느 면에서 이런 독특한 종말관 때문에 『도마복음』이 정경으로 채택될 

수 없었는지도 모른다.  

 

제 52 절 예언자들이 말했는데- 영원한 현재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24 명의 예언자들이 말했는데, 그들이 모두 당신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산 사람은 무시하고 죽은 사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앞 절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51 절은 ‘미래’에 대한 생각에 정신을 팔지 말고 그 미래라는 것이 지금 여기에 

와 있으니 현재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고, 52 절은 ‘과거’에 매이지 말고 지금 현재를 중요시하라는 말이라 볼 수 

있다.  둘 다 ‘지금 여기’를 강조하는 셈이다.  

‘24 명의 예언자들’이란 유대교에서 전통적으로 받아들이던 히브리어 성경 중 예언서의 수와 동일한 숫자이다. 

공관복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각하기 위해 그가 바로 예언서에서 예언한 분, 예언서에서 예언한 대로 행하는 

분임을 입증하려 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한 모든 일을 다 이루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눅 24:44) 특히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신 대로’라는 말을 계속한다.(마 1:12, 2:15, 2:17 등) 여기 이 절에서 제자들도 이와 비슷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24 명의 예언자들이 선생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니 선생님은 정말 특별하신 분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쉼을 주고 새 세상을 가져다주실 분이 아니십니까?’하는 식으로 물어본 것이다.  

이런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왜 자신들과 함께 하고 있는 산 사람을 무시하고 과거의 예언자들 같이 죽은 사람들을 

들먹이는가 하고 나무란다. 이 말은 과거의 예언자들이 한 말이 아니라 지금의 그가 하고 있는 말이 더 중요하다는 것, 

혹은 과거의 예언자들이 아니라 지금의 그가 더 큰 관심을 집중시켜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뜻한다.  

중세 많은 신비주의자들이 고백한 것과 같이 하느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은 미래나 과거가 아니라 ‘영원한 

현재(eternal now, nunc aeternus)’를 체험하는 것이다.  

 

제 53 절 할례가 쓸 데 있습니까?-형식주의 타파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할례가 쓸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례가 

유익했다면 아이들의 아버지는 어머니 배에서 이미 할례 받은 아이들을 출산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받는 

참된 할례가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의식(儀式)이었다. 유대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것에 의해 결정될 정도로 중요한 의식이었다. 마치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침례나 세례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대인 남자라면 모두 할례를 받았다. 초대 교회에서 비유대교 이방인들 중에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그들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먼저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혹은 받지 않아도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다. 이 절은 이런 역사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다. 

여기 『도마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은, 제 14 절에서 형식적인 금식, 기도, 구제를 배격했는데, 여기서는 특히 그런 형식적 

의례로서의 육체적 할례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위트 있는 말로 분명히 하고 있다. 육신으로 받는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아이들이 아주 배 속에서부터 할례를 받고 나오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식이다. 그러면서 참된 할례는 

영적 할례임을 강조했다. 아무것도 모르고 육체의 일부분을 도려내는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자기의 의식적 결단에 

의해 마음속에 있는 한 부분을 과감히 잘라내는 그런 할례를 말하는 셈이다. 그런데 마음속에서 도려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아직도 죽지 않고 성성히 살아 있는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 옛 사람의 찌꺼기가 아닐까?  

바울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다.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롬 2:28)고 하고, 또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에서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6:15)고 힘주어 말했다. ‘새롭게 창조된다는 

것’이 바로 『도마복음』의 예수님이 말하는 영적 할례가 아닌가. 옛 사람을 뒤로 하고 새 사람으로의 탄생을 고하는 

것이다.  

 

제 54 절 가난한 사람은 행복- 청빈의 특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하늘나라가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팔복’ 중 처음 나오는 복이다. 누가복음의 평지 설교에서는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눅 6:20)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의 산상 설교에서는 여기다 ‘마음이’라는 말을 덧붙여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마 5:3)고 하였다. 누가복음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한 데 반해, 마태복음은 가난을 영적인 것으로 추상화시키고 있는데, 본래 예수님은 경제적 가난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으리라 추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주목할 것은 여기 『도마복음』에도 ‘마음이’라는 말은 없다는 것이다.  

‘마음이’라는 말이 있든 없든, 가난 자체가 복이 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보다 부에 무조건 집착하느냐 않느냐, 지나칠 

정도로 돈에 욕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행복의 조건으로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런 집착과 욕심을 

도려내는 것이 앞에서 말한 ‘마음의 할례’를 뜻할 수 있다. 이렇게 자기중심주의의 찌꺼기가 말끔히 치워져 없어진 곳에 

‘하늘나라’가 들어올 자리가 마련된 셈이고, 이로 인해 새로운 삶을 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유교 용어로 해서 

소인배가 탐하는 이(利)가 아니라 군자가 추구하는 의(義)를 이상으로 삼기 때문에 외적 빈부에 상관하지 않고, 또 

어쩔 수 없이 가난해진다 해도, 이런 청빈(淸貧)이야 말로 참된 청복(淸福)의 근원이라 여기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도마복음』의 경우 ‘홀로’ 수행함을 행복한 삶으로 여기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가난은 ‘자발적 가난’, 곧 

재산을 버리고 속세를 떠나 무소유의 삶을 사는 사람이 스스로 선택한 가난일 가능성이 높다.  종교사를 통해서 볼 때 

많은 종교에서는 재물을 탐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이처럼 있는 재물이라도 뒤로 하고 걸식하거나 탁발승으로 천하를 

주류하며 살아가는 것을 종교적 삶의 이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부처님이나 성 프란체스코의 경우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경우 본래 재산이 있었지만 스스로 가난해지셨는지 모르지만, 재산이 많은 어느 부자 



젊은이에게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마 19:21)고 충고한 것을 보면 자발적 가난을 염두에 두신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요즘 그리스도교에서는 이른바 ‘번영신학(prosperity theology)’이 한창이다. 우리말로 

‘성공신학’이나 ‘잘 살아보자 신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잘 믿으면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된다는 생각이다. 

이른바 남보란 듯 잘 살려면 잘 믿으라는 것이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하는 말이나 더욱 구체적으로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라는 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어쩌면 이런 신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경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은 대실수일 뿐 지금은 ‘부자는 복이 있나니’가 훨씬 더 실감나고 현실성 있는 말이라 

주장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런 번영신학에 기초한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빠져들 수 있는 몇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첫째, 우리가 가진 신앙은 나의 경제적 부를 축적하기 위한 한갓 수단으로 전락되고 만다. 둘째, 가난은 잘 믿지 못한 

결과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가난하면 불편함뿐만 아니라 이제 죄책감까지 함께 감내해야만 한다. 셋째 더욱 

문제되는 것은 부함이 잘 믿은 덕이므로, 일단 부하게 되면 부를 모으면서 있을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부정한 수단까지 

다 정당화된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서운 일 아닌가.  

심지어 최근에는 경제 제일주의를 주장하는 그리스도인 지도자도 있다. 경제가 인생사의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임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물론 배고픈 사람들에게 당장 먹을 것을 구해 

주는 것 같은 ‘경제 활동’이라면 그것이 최우선의 과제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빈익빈 부익부,’ 철저히 천박한 

자본주의적 재테크에 따라 땅 투기나 기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오로지 돈을 모으겠다는 일념으로 살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받들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 주장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제 55 절 자기 부모를 미워하고- 우선 순위의 확정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는 이들은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고, 내가 하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10:37)에는 부모와 자식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 하고, 누가복음(14:26)에는 부모와 자식뿐 

아니라, 형제자매, 아내와 자기 자신까지 사랑하면 안 된다고 했다. 『도마복음』 제 99절과 101 절에도 비슷한 말이 

나온다.  그런데 정말로 부모나 형제자매나 처자식을 모두 미워해야 할까?  공관복음에 보면 예수님 스스로도 어느 

부자 청년에게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마 19:19)하지 않았는가?  

부모를 미워하라는 말은 부모에게 집착하지 말라는 말이다. 바로 앞 절에서 재물에 집착할 위험을 경계했는데, 집착이란 

재물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관계에도 가능할 수 있음을 말해주는 셈이다. 무엇에 집착한다는 것은 그것에 절대 

가치를 부여한다는 뜻이다. 그야말로 그것을 ‘궁극 관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뜻으로서, 이를 종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우상숭배’라 할 수 있다. 우상숭배는 우선순위의 혼동이다.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하고, 절대적인 것을 상대화하는 

무지의 결과다. 이 절은 결국 가족을 절대화하여 우상처럼 떠받드는 우상숭배에서 자유스러워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가족을 사랑하지만 그것이 모든 가치에 우선하는 절대적 가치로 둔갑시키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모든 종교적 여정의 출발점은 지금껏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일상적인 것을 뒤로 한다는 뜻이다. 이를 신화적 

용어로 하면 ‘집을 떠남(leaving home)’이다. 십우도(十牛圖)에서 소년이 집을 떠나고, 세계의 여러 영웅 신화에서 

모든 영웅들이 집을 떠난다. 부처님도 집을 떠났고, 예수님도 집을 떠났다.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출가(出家)를 

하거나 수도의 삶을 산다.  

참고: 사실 이런 거창한 종교적 의미를 그만두고라도 십대 때는 부모를 미워해야 한다고 한다. 진화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인간 발달상 누구나 십대가 되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자동적으로 부모와 형제들을 미워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부모와 형제자매를 미워하지 않고 그 주위에서 맴돌면 이른바 족내혼(族內婚)이 되어 열등한 자식을 

낳을 수밖에 없는데, 부모를 미워하여 집을 떠나야 족외혼(族外婚)이 가능하여 좋은 자식을 낳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오랜 진화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도 모르게 부모를 미워할 때 미워하여 떠났다가 다시 사랑해도 될 때 돌아와 사랑하게 

되도록 코딩이 되었다는 이론이다. 이 경우 부모를 미워하는 것은 윤리적 당위의 문제라기보다 생물학적 생존의 문제라는 

뜻이다.  

 

제 56 절 세상을 알게 된 사람은 시체를- 새로운 발견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알게 된 사람은 시체를 찾은 사람입니다. 시체를 찾은 사람은 세상보다 

더 값진 사람입니다.”  

 

 지금껏 종교적 형식이나 재물이나 가족 관계 같은 것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한 다음, 여기 이 절에서는 그것을 

종합적으로 매듭짓고 있는 셈이다. 세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세상을 좇아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만, 세상이 

결국 ‘시체’, 죽음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이다. 그것을 알게 되면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된다.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 자유를 얻는다. 이런 위대한 

발견을 한 사람은 이 허망한 세상보다 더욱 위대한 영을 소유한 사람이다.   

제 80절에도 ‘세상을 알면 몸을 알게 된 사람, 그 사람은 세상보다 더 값진 사람’이라고 했고 또 제 110, 111 절에도 

세상을 버리거나 세상에 대해 큰 가치를 두지 말라고 했다. 말할 것도 없이 플라톤이나 힌두교나 불교에서도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세상은 궁극적으로 실재성이 없는 현상 세계에 불과하다고 본다.   

중고등학생 때 영어에서 제일 긴 단어라고 하면서 외운 단어가 기억난다. 스물아홉 글자로 된 

floccinaucinihilipilification. ‘부나 세상사를 뜬 구름처럼 여김’이라는 뜻이다. 세상이나 물질세계에 대한 이런 식 

태도를 두고 염세주의적, 혹은 도피주의적 세계관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세상을 무조건 버리거나 

무조건 미워하라는 뜻보다는 세상을 절대적 우선 가치로 떠받드는 태도, 세상을 우상화하는 자세를 경계하라는 

이야기로 보면 될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이상 세상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세상의 상대적 가치를 인정하지만 

그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착각하고 거기 달라붙지 않는 태도, 이른바 영어로 해서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면 좋을 것이다.  

 

제 57 절 가라지 씨를 뿌리고- 옥석분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좋은 씨를 가진 사람과 같습니다.  밤에 그 원수가 와서 좋은 씨 사이에 

가라지 씨를 뿌리고 갔습니다. 농부는 일꾼들에게 가라지를 뽑지 말게 하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을까 걱정입니다. 추수 때가 되어 가라지가 드러나게 될 때 뽑아 불태울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농부가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인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인지 헷갈리게 하는 말이다. 아무튼 정상적인 

농부라면 좋은 씨에서 나오는 싹과 가라지 씨에서 나오는 싹을 구분할 줄 알고, 가라지 싹이 뿌리를 내려서 좋은 

싹으로 갈 영양분을 다 뺏어가기 전에 일찌감치 가라지 싹을 제거해야 하는 것 아닌가.  사실 다 자라서 추수할 때 

가라지를 골라 불태운다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다. 좋은 씨가 땅의 영양분이나 햇빛을 받고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가라지가 나오자마자 없애줘야 한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고 했을까? 마태복음(13:24-30)에도 나오는 이 이야기를 보통 

교회에서는 교회에 좋은 교인도 있고 나쁜 교인도 있지만 나쁜 교인을 골라 쫓아낼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두면 심판의 

날 그들이 모두 솎아져 불에 들어갈 것이라는 식으로 푼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도마복음』에서는 최후 

심판 같은 것을 상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적어도 여기에서는 이런 식의 해석이 별로 설득력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  

앞 몇 절에 ‘세상’이나 ‘재물’이나 ‘가족’ 같은 것을 절대시하는 집착(執着)을 버리라고 했는데, 이런 맥락에서 이 

절을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의 마음 밭에 본래 신성(神性)이라는 선한 씨앗이 들어 있었는데, 어쩐 일인지 

이런 집착이나 욕심 같은 나쁜 씨가 들어와 뿌려졌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이런 나쁜 마음을 당장 말끔히 제거하면 

좋겠지만, 무리하게 서두르다가는 자칫 깨달음을 향해 가는 영적 생활 자체가 크게 손상될 수 있다. 조금 기다려 이기심, 

집착, 욕심, 염려, 앙달함, 열등감 등 이런 부정적인 마음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스스로 

발견하고 자연히 이를 제거하려 하는 마음을 갖는 순리의 과정을 밟으라는 말로 풀면 어떨까? 다음 절에 ‘아픔을 아는 

자는 행복’하다고 하는데, 이런 식의 아픔을 알 때 집착의 사슬을 좀 더 쉽게 끊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당신은 누구시기에 

 

제 58 절 아픔을 겪는 사람은 행복하다-아픔의 축복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픔을 겪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들은 생명을 찾았습니다.”  

 

 공관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말이다. 의미상 가장 가까운 상응절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른바 팔복 중 하나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마 5:10)고 하는 말이다. 그러나 이 말은 다음에 

나오는 제 68 절 “여러분이 미움과 핍박을 받으면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박해를 받는 곳을 그들은 찾지 못할 

것입니다.”고 한 말에 더 가까운 말이라 볼 수 있다. 공관복음은 아니지만 베드로전서에도 비슷한 말이 나온다.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벧전 3:14) 둘 다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르게 살려고 할 때 어쩔 수 없이 받게 될 박해와 핍박을 이야기하고 이로 인해 겪게 되는 아픔을 

오히려 복된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이다.  

여기 좬도마복음좭의 말씀도 그런 외부적 조건에 의해 받게 되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무방하다. 또 몇몇 

학자들이 지적한 것과 같이 여기에 나오는 아픔을 ‘애씀/수고함(toil/labor)’을 뜻하는 것으로 풀어, 깨침을 얻기 위해 

열심히 힘쓰는 사람, 심지어 힘센 신 헤르쿨레스 같이 영웅적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 여기서 말하는 아픔이라는 것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실존적 

한계 상황에서 오는 근원적 아픔이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고 했다.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이 경험하게 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고통을 겪어야 비로소 이런 초청에 실감나게 응할 

수 있고, 그래야 예수님께 나아가 쉼을 얻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라 볼 수 있지 않은가. 부처님도 깨침을 얻은 

직후 ‘고·집·멸·도(苦集滅道)라는 ‘네 가지 거룩한 진리(四聖諦)’를 설파하며 그 처음의 진리로 ‘괴로움의 

진리[苦諦]’를 꼽았다. 삶이 괴로움이라는 근본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선언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 

원인이 집착이나 욕심이라는 것을 알고, 괴로움을 없애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가르침이다.(졸저, 좬불교, 

이웃종교로 읽다좭, pp. 58 이하 참조.)  

어느 면에서 종교적 삶은 ‘아픔’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의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욱 

완전한 상태로 변화하려는 것이 종교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태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완전에의 희구도 있을 수 없고, 물론 종교적 추구나 구도의 삶도 있을 수 없다. 이처럼 아픔을 자각하는 것은 

축복이요, 이런 자각을 통해 생명을 얻게 된다. 병이 있으면 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인정해야 나음을 바라고, 

그리하여 나음을 얻게 되는 것과 같다.  

서양 말에서 ‘구원(salvation)’이란 말도 어원적으로 고침, 나음, 완전히 됨을 의미하는 말이다. 우리의 삶이 병들었음을 

아는 것이 바로 ‘생명을 찾음’이다. 고통을 통해 현실의 불완전성이나 모자람을 알고 일단 절망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병 혹은 생명을 향해 가는 여정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삶으로의 

여정에 나갈 수 있는 것은 괴로움을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제 59 절 살아 있을 동안 살아 계신 이를 주목하라-기회의 활용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살아 있는 동안 살아 계신 이를 주목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죽을 것입니다. 

그 때는 살아 계신 이를 보려고 해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공관복음에는 없는 말이다. 여기서 ‘살아 계신 이’란 물론 예수님이다. 서언에 ‘살아 계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 나온다. 제 52 절에서도 예수님은 스스로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산 사람’이라고 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신 분’이라고 할 때, 그는 옛 사람에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 진정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라는 뜻으로 볼 수도 

있다. 우리가 사는 한 계속해서 이처럼 새 생명을 얻어 참된 삶을 살아가시는 분, 예수님을 주목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제 38 절에 “여러분이 나를 찾아도 나를 볼 수 없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고 했다. 그가 잠시 동안 우리와 함께 

있겠지만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날이 올 것이니 그를 열심히 찾으라는 뜻이다. 그런데, 여기 이 절에서는 그가 

어디로인가 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죽기 때문에 그를 볼 수 없게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예수님을 주목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여 깨달음을 얻는 길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인데, 죽으면 

다시는 살아 계신 이를 볼 수 없을 것이니 지금 살아 있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느니, 기회는 다시 오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식이다. 지금 여기서가 아니라 죽은 다음 하늘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식의 생각을 부정하고 

있는 셈이다.  

불교에 ‘맹귀우목(盲龜遇木)’이라는 거북이 이야기가 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은 망망대해에 조그만 

구멍 하나가 뚫린 작은 나무 조각이 물결에 따라 떠다니는데, 눈 먼 거북이가 백년에 한 번씩 물위로 머리를 내밀다가 

우연히 그 나무 조각에 뚫린 구멍 속으로 머리를 내밀게 되는 확률과 같다는 것이다. 인간으로 태어난 기회를 귀히 

여기라는 뜻을 극적으로 표현한 이야기이다. 32 절 풀이에서도 약간 언급했지만, 우리가 인간으로 살면서 살아 있을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보통의 기회가 아니다. 이생이 허망하게 

지나가면 이미 ‘때는 늦으리’이다.  

또 다른 시각에서 보아, 여기 ‘살아 계신 이’를 내 속에 살아 계신 하느님, 신성, 나의 참 사람, 참 나로 풀어도 좋을 

것이다. 내 속에 ‘살아 계신 이’는 사라질 염려는 없지만, 내가 이를 알지 못하고 그대로 죽으면 찾을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살아 있을 동안 찾아 생명을 얻어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살아 계신 이를 

‘믿으라’하지 않고 ‘주목하라’ ‘들어라’하는 말이 좬도마복음좭의 특징이라는 사실이다. 스스로 깨닫고 발견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제 60 절 쉴 곳을 찾아 잡아먹히지 않도록-참 삶의 조건  

예수께서 한 사마리아인이 양을 끌고 유대로 가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이 왜 양을 

[묶어서] 갑니까?” 제자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잡아서 먹으려는 것입니다.” 그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이 살아 있을 때는 그가 그것을 먹지 못하지만 그것을 죽이고, 그것이 시체가 된 다음에만 먹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쉴 곳을 찾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도 시체가 되어 먹히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이다. 사본에 구멍이 몇 군데 있어서 뜻이 확실하지 않은 절이다. 유대인의 음식물 규례에 의하면 

양을 잡으면 피를 완전히 빼고 나서 먹을 수 있다. 피는 생명이니 생명을 취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피를 완전히 뺀 

상태의 양이 여기서 말하는 ‘시체’에 해당된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결론이다. 양이 살아 있을 때는 먹지 못하지만, 

죽은 몸이 되고 생명의 피가 없어진 고깃덩어리가 되면 먹히고 마는 것처럼, 우리도 생물학적으로 살아 있지만 얼이 

나간 산송장처럼 살지 말고, ‘쉴 곳을 찾아 언제나 살아 있음을 유지함으로 잡아먹히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가르침이다.  

좬도마복음좭에서 ‘쉼’이란, 앞 50 절, 51 절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구원’을 뜻한다. 영원한 근원으로 돌아가 그것과 

다시 하나가 됨으로 얻을 수 있는 평화와 안식의 삶이다. 깨달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런 상태에 머무는 한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따라서 살아있는 양을 그대로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상태에서 참 생명을 누리고 살면 

잡아먹힐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바로 앞 절에서 ‘살아 있는 이를 주목하지 않으면 죽으리라’고 했는데, 

살아 있는 이를 주목하지 못하여, 그의 말씀을 듣고 깨치지 못한 사람은 살아도 죽은 사람, 예수님을 통해 깨침을 

받아야 참 생명을 얻는다는 뜻이다.  

 

제 61 절 당신은 누구시기에-빛과 어두움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누워 있는데, 한 사람은 죽고, 다른 한 사람은 살 것입니다.” 

살로메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특별한 이로부터 오신 것처럼 내 자리에 앉아 내 상에서 드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완전한 분으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로부터 받기까지 했습니다.” 

살로메가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말합니다. 완전한 

사람은 빛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갈라진 것은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첫 문장과 비슷한 말은 공관복음서에도 나온다.(마 24:40-41, 눅 10:21-22) 종말의 날에 하나는 구원을 받고 다른 

하나는 멸망한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여기 이 절에는 종말이나 심판과 관계없이 사용되고 있다. 이 절을 

차라리 앞 절에 붙은 것으로 보면 좋을 것이다. 언제나 살아 있어 먹힘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에 이어, 겉으로 

보면 별 다를 것이 없이 보이는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어도 한 사람은 깨달음을 얻어 참 삶을 살고 있기에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은 미망에 빠져 살고 있기에 살아있어도 산 사람이 아니라 결국은 잡아먹힐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풀 수 있다. ‘동상이몽(同床異夢)’이라는 말이 있지만 한 침상에서 완전히 다른 운명을 지니고 있다는 

뜻에서 ‘동상이명(同床異命)’이라 할까.  

여기 나오는 ‘살로메’는 마가복음 16 장 1 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제 3일 새벽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료를 가지고 

갔던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등장하는 세 여인 중 하나이다. 이 절에서는 살로메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밝히고 있다.  

예수님 당시는 식사를 할 때 식탁 주위의 긴 의자에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다. 라틴어로 ‘manducare’라는 동사는 

본래 ‘비스듬히 눕다’라는 뜻이면서 동시에 ‘먹다’라는 말이기도 하다. 여기 전후 문맥으로 보아 불청객으로 와서 이런 

식으로 비스듬히 누워 식사를 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 살로메는 도대체 당신의 정체가 무엇이인가, 또 누구로부터 온 

사람이기에 이처럼 무례하게 내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가 따지고 있다.  

이렇게 사회적 신분을 캐묻는 살로메에게 예수님은 ‘나는 완전한 분으로부터 온 사람’이라 하면서 자기의 내면적이고 

근원적인 정체성을 밝힌다. ‘완전한 분’라는 말은 풀이에 따라 ‘동등한 분’ 혹은 갈라짐이 없이 ‘하나인 분’ 혹은 



‘하나(一者)’라 할 수도 있다. ‘동등한 분’이라 함은 예수님이 하느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요한복음(5:18, 10:30)이나 

빌립보서(2:6)의 기독론과 같은 기독론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볼 수 있고, 갈라짐이 없이 ‘하나인 분’이라면 지금까지 

계속 말해온 것처럼 분리되지 않은 궁극실재로서의 하느님으로부터 온 이라는 뜻이다. 이처럼 하느님에게서 온 분일 뿐 

아니라 그에게서 뭔가를 받기도 했다고 한다. 번역자에 따라서는 여기서 받은 것을 ‘제자들’이라 풀기도 한다. 제자들도 

자기처럼 아버지와 하나였고, 또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아무튼 이런 엄청난 선언을 듣고 살로메는 자기도 그의 제자가 되겠다고 한다. 여자도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어서 예수님은 ‘완전한 이’는 빛으로 채워지고, 갈라진 이는 어둠으로 채워진다는 진리를 말한다. 원초의 

‘하나’는 빛이지만, 이 빛으로부터 분리되면 어둠이 있을 뿐이라는 좬도마복음좭의 기본 진리를 천명하는 셈이다.  

 

제 62 절 오른 손이 하는 것을 왼 손이 알지 못하도록-비밀의 내용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비밀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 비밀을 밝힙니다. 여러분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여러분의 왼손이 알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의 비밀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밝혀준다고 하는 말은 좬도마복음좭 서문에도 나왔고, 또 공관복음서 

여기저기에도 나오는 이야기이다.(마 13:11, 마 4:11, 눅 8:10) 그리스도교 초기 전통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궁극적으로 

밀의적(esoteric) 성격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것을 받아 깨달을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진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 여겨졌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셈이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는 말은 마태복음 6장 3 절에도 나온다. 여기서는 자선을 베풀 때 

위선자들처럼 남의 칭찬을 받으려고 ‘나팔을 불지 말고’ 조용히 남모르게 하고 이를 숨겨두라는 윤리적 교훈의 말로 

주어졌다. 그야말로 우리의 선한 행위가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순리를 따라 물 흐르듯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무슨 특별한 행위라 의식되지 않게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의식할 수도 없고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알아차릴 일도 없다. 대략 이런 뜻이다.  

그런데, 여기 좬도마복음좭에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지 못하도록 하라는 말을 ‘예수님의 비밀’과 연관시키고 

있다. 자선을 할 때 남모르게, 혹은 자연스럽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비밀의 말씀을 전할 때 쥐도 새도 모를 

정도로 엄격하게 비밀을 지키며 오로지 그 비밀을 받을 자격이 갖추어진 사람에게만 전하라는 뜻일 수도 있고, 오른 

쪽에 속하는 사람들만 알아야 할 비밀을 왼쪽 손에 속한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하라는 말일 수 있다. 어느 쪽이든 

선한 일을 남모르게 하라는 식의 윤리적 교훈이 아니다. 종교적 영역에서는 표층적 차원과 심층적 차원이 있고, 심층적 

차원의 진리를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공개하지 말라는 지시사항에 해당되는 셈이다. 이를 뒤집으면, 마음을 

열고 준비하고 있으면 기필코 예수님이 가르치는 비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제 63 절 부자 농부는 그날 밤 죽고-인간 계획의 허망함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 농부는 ‘나는 돈을 들여 씨를 뿌리고 거두고 심고, 내 

소산물로 창고를 가득하게 하겠다. 그러면 내게는 모자랄 것이 없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었지만 그 농부는 

그날 밤 죽고 말았습니다. 귀 있는 이들은 들으십시오.”  



 앞 절에 이어서, 예수님의 비밀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으로 이 부자 농부를 등장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오로지 경제적 관심을 궁극 관심으로 삼고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비밀을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비유와 비슷한 비유가 누가복음 12 장 16-21 절에도 나온다. 다른 점은 누가복음의 농부는 이미 많은 수확을 거두어 

그것을 쌓아둘 ‘창고’를 다시 크게 지으려 계획하고, 지은 다음에는 자기 영혼을 향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들을 쌓아 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는 반면, 여기 

좬도마복음좭의 농부는 이제 새로 씨를 사서 그것을 뿌리고 거둔 다음 창고를 가득 채우겠다는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차이는 누가복음에는 하느님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밤에 네 영혼을 네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묻고,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느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고 하면서, 부해졌다고 거들먹거리면 천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까지 내려주는 

데 반해, 좬도마복음좭에서는 농부가 죽게 된 이유도 밝히지 않고, 윤리적 교훈을 덧붙이지도 않은 채 그 농부가 그냥 

죽었다는 말로 끝낸다. 벌을 받아서가 아니라 죽을 때가 되었기에 죽었다. 단 이렇게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다.  

이렇든 저렇든 두 경우 모두 삶을 오로지 재물을 모으는 데 낭비하는 것은 올바른 삶을 사는 일이 못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재물을 위해 평생을 바치기에는 그 평생이 너무나 귀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이다. 이른바 요즘 

최고로 인기 있다고 하는 ‘경제 제일주의’나 ‘성장 제일주의’가 하느님 보시기에는 못마땅하다는 경고의 말씀인 셈이다. 

경제를 섬기고 떠받들고 있는 한 예수님의 비밀 같은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처럼 대지에만 발을 굳게 붙이고 

서있는 이들에게는 ‘천국의 비밀’ 같이 일견 구름 잡는 듯한 고매하고 추상적인 이야기가 관심 밖의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언제나 비밀로만 남을 것이다.  

 

제 64 절 손님을 초청했으나-우선순위의 전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손님들을 위해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잔치가 준비되자 주인은 종을 보내 

손님들을 초청했습니다. 종은 처음 사람에게 가서 ‘제 주인이 손님을 초청합니다.’고 했습니다. 그 손님은 말했습니다. 

‘상인 얼마가 내게 빚을 졌는데, 그들이 오늘 저녁에 오기로 되어 있어 그들에게 지시를 내리러 가 보아야 하네. 부디 

저녁 초대에 응하지 못하는 실례를 용서하게.’ 종은 다른 손님에게 가서 ‘제 주인이 손님을 초청합니다.’고 했습니다. 

그 손님은 말했습니다. ‘내가 집을 샀는데, 내가 하루 종일 나가 있어서 시간이 없네.’ 종은 또 다른 손님에게 가서 

‘제 주인이 손님을 초청합니다.’고 했습니다. 그 손님은 말했습니다. ‘내 친구가 결혼을 하게 되어 내가 피로연을 

준비해야 하기에 갈 수가 없네. 부디 저녁 초대에 응하지 못하는 실례를 용서하게.’ 종은 다른 손님에게 가서 ‘제 

주인이 손님을 초청합니다.’고 했습니다. 그 손님은 말했습니다. ‘나는 밭을 샀는데 세를 받으러 가야하기에 갈 수가 

없네. 부디 저녁 초대에 응하지 못하는 실례를 용서하게.’ 그 종은 돌아가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께서 잔치에 

초청한 사람들이 모두 초대에 응하지 못하는 실례를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말했습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네가 보는 사람은 모두 데리고 와서 내 잔치에서 먹게 하라.’ 장사하는 사람들과 상인들은 아버지의 곳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왜 이 주인은 사람들을 일찌감치 초청하지 않고 잔칫날이 되어서야 급히 기별을 했을까? 본문에 나온 것으로 판단하면 

초청받은 사람들의 불참 이유와 미안해하는 마음은 조금도 흠잡을 것이 없다. 현재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도 

선약(先約)이 있을 경우 무슨 특별한 이유도 말하지 않고 저녁이나 먹으러 오라는 이런 초청을 정중히 사절하는 것.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런데 왜 문제인가? 본문을 가만히 보면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는 핑계가 하나 같이 경제적인 요인이라는 것이다. 첫째 

사람은 빚 갚으려는 사람이 온다니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둘째 사람은 새로 집을 샀기 때문에, 셋째 사람은 친구의 

결혼이 있어서, 넷째 사람은 밭에서 나오는 세를 받으러 가야하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었다. 친구 결혼식은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그 친구와 서로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린 사이라면 역시 경제적 이유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앞 절에서 부자 농부처럼 경제적 관심에 마음이 쏠린 사람들은 경제적 이득이 없는 곳에서 잔치 상을 차리고 오라는 

초청을 거절할 수밖에 없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에 비하면 잔치에서 얻을 수 있는 사귐, 깨침, 깨달음 같은 

추상적인 가치, ‘예수의 비밀’ 같은 것은 신통치 않거나 별 볼일 없는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런 곳에 가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지극히 비생산적이고 비경제적인 시간 낭비일 뿐이다.  

노자 좬도덕경좭 제 35 장에 보면 “음악이나 별미로는 지나는 사람 잠시 머물게 할 수 있으나 도에 대한 말은 

담박(淡泊)하여 별맛이 없습니다.”고 했다. 교포 사회에서도 투자 안내, 부동산 박람회, 진학 세미나, 이 세상에서도 복 

많이 받고 죽어서도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부흥회 등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만 심오한 진리니 통찰이니 하는 

것을 이야기하자고 하면 사람이 별로 없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절의 결론, “장사하는 사람들과 상인들은 아버지의 곳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고 한 것이다. 

물론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상인들이 다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부적격자라는 뜻은 아닐 것이다.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그것을 생업으로 삼고 열심히 일하는 그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다. 문제는 경제적 가치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다른 모든 가치, 특히 영적 가치를 거기에 종속시킨다고 하는 것이다. 경제 제일주의, 심지어 믿는 것도 잘 살아보기 

위해서나 믿는다는 그런 식의 삶이 문제이다. 이런 삶의 방식으로는 초대에 응할 수가 없다.  

의도하는 바는 다를 수 있지만 이와 비슷한 비유가 마가복음 22장 1 절-14, 누가복음 14장 16-24에도 나온다. 

마태복음에는 임금(=하느님)이 아들(=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자기 신하들(=유대인들)을 초청했지만 그의 

종들(=선지자들)을 죽이고 초청을 거절해서, 왕은 그들을 모두 죽이고 길에서 다른 이들(=이방인들)을 초청한 것으로 

되어 있고, 나중 길에서 초청되어 온 사람 중 하나가 예복을 입지 않고 와 주인의 징벌을 받는 것(=심판)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 이 비유를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갈등이라는 역사적 정황에 적용시킨 셈이다. 누가복음 이야기도 

좬도마복음좭과 달리 세 사람을 초청하고, 또 결론으로 처음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는 말을 덧붙인다. 초청에 응답하지 않은 데 대한 징벌이라는 뜻을 강하게 풍기는 점이 다르다. 

 

제 65 절 포도원 소작인들이 주인 아들을 죽이고-과잉 물욕의 결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이 있어 이를 농부들에게 소작으로 주었습니다. 농부들은 거기서 일하고 

그 사람은 그들로부터 소작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종을 보내 농부들이 포도원에서 나온 이득을 그에게 

주도록 했습니다. 농부들은 그 종을 잡고 때려 거의 죽게 했습니다. 종은 돌아가 그의 주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주인이 말했습니다. ‘아마도 종이 그들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농부들은 그 종도 



때렸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의 아들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내 아들에게는 잘 대해 줄 것이다.” 농부들이 

그가 포도원을 상속 받을 상속자임을 알고 그들은 그를 잡아 죽였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공관복음서 세 곳 모두에 나오는 비유다.(막 12:1-8, 마 21:33-39, 눅 20:9-15) 이 절은 좬도마복음좭서 일부가 

공관복음서보다 먼저 쓰였다는 증거로 제시되는 대표적인 절이기도 하다. 공관복음서들은 이 이야기를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냈지만 그들을 홀대하므로 결국은 그의 아들 예수를 보냈는데, 그마저 죽였다는 

식으로 논의를 전개했다. 공관복음은 특히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고 하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임을 당한 사실과 연계되도록 했다. 공관복음에 나오는 것과 같이 각색된 이야기는 이처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유대인들에 대한 악감정이 생긴 이후 자기들의 반유대인 정서를 본문에 삽입시킨 결과라 볼 수 있다.  

좬도마복음좭에서는 물론, 앞 절에 나온 잔치 초대의 비유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런 반유대교적 낌새가 전혀 없다. 

좬도마복음좭의 주제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의 역사적 긴장이나 갈등 관계를 가정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로지 경제적 가치에 눈이 멀면,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을 등한히 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등 무슨 

험악한 일이든 다 할 수 있음을 경계하는 이야기로 나와 있을 뿐이다. 이렇게 과잉된 물욕에 희생된 사람은 물론 제 

62 절 이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비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제 66 절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고-가치관의 전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을 보여주십시오.”  

 

 공관복음서에서는 포도원 주인이 자기 아들을 죽인 소작인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의 소작료를 제 때에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시편 118 편 22 절에 나오는 이 말을 인용하고 있다. 

(마 21:40-43, 막 12:9-11, 눅 20:15-18 참조) 공관복음서에서는 이전의 악한 소작인들이 유대인들이고, 버린 돌은 

죽임을 당한 예수님으로서, 결국은 그가 부활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머릿돌이 되었다는 뜻을 전하려 하는 것이다.  

좬도마복음좭에는 부활하신 예수라고 하는 뜻이 없다. 더욱이 마태복음에서처럼, 유대인들에게서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마 21:43)이라는 식으로 유대인들을 정죄하려는 뜻이 전혀 없다. 단순히 

물욕에 눈이 어두우면 그 소작인들처럼 앞뒤 분간도 못하고 귀중한 것,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비밀’을 배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를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뜻이다.  

나아가 예수의 비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내다 버린 그 예수의 비밀이라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귀히 여겨야 할 모퉁이 돌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말이다. 진주를 돼지에게 주면 돼지는 발로 밟아버리지만 그것이 

아름다운 여인을 더욱 아름답게 해주는 목걸이가 될 수 있는 것과 같다.  

참고: 좬도마복음좭 전체에서 구약을 인용한 것은 여기 한 군데 뿐이다. 히브리어로 ‘아들’은 ‘ben’, ‘돌’은 

‘aben’이다. 죽인 아들 ben을 모퉁이 돌 aben과 연계시켰다고 볼 수 있다.  

 

제 67 절 자기를 모르면-나를 아는 앎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도 자기를 모르면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공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말이다. 공관복음에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다.(마 16:26, 막 8:36, 눅 9:25) 바울은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전 13:12)고 

했다. 여기서는 자기 목숨이나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아는 앎’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이 말은 사실 

소크라테스를 통해 많이 알려진 델포이 신전의 신탁, “네 자신을 알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앎에는 두 가지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아는 앎과 자기 스스로를 아는 앎이 그것이다. 누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을까 만은 아무튼 여러 가지 일에 대해 많은 지식을 축적하는 것은 좋은 일일 수 있다.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말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런 일반적 앎을 넘어서서 사물의 

실재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는 통찰이나 직관 같은 앎이 있다. 초월적인 혜안(慧眼)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 같은 

것이다.  

그런데 이런 둘째 종류의 특수한 앎을 가지기 위해서는 첫째 종류의 일반적 앎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 일반적 

앎을 기초로 하여 굳어진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때문에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손상되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이런 인습적 지식을 ‘알음알이’ 혹은 ‘분별지(分別智)’라고 하여 위험시한다. 불교뿐만 아니라 좬도덕경좭 

47장에도 ‘문밖에 나가지 않고도’, 심지어 ‘창으로 내다보지 않고도’ 알 수 있는 앎을 추구하라고 하고, ‘멀리 나가면 

나갈수록 덜 알게’ 되니 조심하라고 했다. 곧 이어 48장에서도 ‘학문의 길은 하루하루 쌓아 가는 것’이지만 ‘도의 

길은 하루하루 없애 가는’ ‘일손(日損)’의 길이라고 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일상적 지식을 쌓느라 

부산하게 쏘다닐 것이 아니라, 고요히 앉아 깊은 내면적 성찰을 통해 나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것, 나의 본래의 나를 

깨닫는 것이라는 뜻이다. 특히 요즘 같은 정보의 홍수 시대에 미래학자 토플러(Alvin Toeffler)가 지적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가 금방 ‘한물간(obsolete)’ ‘지식(knowledge)’, 이른바 ‘obsoledge’가 되어 폐기처분해야 

할 것으로 변하는 마당에 그런 것에 연연하느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앎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덧붙이고 싶은 것은 앎을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는 자기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잘못 아는 앎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는 앎이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알고 있으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자기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앎을 두고 중세 신비주의자 니콜라우스 

쿠자누스는 ‘박학한 무지(docta ignorantia)’라고 했다. 소크라테스가 자기도 무지하고 아테네 사람들도 무지하지만 

자기와 아테네 사람들과의 차이는 자기가 자기의 무지를 알고 있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 무지가 바로 ‘박학한 무지’인 

셈이다. 

 

 

  



미움과 핍박을 받으면 행복하다 

 

제 68 절 미움과 핍박을 받으면 행복-전화위복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미움과 핍박을 받으면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박해 받지 않을 곳을 찾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른바 ‘팔복’의 마지막 조항에 해당한다(마 5:10-11, 눅 6:22 참조). 물론 공관복음에 나오는 

해당 구절보다 훨씬 간략하다. 앞의 58 절의 고난 받는 자는 행복하다는 말과 비슷한 말이기도 하다. 둘째 문장은 

공관복음서에 해당 절도 없고, 오기되었을 가능성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 해석이 일치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디코닉(DeConick)의 해석을 따랐다.  

이 절은 물론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 실제적으로 외부인들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았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태복음의 경우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이 행복한 이유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여기 

좬도마복음좭에서는 그것이 언젠가는 박해받지 않을 곳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천국이 곧 박해 받지 

않을 곳이란 뜻인가? 미움이나 박해를 받아도 상관하지 않고 의연해질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육신적인 고통에 

초연할 수 있는 영적 상태에 들어가는 것, 이런 것인가? 바울은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롬 12:14)라 했다. 박해를 통해 이런 경지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일까?  

 

제 69 절 자신의 마음속에서 박해 받는 사람은 행복-내면적 박해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들 마음속에서 박해 받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들이 아버지를 진정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행복합니다. 원하는 사람마다 그 배가 채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 절에서 말한 외부로부터 받는 박해에 이어 여기서는 마음속에서 받는 박해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내면적인 박해를 

통해 아버지를 아는 진정한 깨침을 얻게 된다고 했다. 좬도마복음좭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말로 공관복음서에는 없는 

대목이다. 마음속에서 받는 박해란 무엇일까?  

자기의 이기적 자아와의 싸움이 아닐까? 교만과 정욕과 욕심 등 우리 내부에서 우리를 못 살게 하는 요소들이다. 

2 세기 말에 살았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도 박해는 외부에서 오는 박해가 있는 반면 가장 고통스럽고 

심각한 박해는 내면적 박해로서 ‘각자의 영혼이 부정한 욕망, 다양한 쾌락, 천박한 소망, 파괴적인 꿈 등으로 시달리는 

데서 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내면적 박해가 더욱 고통스럽고 심각한 이유는 우리가 어디 가든지 그 

박해자를 우리 속에 모시고 다니는 셈이기에 도저히 도망하려고 해도 도망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1)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다. 욕망이나 교만이나 정욕 같은 내면적 갈등으로 박해를 받으려면 이런 것을 박해의 

요인으로 인지할 수 있는 영적 감수성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누추한 내면을 꿰뚫어 보는 것을 

전통적인 말로 하면 ‘자기 발견’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의 실상을 본 후 그것을 정화하려는 마음이 생긴다. 

이런 정화를 통해 내면의 빛을 볼 수 있고, 나아가 하느님과 하나됨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중세 그리스도교 

신비주의자들은 이런 내면의 길을 각각, 자기 발견(self-awareness)의 단계, 자기 정화(purgation)의 단계, 

조명(illumination)의 단계, 합일(unity)의 단계라 했다. 이 절은 이렇게 마음속에서 생기는 내면적 박해를 시발점으로 



하여 그것을 견디고 이기는 사람, 이를 물리쳐 결국 마음이 청결해진 사람만이 아버지를 아는 참된 깨침을 얻을 수 있고 

나아가 그와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제 70 절 여러분 속에 있는 그것을-생사의 갈림길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있는 그것을 열매 맺게 하면 여러분에게 있는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것을 열매 맺게 하지 못하면 여러분 속에 없는 그것이 여러분을 죽일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속에 있는 신성의 씨앗이다.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신성의 씨앗을 인지하고, 

그것이 발아하여 열매 맺도록 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신성의 씨앗이 우리 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미망의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결국 말라 죽어버리고 만다. 제 3 절 b에서는 깨달음의 유무가 풍요로움과 가난을 

가르는 지렛대라 했는데, 여기서는 그것이 생(生)과 사(死)를 가르는 관건이라 이야기하고 있다. 제 24 절의 말씀과 

함께 우리 속에 있는 빛, 하느님의 불꽃, 하느님의 나라에 대한 깨달음을 다시 강조하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알 수 있는 것으로 좬도마복음좭에는 누가 우리를 위해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식의 ‘대속론(代贖論)’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다. 제 28 절에도 언급되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을 

일깨워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살고 죽고 하는 것은 오로지 우리 스스로 우리 속에 있는 ‘하느님의 일부’ ‘신성의 

씨앗’ ‘그의 나라’ ‘참나’를 깨닫는 깨달음을 얻느냐 못 얻느냐에 달렸다고 하는 것이다. 좬도마복음좭이 이처럼 

깨달음이나 깨침을 강조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그렇게 생소하지 않은 것은 문자 그대로 ‘깨달음의 종교’ ‘깨달음을 

위한 종교’라는 뜻을 가진 ‘불교’가 우리 주위에 오랫 동안 있었기 때문일까. 사실 프린스턴 대학교 종교학 교수로 

있는 일레인 페이젤스도 좬도마복음좭이 “불교 전통과 얼마나 비슷한가 하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좬도마복음좭이 그리스도교 전통의 일부로 남아 있었다면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대화가 훨씬 쉬워졌을 것이라고 했다.2)  

 

제 71 절 내가 이 집을 헐면-재건축 불가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집을 헐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도 그것을 [다시]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절 끝에 여덟이나 아홉 글자가 잘려나가 없어졌는데 그 낱말이 ‘다시’가 아닐까 짐작하기도 한다. 확실한 것은 

‘사흘 동안’ 같이 긴 말이 들어갈 길이는 못 된다는 것이다. 아무튼 이 집이 무엇일까? 성경의 복음서들에 보면 예수님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막 14:58, 마 26:61, 막 

15:29, 마 27:40, 요 2:9) 했다는 말이 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말이라 이해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면 좬도마복음좭에서 말하는 이 집이 성전일까? 좬도마복음좭에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일체 없는데, 여기에만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 특히 주목해야 할 사실은 성경 복음서들에는 ‘다시 지으리라’하고 있지만 여기 

좬도마복음좭에는 그와 반대로 ‘다시 지을 수 없으리라’고 한 것은 무슨 까닭일까?  

미국 클레어먼트 대학교 라일리(G. Riley) 교수는 좬도마복음좭이 ‘성전’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집’이라고 한 것은 

영혼의 집으로서 우리의 ‘몸’을 지칭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이 집을 헐 것인데, 그럴 경우 

누구도 그것을 다시 지을 수 없을 것이라 한 것은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부인하는 중대한 발언이라 보았다.3)  



좬도마복음좭은 육체를 악으로 여기던 영지주의와는 달리 앞 제 28 절에서 분명히 밝힌 것처럼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생각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지금 여기 

이 삶에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토록 죽지 않는다는 생각은 관심 밖이었다는 

뜻이다. 이것은 물론 예수님뿐만 아니라 누구도 육체적 부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기도 하다.  

 

제 72 절 나누도록 말해주십시오-나눔과 하나  

어느 사람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저의 형제들에게 저희 아버지의 유산을 저와 함께 나누도록 말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누가 나를 나누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누는 사람입니까?”  

 

 누가복음에도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 이야기의 결론으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 하니라”(12:13-15)는 말이 나온다. 윤리적 교훈을 주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 

좬도마복음좭의 결론은 “내가 나누는 자가 아니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나누어짐’이 아니라 ‘하나 됨’을 중요시하는 

분이시라는 뜻이다. 앞에 ‘하나’와 ‘둘’ 혹은 ‘나눔’이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제 22 절이나 61 절과 같은 맥락의 

생각을 다시 강조하는 셈이다.  

도덕경좭 28장 마지막에 보면 “정말로 훌륭한 지도자는 나누는 일을 하지 않는다(大制不割)”고 했다. 분석적이고 

이분법적 세계관에서 해방되어 근원으로서의 하나에 돌아감으로 양면을 동시에 보는 통전적, 초이분법적 의식 구조를 

유지한다는 이야기이다. 이처럼 ‘하나’ 혹은 ‘하나 됨’을 말할 때마다 노장(老莊) 사상이 생각난다. 좬도덕경좭 39장 

처음 부분이다.  

 

예부터 ‘하나’를 얻은 것이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를 얻어 맑고,  

땅은 하나를 얻어 편안하고,  

신은 하나를 얻어 영묘하고,  

골짜기를 하나를 얻어 가득하고,  

온갖 것 하나를 얻어 자라나고,  

왕과 제후는 하나를 얻어 세상의 어른이 되고,  

이 모두가 하나의 덕입니다.  

 

또 좬장자좭 제 6편에 보면 진인(眞人)은 모든 것을 ‘하나로 하는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그러므로 좋아하는 것과도 하나요, 좋아하지 않는 것과도 하나입니다. 하나인 것과도 하나요, 하나 아닌 것과도 

하나입니다. 하나인 것은 하늘의 무리요, 하나가 아닌 것은 사람의 무리입니다. 하늘의 것과 사람의 것이 서로 이기려 

하지 않는 경지. 이것이 바로 진인(眞人)의 경지입니다.  

 



이 본문에 붙인 풀이도 함께 옮겨온다. “진인은 ‘이것이냐 저것이냐’하는 대립, 상극, 이원론을 넘어서서 모든 것을 

‘이것도 저것도’하는 ‘하나 됨’의 경지, 막히고 걸리는 것 없는 통전적(統全的) 경지에 이른 사람이다. 한마디로 

유연하고 탄력성 있게 생각하는 사람이다.”(오강남 풀이 좬장자좭, p. 271)  

 

제 73 절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사명과 초청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부탁하여 일꾼들을 

밭으로 보내도록 하십시오.”  

 

 공관복음에도 나오는 말씀이다.(마 9:37-38, 눅 10:2) 이 말씀을 보통 교회에서는 세상에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많은데 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그들에게 전도할 전도자나 선교사가 턱없이 모자라니,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전도자나 선교사로 자원하여 세계 여러 곳으로 나가 열심히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도록 

하라는 말로 풀이한다.  

그런데 여기 73 절에서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라는 말이 없다. 이 절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추수를 많이 해서 

무조건 교회가 커지도록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씨앗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지만, 이를 깨닫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없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참된 깨달음을 통해 우리 속에 있는 하느님의 씨앗을 발아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또 이들의 도움으로 그들처럼 깨달음에 이르는 이들이 더욱 많아지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음 74 절에서도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먼저 진리를 체득한 사람들로서 자기 한 몸을 던져 남을 위해 일할 사람이 더욱 많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는 말이다.  

 

제 74 절 우물에는 아무도  

그가 말했습니다. “주님, 우물 주위에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물 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공관복음에 없는 말씀이다. 물이 먹고 싶어 우물가에 모인 사람들은 많은데, 막상 위험을 무릅쓰고 우물 안으로 들어가 

물을 길어 올리려는 사람은 없다고 한탄하는 말이다. 종교적 관심으로 이리 저리 기웃거리는 사람은 많아도 진리의 

샘에 자기를 던지는 결단을 내리는 사람들이 그만큼 적다는 것이다.  

우물 안에 귀한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우물가에 모여 웅성이며 구경만 하고 있을 뿐 누구 하나 발 벗고 우물 안으로 

들어가 맑은 샘물을 마시거나 퍼오려 하지 않는다고 풀이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우리 주위에 

이른바 믿는다고 하며 서성이는 사람들은 많은데, 종교적 삶의 더욱 깊은 차원으로 내려가 참 깨달음을 얻으려고 모험을 

감행하겠다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말이라 할 수 있다.  

 

제 75 절 홀로인 사람만이 신방에-구원의 조건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에 섰으나 홀로인 사람만이 신방에 들 것입니다.”  

 



 ‘홀로인 사람(monachos)’은 제 16절에 언급된 것과 마찬가지로, 일차적으로는 수도승처럼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배우자를 뒤로 하고 수도사의 생활을 하는 사람만이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신혼을 차릴 자격이 있다는 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홀로인 사람’을 은유적으로 해석한다면, 나를 붙들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 나의 이기심, 나의 욕심, 분노, 

어리석음 등을 모두 버리고 홀가분하게 된 사람이라 할 수도 있다. 또 인간으로서의 근원적 ‘외로움’을 체득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푼다면,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것을 버리고 실존적 고독을 맛보는 

‘단독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신방에 들어 하느님과 정말로 하나 되는 신비적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신방이라는 말은 104 절에 다시 나온다.  

참고: 좬마태복음좭(25:1-13)에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와 비교해 볼 수 있다. 이 열 처녀 비유에서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만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기름이 떨어져 기름을 사러 갔던 나머지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고, 결론적으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고 

하면서 임박한 종말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다.  

 

제 76 절 다 팔아 그 진주 하나를-다(多)와 일(一)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상품을 많이 가진 상인이 진주를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그 상인은 

현명하여 자기의 상품을 다 팔아 자기를 위해 그 진주 하나를 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없어지지 않고 오래 갈 

보물을 구하십시오. 그것은 좀도 쏠지 않고 동록도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제 73-75 절에 이어 전적인 종교적 헌신의 필요를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절이다. 값진 진주를 발견했으면 자기가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여기던 잡다한 상품들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 일에 ‘올인’한다는 것이다. 마태복음 13 장 45-

46 절에도 나오는 이 말씀은 물론 과감한 투자 같은 상업적 노하우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교회에서 자주 

듣는 것처럼 지금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함으로 하늘에 보화를 저축하라는 말도 아니다. 그러면 무슨 뜻인가?  

참된 깨달음의 진리, 천국 비밀을 발견하였을 때 지금까지 금과옥조처럼 가지고 있던 잡다한 이론, 사상, 교리, 주장, 

주의(主義)등을 다 팔아버리고 오로지 깨침을 이루는 일, 천국의 비밀을 아는 일, 그 하나에 올인해야 한다는 뜻이다. 

앞의 제 8 절에 나온 슬기로운 어부의 비유에서 그물로 잡아 올린 고기들 중 큰 고기 하나를 위해 작은 고기들을 다 

버리는 결단을 내린다는 것과 같은 맥락의 가르침이다.(8 절 풀이 참조)  

여기서 두 가지만 더 지적하고 넘어 가자. 첫째, 엄격하게 말하면, 올인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처럼 자기가 가진 것을 파는 것은 본문에 나온 것처럼 ‘자기를 위해’하는 행동일 뿐 결코 희생이 아니기 

때문이다.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사실 종교적 삶은 이런 것이다. 의무로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에서 행동하는 삶이다. 율법을 지키느냐에 따라 상벌이 주어진다고 믿으며 노심초사(勞心焦思)하며 

살아야 하는 율법주의적 삶은 사람을 주눅 들게 한다. 종교가 사람을 죽이는 일이다.  

둘째, ‘많은’ 상품들을 팔아 진주 ‘하나’를 샀다고 하는 것이 많음(多, multiplicity)에서 하나(一, unity)로 옮겨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홀로되어야 신방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처럼, 많음의 세계에서 하나의 세계로 

들어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라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다.  



아무튼 이렇게 모든 것을 팔아 사는 진주는 ‘좀도 쏠지 않고 동록도 해하지 못하는 보물’, 죽음마저도 어쩌지 못할 

영원한 진리라고 한다. 삶을 이런 보물을 얻는데 걸어보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  

 

제 77 절 나는 모든 것 위에 있는 빛-우주적 자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모든 것 위에 있는 빛입니다. 내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로부터 나왔고 모든 

것이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통나무를 쪼개십시오. 거기에 내가 있습니다. 돌을 드십시오. 거기서 나를 볼 것입니다.”  

 

 앞에서 진정 종교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지라고 한 몇 절의 결론인 셈이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나’는 빛이고, 또 그 ‘나’가 모든 것의 근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나’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마 6:33)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절에서 검토할 것은 세 가지 정도다. 우선 생각해 볼 것은 “나는 빛”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나’가 무엇일까 

하는 문제이다. 좬도마복음좭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여기서 말하는 ‘나’는 한 개인으로서의 역사적 예수님 한 분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이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요 8:58) 있었던 그 ‘우주적 

나(Cosmic I)’, 곧 모든 사람들 속에 내재한 신성, 하느님, 참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앞 4 절에서 본 것처럼 천도교 2 대교주 최시형이 제사를 지낼 때 그것이 곧 자기를 향한 제사임을 강조한 

향아설위(向我設位)의 개념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시천주(侍天主)’와 ‘인내천(人乃天)’-한울님을 모신 내가 곧 

한울님이니 제사를 지내도 그것이 곧 자신에 대한 제사라는 뜻이다.  

불교에서도 부처님이 어머니 왼쪽 옆구리에서 태어나자마자 큰 소리로 “하늘 위와 땅 아래에 나밖에 존귀한 것이 

없다(天上天下唯我獨尊)”했다고 한다. 이때 ‘나(我)’도 한 개인으로서의 아기 부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속에 있는 ‘초개인적 자아(transpersonal self)’, ‘참된 자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 불교에서는 물론 우리 

모두에게 내재한 이런 신적 요소를 ‘불성(佛性)’이라 한다. 이것이 천상천하에서 가장 존귀하기에 다른 모든 것은 

부차적 의미를 가질 뿐이라는 뜻이다.  

사실 요한복음 서두에서도 예수님을 빛이라 선언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예수님만 빛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버리고 요한복음 전체를 차근히 읽어보면 그것이 반드시 예수님만 빛이라 단언한 

것으로 읽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아무튼 이 문제에서 좀 모호할 수 있는 요한복음과는 달리, 

좬도마복음좭은 우리 모두가 빛을 가지고 있고, 우리 모두가 빛임을 분명히 밝힌다.  

둘째 살펴 볼 것은 ‘빛’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종교적 의미이다. 종교사를 통해서 볼 때 많은 종교 전통들은 우리 속에 

있는 ‘내면의 빛’을 강조한다. 우리 속에 있는 신적 요소, 신성, 참나, 참 생명은 바로 ‘빛’이라고 한다. 우리의 

일상적이고 인습적인 의식에서 벗어나 변화(變化)되고 고양(高揚)된 순수 의식(意識)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그 ‘빛’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한다.  

힌두교 경전 좬우파니샤드좭에 보면 우리 속에 있는 브라만[梵], 혹은 참나[我]를 두고, “그대 홀로-그대만이 영원하고 

찬연한 빛이시나이다.”고 하였다. 퀘이커 교도들도 침묵의 예배를 통해 ‘내적 빛’을 체험하려고 한다. 불교인들이 

염불을 통해 체현하려고 염원하는 ‘아미타’불도 ‘무한한 빛’, ‘무량광(無量光)’의 부처님이다. 유대교 신비주의 카발라 

전통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13 세기 문헌 좬조하르(Zohar)좭도 문자적으로 빛을 의미하고, 그 문헌에서 언급되는 절대자 



엔소프(En-Sof)도 ‘무한한 빛’으로 그 빛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는 열 가지 빛이 흘러나온다고 보았다. 이처럼 

많은 신비주의 전통에서 ‘빛’은 때 묻지 않은 순수 의식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내면세계의 찬연함을 말해주는 

가장 보편적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주목할 것은 이 절이 말하고 있는 ‘범재신론적 신관’이다. 본문에 ‘나’ 혹은 ‘신성(神性)’이 ‘통나무’에서도 

‘돌’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고 했다. 문헌 좬장자좭에 보면 누가 장자에게 “이른바 도(道)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하고 물었다. 장자가 ‘없는 데가 없다’고 하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달라고 한다. 결국 

땅강아지나 개미에도, 기장이나 피에도, 기와나 벽돌에도, 심지어 대변이나 소변에도 있다고 하며 이른바 도의 

‘주편함(周偏咸)’적 특성, 도의 편재성(偏在性)을 강조한다.  

그러나 여기서 함께 강조해야 할 것은 도가 만물 안에 있을 뿐 아니라 만물이 도 안에 있다는 변증법적 관계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도나 신의 내재와 초월이라는 양면성을 동시에 강조하는 것을 ‘범재신론(汎在神論, 

panentheism)’이라 하여 일방적으로 도의 내재만을 강조하는 범신론(汎神論, pantheism)과 구별한다. 많은 세계 

신비주의 전통은 만물이 그대로 신이라는 범신론적 주장보다는 만물과 신이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라는 

역설의 신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이다.4)  

여기 이 절도 ‘내가 모든 것’이라고 한 것을 보면 나와 만물을 하나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만물이 ‘나로부터 

나오고 또 나에게로 돌아온다’고 할 때 이것은 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제 78 절 무엇을 보러 광야에-진리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러 광야로 나왔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입니까? 여러분의 

왕이나 권력자처럼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부드러운 옷을 입었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공관복음(마 11:7-8, 눅 7:24-25)에는 침례 요한을 두고 예수님이 한 말씀으로 나와 있다. ‘사람들이 광야로 나온 

것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나 화려한 옷을 입은 권력자를 보기 위한 것이라면 헛수고에 불과하지만 침례 요한 같은 

예언자를 보러 나온 것이라면, 그렇다. 침례 요한은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 최고의 사람을 

보게 된 것이다.’ 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좬도마복음좭에는 침례 요한과 관계된 이런 전후 문맥없이 이 말만 덩그라니 나와 있다. 물론 공관복음의 

촛점과는 달리 여기 이 절의 메시지는 광야로 나온 것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는 것이라면 궁궐로 가야 

하리라. 그러나 이렇게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차라리 거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옷은 거칠지만 진리를 깨달은 사람일 수 있으니 그들에게 주목하라는 이야기이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거친 

옷을 입은 사람이라도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면 이들을 알아보고 그들에게 주목할 능력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바로 앞 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진리를 깨달은 이들 중 으뜸이 ‘모든 것 위의 빛’ 되신 예수님이라는 것이 

함의되어 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 이슬람교에 수피(Sufi)파라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의 이름은 ‘털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염색하지 않은 조야(粗野)한 옷을 입고 다녔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참회의 표시로 입다가 나중에는 정식 의복이 되었다. 

이들은 율법주의적, 형식주의적 이슬람에 반대하고 신비 체험을 강조하는 신비주의자들(mystics)이다. 이슬람 세계에서 



수적으로는 미약하지만 그들의 특별한 가르침 때문에 영향력이 크고, 특히 외부 세계에 아주 많이 알려져 있다. 거친 

옷이지만 진리를 깨친 사람들의 일례라 하겠다.  

 

제 79 절 당신을 낳은 자궁이-무자식 상팔자  

군중 속에 있던 한 여자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낳은 자궁과 당신을 먹인 유방은 행복합니다.”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참으로 지키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임신하지 않은 자궁과 

젖 먹이지 않은 유방이 행복하다고 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11:27-28)에도 나오는 이야기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무리 가운데 한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을 밴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누가복음에는 임신하지 않은 자궁과 젖 먹이지 않은 유방이 

복이 있을 것이라는 언급이 없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 아이가 없음이 복이라는 이 말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그를 보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인들을 향해 하신 말씀으로 되어 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보아라, ‘아이를 배지 못한 여자와, 아이를 낳아 보지 못한 태와, 젖을 

먹여 보지 못한 가슴이 복되다’하고 사람들이 말할 날이 올 것이다.”(눅 23:28-29) 또 공관복음 모두에 “그 날에는 

아이 밴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하다”(마 24:19, 막 13:17, 눅 21:23)는 말이 나온다. 예루살렘의 

함락이나 세상의 종말이 가까움에 따라 이르게 될 재앙의 날 아이 가진 것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될 것을 말하는 

것이다. 아무튼 이런 편집상의 차이점은 복음서 저자들이 그 당시 떠돌아다니던 말들을 어떻게 자기들이 전하려는 기별에 

맞추어 편집하였는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좬도마복음좭에 나온 이 절의 특징은 정치적 어려움이나 종말론적 기대 때문이라기보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참으로 지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속세의 삶에서 떠나 아이 없이 사는 독신생활이 더 좋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예수님 당시 에세네파들은 이미 독신생활을 강조하면서 세상을 떠나 살고 있었다. 물론 앞에서도 몇 번 지적한 

것처럼, 속세를 떠난다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할 필요는 없다. 지리적으로 우리가 속한 사회를 떠나 산이나 

숲이나 사막으로 간다는 것 뿐 아니라 세속의 가치관, 인습적이고 왜곡된 인생관을 뒤로 하고 새로운 깨달음과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것도 세상을 떠나는 또 하나의 형태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부처님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다는 점이다. 부처님이 왕자 시절 

공원에 나갔다가 출가하기로 마음을 굳힌 다음, 궁으로 돌아오는데, 기사 고타미라는 여인이 멀리서 그를 보고, “그 

어머니는 정말로 복이 있구나. 그 아버지는 정말로 복이 있구나. 이런 남편을 둔 그 아내는 정말로 복이 있구나.”고 

했다. 이에 대해 부처님은 속으로 “마음이 정말로 복될 때가 언제인가? 정욕의 불이 꺼질 때, 망상의 불, 아만과 망념과 

모든 욕정과 괴로움이 소멸될 때가 아닌가. 저 여자는 오늘 나에게 좋은 교훈을 가르쳐 주었구나. 내가 소멸됨(니르바나, 

열반)을 찾고 있으니. 오늘이라도 당장 세속의 삶을 뒤로 하고 니르바나를 찾아 나서야 하리.”라 했다.  

물론 예수님의 이야기와 몇 가지 면에서 다르지만, 여기서도 참된 행복은 세상적 가치를 넘어서서 영원한 것을 추구할 

때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는 데 공통점이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세상을 알게 된 사람은 

 

제 80 절 세상을 알게 된 사람은-참 가치의 발견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알게 된 사람은 몸을 찾았습니다. 누구든지 몸을 찾은 사람은 세상이 

그에게 값진 것이 아닙니다.”  

 

 제 56 절에도 나오는 말이다. 단 거기서는 세상을 알게 된 사람이 ‘시체(ptoma)’를 찾은 사람이라고 하고, 여기 

80 절에서는 ‘몸(soma)’을 찾은 사람이라고 하여 낱말 하나를 바꾼 것이 다르다. 56 절 풀이에서도 지적했지만, 

세상을 알게 되면 시체를 찾게 된다는 말은 결국 세상이란 절대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몸을 찾았다’고 한 것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몸’을 물질세계를 대표하는 말로, 그리고 ‘찾았다’를 그 물질세계의 실상을 꿰뚫어 보게 되었다는 말로 새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리하여 물질세계란 궁극적 실상의 세계일 수 없다는 것, 모든 것이 일시적이요 무상하다는 것, 모두가 

불완전할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불교 용어로 해서 제법무아(諸法無我), 제행무상(諸行無常), 

일체개고(一切皆苦)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고,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이 현상으로서의 물질세계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는 말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다. 결국은 깨달음이 관건이라는 좬도마복음좭의 기본 가르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셈이다.  

 

제 81 절 힘을 가진 사람은-힘의 바른 쓰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부해진 사람이라면 다스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힘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버리도록 하십시오.” 

 

 이 절은 세상이 그렇게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무엇이 아니라고 한 바로 앞 절의 연장이라 볼 수 있다. 이 절에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액면 그대로 읽는 것이다. 세상사에 관심을 두고 살다가 부해지는 경우,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려 하겠지만, 이렇게 부함에서 나오는 권력은 버리는 것이 좋다는 말로 새긴다. 특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 돈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정치적 힘을 구사하려 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읽는 것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막 10:43)는 말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다른 면에서 볼 수도 있다. 제 3 절 후반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은 가난에 처하고, 

여러분이 가난 자체입니다.”고 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알면 여러분은 부요함에 처하고, 

여러분이 부요함 자체입니다.’라 할 수 있다. 자신에 대한 깨침이 없는 것이 가난 자체요, 자신에 대한 깨침이 있으면 

부요함이다. 이처럼 영적으로 부요해 진 사람은, 제 2 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면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 

수반하는 특별한 힘이 있다면 이를 버리라는 말로 푼다.  

이런 식으로 이해 할 경우, 여기서 말하는 ‘힘’이란 세상의 권력 같은 것이라기보다 종교적 카리스마나 초자연적 능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여러 종교에서는 종교적 체험의 깊이가 더해 감에 따라 기적적인 일을 행할 수 있는 초자연적 

능력이 생긴다고 한다. 힌두교에서나 불교에서는 이를 시디(sidhi)라 부른다. 이런 종교에서는 이처럼 초자연적 능력이 

생기면 이를 종교적 수행에 따르는 부수적 결과로써, 자기의 수행과정이 어디 쯤 와 있나를 알려주는 일종의 



이정표(里程標) 정도로 여기고 수행을 계속할 것이지, 이를 종교적 수행이 이르는 목적이나 종착지쯤으로 착각하고 

거기에 집착하면 그 때는 희망이 없다고 경고한다. 이 절에서도 이런 힘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을 때, 악마가 이르러 세 가지로 그를 시험했다. 그 중 하나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하는 것이었다. 이 때 악마는 

예수님에게 이런 초자연적 힘을 한번 발휘해 보라고 유혹했던 셈이다. 물론 예수님은 이런 유혹을 물리치셨다. 이런 

초자연적인 힘을 과시하는 것이 참된 종교의 길에 있어야 할 필수불가결의 요소가 아니라는 것,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아닐 뿐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바뀌어 더 이상 종교적 길을 갈 수 없게 하는 

방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신 것이라 볼 수 있다.  

 

제 82 절 나에게 가까이 함은 불 가까이-불 세례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은 불 가까이 있는 것이고, 나에게서 멀리 있는 사람은 

그 나라에서 멀리 있는 것입니다.”  

 

 제 10 절에 예수님이 ‘세상에 불을 지피고 그 불이 붙어 타오르기까지 잘 지킬 것’이라고 했다. 예수님, 혹은 그의 

가르침이 사회나 개인 안에 혁명의 불길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뜻이었다.  

지금 이 절에서는 예수님이 ‘나에게’ 가까이 있으면 불 가까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물론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를 

불이라고 하며 자신을 불과 동일시하고 있는 말일 수 있다. 그러나 77 절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이 말하는 이 ‘나’가 

‘참나’, 곧 우리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신의 속성, 신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이 ‘참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내 내면의 ‘참나’를 발견한 사람이 바로 불 가까이 있는 사람, 그 나라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 풀 수 있다.  

앞의 제 10 절 풀이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침례 혹은 세례는 물로 받는 것, 바람(영)으로 받는 것, 불로 받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불로 받는 세례가 최고의 세례다. 불은 우리에게 붙은 더러운 것들을 물처럼 씻어 내거나 바람처럼 불어내 

버리는 정도를 지나 금을 연단할 때처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완전히 태워버린다. 이런 불 가까이에서 불로 

세례를 받으면 나와 절대자가 오로지 하나, 그 사이에 아무런 이질적 요소가 끼어 있을 틈이 없게 될 것이다.  

 

제 83 절 그들 안에 있는 빛은-감추어진 빛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형상들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지만, 그 형상들 안에 있는 빛은 아버지의 빛의 형상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의 빛이 드러날 것이지만, 그의 형상은 그의 빛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좬창세기좭에 보면, 하느님이 사람을 하느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창 1:26)가 나오는데, 이 

절은 이 말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 할 수 있다. 하느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의 외적 형상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외적 형상 속에 있는 인간 내면의 빛은 하느님의 빛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둘째 문장은 첫 

문장과 대조를 이룬다. 처음 문장에서는 사람의 형상은 보이지만 사람의 빛은 보이지 않는다고 한 데 비해, 다음 

문장에서는 하느님의 빛은 드러나지만, 하느님의 형상 자체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 속에 빛이 있다는 것이다. 퀘이커 교도들의 예배는 침묵 속에서 우리 

속에 있는 내적 빛(Inner Light)이 비추어오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중세 신비주의자들이 신앙의 단계를 말할 때 

‘정화(purification)의 단계’를 지나면 ‘조명(illumination)의 단계’에 이르고 결국에 ‘합일(unity)의 단계’에서 

하느님과 하나가 된다고 하였는데, 조명의 단계라는 것이 내 속에 있는 빛, 나의 ‘참나’를 보는 단계라는 뜻이 

아니겠는가?  

 

제 84 절 여러분이 나기 전에-본래 면목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면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기 전에 생겼고, 

죽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은 여러분의 형상을 보면 얼마나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 절은 하느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의 외적 모습은 볼 수 있지만 내면의 빛은 가리어져 있다고 한 바로 앞 

절의 부연(敷衍)이라 할 수 있다.  

거울 앞에 나타난 나의 모습을 보면 기쁘다. 살아있음이 즐거운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좬도마복음좭에 나타나 있다는 

사실은 좬도마복음좭이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완전히 부정하는 영지주의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금 우리의 삶은 그 나름대로 즐거움의 근원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완전히 부정하고 염세주의적으로 되라는 

것은 좬도마복음좭의 진의와 거리가 멀다.  

육체적인 모습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즐거움을 주기는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라고 한다. 이 육체적이고 

현실적인 실존의 모습이 있게 한 그 근원, 말하자면 ‘모습 없는 모습’, 지금까지 의식하지도 못했던 그 본래의 모습, 

‘죽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우리의 참 모습, 본래면목(本來面目), 우리의 ‘참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발견하도록 하라. 그러면 그 기쁨이 육체적 모습을 보고 얻은 기쁨에 비길 수 있겠는가?  

제 2 절에 “찾으면 혼란스러워지고, 혼란스러워지면 놀랄 것”이라고 했다. 이 절 마지막에서는 이제 이런 엄청난 것을 

찾았을 때 그 혼란과 놀라움을 어떻게 견딜 수 있는가 물어보고 있다.  

 

제 85 절 아담도 합당하지 않아-죽음의 극복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큰 능력과 큰 부에서 생겨났지만, 그는 여러분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상대가 되었다면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의 두 절의 연속이다. 아담은 하느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최초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와 비교하면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격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이다. 왜 그런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84절에 언급된 

대로 ‘죽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우리의 참 나를 발견했지만, 아담은 오히려 그가 본래 가지고 있던 자기의 진정한 

자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바울에 의하면, 아담의 이런 비극적 잘못으로 그는 세상에 죽음이 들어오게 하는 장본인이 

되었다.(롬 5:12)  

도마복음좭 제 1 절을 비롯하여 18, 19, 111 절 등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고 했다. 아담이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깨달음을 통해 죽음을 맛보지 않을 예수 따르미들에 비하면 그만큼 자격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제 86 절 여우도 굴이 있고-인간의 조건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간들은 누워서 쉴 곳이 없습니다.”  

 

 공관복음에도 있는 말이다.(마 8:20, 눅 9:58) 개역에는 ‘인자(人子)’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인간이라 옮겼다. 

문자적으로 ‘인자,’ ‘사람의 아들’ 혹은 ‘아담의 아들’이라 옮길 수 있는데, 이것은 셈족 언어의 관용구로서 자기를 

가리킬 때도 쓰고 또 인간 전체를 말할 때도 쓰인다. 예수님도 인자이시지만, 106 절에 보면 제자들도 인자들이다. 우리 

모두 인자일 수 있다.  

물론 이 구절을 두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해하던 것처럼, 그의 제자들과 함께 언제나 정처 없이 운수행각(雲水行脚)과 

같은 삶을 사신 예수님의 가난과 어려움, 고생과 핍박 등을 가리키는 말이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좬도마복음좭의 

성격 상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좀 더 영적으로 생각하면, 여우와 새 같은 금수(禽獸)들은 

이 세상의 것 이상을 생각할 필요가 없기에 이 세상에서라도 쉴 자리를 얻을 수 있겠지만,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살기는 

하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고, 따라서 이 세상을 최종적 목적지로 삼고 있지 않기에 이 세상에서 최종적인 쉼을 얻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말로 풀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함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쉴 자리를 

찾고 그것을 호화롭게 꾸미느라 일생을 바치고 있는가? “당신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는 우리 마음이 쉼을 찾을 수 

없나이다.”고 한 성 어거스틴의 말을 다시 상기하게 된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이렇게 쉼이 없는 상태가 어느 면에서 축복일 수 있다는 인식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쉼 없는 

상태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살피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초월적인 쉼, 참된 쉼에 대해 동경(憧憬)의 염을 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일 수도 있지만 죽음을 극복하도록 하는 동인(動因)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제 87 절 몸에 의지하는 몸은-의존성의 비극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몸에 의존하는 몸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둘에 의존하는 영혼은 또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선 문자적으로 보면, ‘몸에 의지하는 몸’이란 죽은 몸을 먹는 것이니 얼마나 비참한가, 또 이처럼 육식하는 사람의 

비참함 뿐 아니라 육식하는 사람의 몸속에 있는 영혼도 마찬가지로 비참한 것 아닌가 하는 말로 읽을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채식하는 사람이야 말로 싱싱한 육체와 아름다운 영혼을 가질 수 있으니 채식주의를 권장하는 말이 아닌가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좬도마복음좭이 이런 육체적인 차원의 뜻만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 역사적 관점에서, 초기 성만찬과 관계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성만찬에서 빵과 포도주, 곧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경우, 이는 죽은 것에 의존하는 몸인 셈이니, 

이런 것에 의존하는 사람의 영혼이 온전할 수 없다. 그러니 이런 문자주의적이고 형식적 의미의 성만찬은 안 된다.  

그러나 제 11 절에서 말한 것처럼, 깨달은 사람은 죽은 것을 먹고도 그것을 살아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형식적 성만찬이 

죽은 몸을 먹는 것이지만 더 깊은 뜻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몸’을 받드는 일이 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비참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의 영혼이야 말로 비참함에서 해방된 사람임을 말해주는 구절이라 풀어 본다.  



 

 

 

제 88 절 사자(使者)들과 예언자들이 와서-신성의 재발견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자들과 선지자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의 것을 돌려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것을 그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스스로 말합니다. ‘그들이 언제 와서 그들의 것을 가지고 

갈 것인가’하고.”  

 

 여기 ‘사자’로 번역된 말은 원어로 ‘앙겔로스’ ‘천사’이다. 성서에서는 천사, 사자, 예언자라는 말이 서로 혼용되었다. 

이 본문의 ‘사자’ 혹은 ‘천사’ 그리고 ‘예언자’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깨침을 얻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깨달아야 마땅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면, 우리는 우리들이 가진 것으로 그들이 받아야 

마땅한 육신적 필요를 공급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 도리라는 뜻이다. 불교 용어로 하면 스님들이 법보시(法布施)를 

하면 재가 불자들이 재보시(財布施)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런 제도는 그리스도교 초기에서부터 있었던 일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마 10:11)이라는 원칙을 표명한 것으로 나와 있다. 물론 예외는 있는 법. 바울은 스스로 천막 만드는 

일을 통해 자급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 때문에 오히려 비판을 받기도 했다.(고전 9:1-18)  

이것을 내면적 변화와 관계시켜 이해할 수 있다. 사자들이나 예언자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본래부터 우리 것으로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고 있던 우리 속의 신성(神性), 우리의 참모습을 일깨워 준다. 그러면 우리는 

본래 우리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던 세상적인 것, 그런 것들에 대한 집착이나 욕심, 잘못된 생각이나 신념 등을 놓아 

버린다. 홀가분함, 해방감을 맛보게 된다. 그리고는 그들이 언제 다시 와서 그들의 것을 가져 갈 것인가 묻게 된다. 

그들이 가져 갈 것이 무엇인가? 그들에 대해 우리가 갖게 되는 감사의 마음이다. 이 감사의 마음이 서로를 이어주는 

공동체의 끈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물론 물질적인 보답의 모양으로 표현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제 89 절 왜 잔의 밖을 씻는가-안과 밖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잔의 겉을 씻습니까? 안을 만드신 이가 겉도 만드셨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공관복음에도 잔의 안과 겉을 깨끗하게 하는 비유가 나온다.(마 23:25-26, 눅 11:39-41) 잔의 안과 밖이 깨끗하냐 

부정하냐 하는 것 것은 1 세기 전후 바리새파 사람들 사이에서 정결제도(purity system)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논쟁의 

주제였다. 이들 중에서는 잔의 겉은 언제나 더러운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고 겉을 열심히 닦았다.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정결제도에 의한 우선순위 같은 것은 무시하시고, 우리 자신 안에 있는 ‘탐욕과 방탕’ 등 불결한 것을 

없애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면서, ‘먼저 안을 깨끗이 하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라’하였다.  

좬도마복음좭에서는 잔의 안팎 문제를 놓고 이런 식의 윤리적, 예전적 적용보다는 안팎의 관계, 그 동등성을 강조하는 

존재론적 의미에 중점을 둔 것 같다. 안을 만드신 것도 하느님이시고, 겉을 만든 것도 하느님. 왜 양쪽 모두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한 쪽에만 치우치고 있는가,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의 세계관을 가지라 하는 



뜻이 강한 것 같다. 앞의 22, 61, 72 절에 나온 것처럼 둘을 하나로 보라는 가르침이다. 좬도덕경좭 2장에 선악, 미추, 

고저, 장단, 빈부, 난이, 전후 등 일견 반대되는 것 같이 보이는 것들도 결국은 서로 불가분, 불가결의 관계를 가진 

하나의 양면으로 보라는 말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제 90 절 내게로 오라-쉼의 발견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오십시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쉼을 찾을 

것입니다.”  

 

 ‘멍에를 멘다’는 생각은 기원전 2 세기에 쓰인 외경 좬시락의 지혜서좭 혹은 좬집회서좭 51:26-27 에 나오는 유명한 

말로 초대교회에 널리 알려져 있었으리라 본다. 마태복음과 좬도마복음좭은 각각 이를 나름대로 인용하고 있다. 참고로 

마태복음의 것을 인용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11:28-30)  

마태복음 버전이 좬도마복음좭 것보다 더 자세하게 되었다. 따라서 좬도마복음좭의 것이 더 오래된 전승이라 보는 

학자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에는 ‘쉬게 하겠다’고 한데 반하여, 좬도마복음좭에는 ‘쉼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는 차이점이다. 좬도마복음좭 여러 곳에서 언급된 것처럼 쉼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찾을 

무엇이다. 물론 쉼을 찾도록 우리를 깨달음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신학자 폴 틸리히(Paul Tillich)에 의하면, 여기서 예수님이 “내게로 오너라”고 했을 때, 그의 초청은 그가 새로운 

종교를 다시 만들고 그 종교로 사람들을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종교의 굴레로부터 나오라는 

초청이었다고 한다. 물론 실존의 삶 자체도 ‘무거운 짐’일 수 있지만, 89 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릇에서 더러운 것이 

겉이냐 안이냐 하는 것이나 따지는 데 모든 정력을 소모하는 형식주의적이고 생명력 없는 종교는 그보다 더욱 무거운 

짐으로 우리를 짓누를 수 있다.  

예수님이 그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신 것이, 좬도마복음좭에 의하면, ‘편한 멍에’와 ‘가벼운 짐’이라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멍에’가 특별한 수련법을 가리키는 것이었으리라 짐작하는 학자도 있다. 멍에는 소를 규제하는 

기구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내면을 다스려 사물을 이분법으로 갈라서 보기를 그만두고 ‘양극의 조화’를 발견하도록 

하는 수련법일 수 있다. 본래 영어로 멍에를 뜻하는 ‘yoke’와 산스크리트어 ‘yoga’는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 둘 다 

‘다스리다(regulate)’는 뜻이다. 특히 다스려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한다는 뜻이 강하다.  

이런 식으로 영적 성장과 눈뜸을 중심으로 하는 정신적 삶은 율법주의적이고 위선적인 종교생활과 비교할 때 실로 신이 

나는 삶이다. 종교는 결코 우리를 묶어놓는 굴레일 수 없다. 우리를 서로 합치도록 인도하고 이끄는 기구여야 한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 주위에 종교의 굴레에서 묶여 신음하는 사람들이 왜 이리 많은가.  

 

 

제 91 절 당신이 누구신지-인식의 부재  



그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신지 말해주십시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늘과 땅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도 여러분 중에 있는 이를 알아보지 못하니, 지금 

이 순간도 분간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좬도마복음좭에서 ‘믿다’는 동사가 사용된 것은 여기 한 군데 뿐이다. 그러나 여기서 믿는다는 것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부활, 하느님의 아들 되심 같이 ‘예수님에 관한 잡다한 교리’를 받아들인다는 것과 상관이 없다.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제발 그의 정체를 분명히 밝혀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시이불견(視而不見) 청이불문(聽而不聞)’이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다. 등잔 밑이 

어두운 것과 같다고 할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처럼 자기들과 고락을 같이 하고 있는 자기의 참된 정체성을 알아볼 

수 없다니 안타까울 뿐이라는 듯 말씀하신 것이다. 제 13 절, 43 절, 61 절과 함께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기독론(Christology)의 문제가 제자들의 주요 관심사였음을 말해주는 구절이다.  

공관복음에도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 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눅 

12:54-56)하거나,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마 16:2-3)하는 

말이 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점은 공관복음서는 ‘이 때’나 ‘시대’를 알아보라는 뜻이지만, 좬도마복음좭에서는 ‘너희 

중에 있는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라는 것이다. 좬도마복음좭은 진정으로 깨친 이, 그 깨침을 가르치는 이를 

알아보는 것이 하루의 기상을 예견하고 세상의 끝을 점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참된 스승을 알아보는 것은 어느 의미에서 간단할 수 있다. 가르치는 사람이 남을 위해 가르치는가 자신을 위해 

가르치는가, 남을 섬기기 위해 가르치는가 섬김을 받기 위해 가르치는가, 남을 해방시키기 위해 가르치는가 남을 

자기에게 묶어놓기 위해 가르치는가, 한마디로 타인 중심적인 가르침인가 자기중심적인 가르침인가를 알아보면 된다. 

물론 우리 범속한 인간들 중 몇이나 이런 식의 참된 스승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러기에 예수님이나 역사적 성현 같은 참된 

스승이 더욱 귀한 것이리라.  

 

제 92 절 구하라 그리하면-구함의 대상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십시오. 그러면 찾을 것입니다.”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나는 여러분이 물은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가 대답하려 하는데, 여러분이 물어보지 않습니다.”  

 

 새로운 주제를 전하는 새 단원의 시작이다. 여기서부터는 끊임없는 영적 추구와 성장을 당부하는 말이 이어진다.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자라나야 한다. 한 때 우리의 질문은 너무나 유치했다. 예수님 같은 분이 구태여 대답할 가치도 없는 

수준이었다. 시간이 지나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면서 더욱 새로운 질문을 해야 하는데, 옛날 유치한 수준에서 얻은 

고정관념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면서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이른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세계(taken-for-granted-world)’에 안주하는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진리 

추구를 중단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일러주신다.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믿고 물어보지 않으면 예수님도 대답하실 

수가 없다.  

영적 삶은 어느 의미에서 ‘어어(uh-oh!)’와 ‘아하(aha!)’의 연속이라 볼 수 있다. 당연한 것으로 보이던 것이 어느 

순간 납득하기 힘들게 되면 ‘어어!’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의 더욱 새로운 면, 더욱 깊은 면을 발견하고 ‘아하!’하며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런 끊임없는 추구가 영적 성장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어릴 때 한 번 들은 것으로 

만족하고 그 이상의 것을 보려 하지 않는 것은 지적·영적 나태함이나 심지어 자살행위와 다름이 없다.  

이렇게 영적 성장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주위에서 계속 ‘덮어놓고 믿으라’고 강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참된 

신앙은 독자적인 사고를 함양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묻지 말고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것은 참된 신앙인이 되지 말라는 

말고 같다. 가톨릭 신학자 애드리언 스미스(Adrian B. Smith)는 좬내일의 그리스도인좭(Tomorrow’s Christian, 

2005)이란 책에서 내일의 그리스도인이 갖출 여러 가지 특징을 열거하면서, 그 첫째가 바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a 

questioning person)’이라고 했다. 바울처럼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고전 12:11)고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좬도덕경좭 48장에서도 “도의 길은 하루하루 없애 가는 것(日損)”이라 했다. 우리가 가진 선입견이나 어렸을 때의 

생각을 매일 매일 없애 가는 끊임없는 ‘해체(deconstruction)’나 ‘배운 것을 버림(unlearning)’의 과정을 걷는다는 

뜻이다. 계속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 위해, 궁극적으로는 궁극 실재와 하나 되는 경험을 얻기 위해, 언제나 자신을 더욱 

큰 빛, 더욱 새로운 빛에 열어놓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제 93 절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귀중성의 인식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마십시오. 개들이 이를 똥무더기에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마십시오. 돼지들이 이를 [부셔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돼지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마지막 구절은 사본 상태가 좋지 않아 내용이 분명하지 않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부셔버릴 

수도 있다’는 말일 것이라 한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비슷한 말이 마태복음 7장 6 절에도 나온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바로 앞 절에 예수님이 ‘전에는 우리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다’고 했다. 우리에게 거룩한 것, 진주를 주지 않았다는 

뜻이다. 영적 상태로 보아 우리가 아직 개나 돼지 수준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는데도 예수님이 그 귀한 진리의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는 이런 먹지도 못할 것을 주느냐고 오히려 덤벼들 수도 있고,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되돌아서서 예수님을 물어뜯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마치 대학 교수가 초등학생들에게 양자역학에 

관한 책을 가져다주면 초등학생은 그 교수에게 휴지로도 못쓸 이런 책을 주느냐 욕할 수밖에 없는 것과 같다.  

앞에서도 누누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좬도마복음좭에 나타난 것과 같은 가르침은 이른바 비의적(esoteric) 

가르침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무용지물일 뿐 아니라 위험할 수도 있다. 오로지 준비된 몇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가르침이다. 물론 요즘 같이 교육수준이 높고 정보화가 된 시대에는 사정이 다를 수 있지만, 

아무튼 영적인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마치 어린 아이들에게 쥐어진 

칼이나 성냥통 같이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그야말로 주지 말거나 받았으면 내다 버리는 것이 서로를 위해 좋은 

일일지도 모른다. 이제 우리도 마음을 열고 우리에게 주어진 진주의 진가를 알아볼 줄 아는 안목을 갖는 것이 삶을 

살아가면서 터득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임을 깨달아야 하겠다.  

 



제 94 절 구하는 자는-구함과 두드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사람은 찾을 것입니다.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공관복음(마 7:7-8, 눅 11:9)에도 나오는 말씀이다. 여기서는 92 절 이후 일련의 말씀과 연결되는 절이다. 개나 돼지처럼 

그저 당장 먹고 배부를 것이나 찾는 사람에게는 거룩한 것이나 진주를 주지 않으신다고 하였지만, 이제 진정으로 거룩한 

것, 영적 진주를 사모하고 추구하는 마음으로 준비가 된 사람은 그것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다. 진리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도 그 문이 열릴 것이라고 확신을 주신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몫은, 제 2 절에서 강조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추구가 ‘찾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되도록 하는 것이다. 

  



축복, 내 속에 있는 하느님의 영을 찾는 일 

 

제 95 절 : 돈이 있으면-이자와 기부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있으면 이자로 빌려주지 마십시오. 오히려 돌려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십시오.”  

 

 공관복음에도 비슷한 말이 나온다. “네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네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마 

5:42)고 한 것이나 “또 아무 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어라.”(눅 6:35)는 말씀이다. 좬도마복음좭 제 25 절에 “여러분의 

동료들을 여러분 자신의 목숨처럼 사랑하고 그들을 여러분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키십시오.”하는 말도 궤를 같이 하는 

말씀이다.  

이 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남아도는 돈이 있을 경우 그것을 가지고 이자놀이를 하지 말라고 했다. 이자를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주 원금까지 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고 했다. 요즘 사람치고 이런 일을 문자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물론 예수님 당시와 요즘의 사회 구조나 사람들의 태도가 같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일단 돈을 섬기기 시작하면 하느님 

섬기기를 등한히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원칙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돈을 제일의 가치로 여기고 거기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바치고 있는데, 어느 결에 물질 이상의 가치에 정신을 쏟을 수 있겠는가? 돈이란 살아갈 만큼만 

있으면 된다. 돈은 어디까지나 수단일 뿐 목적일 수 없는데도 일생을 돈을 모으겠다는 목적 하나에 낭비하는 어리석음은 

버리라는 경고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다.  

한편, 앞의 몇 절에서 지금껏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예수님이 이제 준비된 사람들에게 진리를 밝히신다는 것, 

진리를 찾으면 찾을 수 있다는 등의 말씀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돈’이 진리를 두고 하는 말이라 

풀 수도 있다. 이런 풀이가 가능하다면, 이제 진리를 찾은 사람은 아무런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말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뜻일 수도 있다.  

 

제 96 절 : 아버지의 나라는 작은 양의 누룩을-작음과 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작은 양의 누룩을 가져다가 반죽에 넣어 큰 빵 덩어리를 만든 여인과 

같습니다. 두 귀를 가진 이들은 들으십시오.”  

 

 누룩 이야기는 공관복음(마 13:33, 눅 13:20-21)에도 나온다. 차이점이라면 공관복음에서는 아버지의 나라를 누룩에 

비유했고, 여기 좬도마복음좭에서는 그것을 ‘여인’에 비유했다는 점이다. 다음 두 절에서도 아버지의 나라를 물건이 

아니라 ‘사람’에 비유하고 있다.  

누룩의 비유는 앞에 좬도마복음좭 제 20 절에 나온 겨자씨의 비유와 같은 성질의 것이다. 모두 처음에는 작지만 점점 

커진다는 것이다. 우리 속에 잠재적 상태로 있는 변화의 가능성이 일단 실현되면 엄청난 위력이나 위용을 발휘할 수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자세한 풀이는 20 절 풀이를 참조할 수 있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은, 그 당시 ‘누룩’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부패나 위선이나 악을 상징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이런 상식을 뒤집어엎고 이것을 긍정적인 힘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종교적 선각자들의 사고에서 

발견되는 일종의 ‘파격성(subversiveness)’이다.  



 

 

제 97 절 : 곡식이 가득한 항아리-비움의 미학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곡식이 가득한 항아리를 이고 가는 여인과 같습니다. 먼 길을 가는 

동안 항아리 손잡이가 깨어져 곡식이 흘러내렸지만, 그 여인은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여인이 집에 이르러 항아리를 

내려놓자 그것이 비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마복음좭에만 나오는 이 비유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는지 알기 힘들다.  하버드 신학교 하비 콕스는 예수님의 

비유들이 기본적으로 선(禪)의 공안(公案) 혹은 화두(話頭)와 같은 성격을 띤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맞는다면 이 

비유야말로 여러 비유들 중 가장 그와 같은 성격을 띤 것이라 해도 좋을 것 같다.  

마가복음좭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 혼자 계실 때 제자들이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 물어보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 때 예수님은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 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그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4:11-12)라고 대답하셨다. 비유는 결국 

외부 사람들이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한 암호와 같다는 말이다. 위의 비유가 바로 그런 암호인가?  

그래도 나름대로 한 가지 의미를 찾아낼 수는 있다. 하느님의 나라, 곧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우리의 이기적 자아를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조금씩 비우는 일이다. 그러다가 항아리가 다 비워질 때 집에 이르게 되고, 집에서 

그 항아리를 완전히 내려놓을 때 우리는 그 항아리의 비워진 상태를 보고 놀라게 된다. 바울이 좬빌립보서좭에서 

예수님을 두고 ‘자기를 비워’(2:7)라고 한 것처럼, 이 비유도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짐작해 본다.   

 

제 98 절 그 힘센 자를 죽였더라- 옛 사람의 죽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힘센 자를 죽이기 원하는 어느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손수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시험 삼아 자기 집에서 그의 칼을 뽑아 벽을 찔러보고, 그러고 나서 그 힘센 자를 죽였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런 폭력적인 비유를 사용하셨을까 의심스러울 정도다. 그러나 ‘예수 세미나’에 속한 

학자들은 이렇게 폭력적인 비유이기에 감히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사용하지도 않은 비유를 사용한 것으로는 

해 놓을 수는 없었을 터이고, 그러기에 이 비유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사용하신 비유일 것이라 주장한다.  

여기서 어느 사람이 죽이고 싶어 한 ‘힘센 자’가 누구일까?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기적 자아(ego)가 아닐까? 이 힘센 

자를 죽이는 것은 보통으로 힘든 일이 아니다. 영웅적인 용기와 불굴의 힘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와 함께 예리한 검이 필요하다. 꾸준한 수련을 통해 갈고 닦은 검이 준비되었으면 용단을 

내려 내 속의 이기적 자아, 혹은 육적 요소를 굴복시키게 된다. 이럴 때 하느님의 나라, 그의 다스리심, 참된 자유가 

이르게 된다.  

 

제 99 절 내 형제와 어머니-새로운 가족관계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형제들과 어머님이 밖에 서 계십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들이요 내 어머니입니다. 그들이 내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공관복음 모두에 나오는 이야기이다.(막 3:31-35, 마 12:46-50, 눅 8:19-21). 단 “그들이 내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하는 부분은 좬도마복음좭에만 있는 말이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혈연적 유대관계로 얽힌 부모나 형제자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같은 뜻으로 묶여진 사람들, 보이지 않는 영적 끈으로 묶여진 새로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어느 종교에서나 영적 구도자들에게 제일 먼저 요구되는 ‘출가(出家, leaving home)’란 이렇게 혈연관계를 초월해서 

영적 길을 함께 가는 길벗들과 길을 같이 가는 것이다.  

 

제 100 절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세상 것과 하느님의 것  

그들이 예수께 금전 한 닢을 보이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황제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세금을 요구합니다.”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나의 것은 나에게 주십시오.”  

 

마지막에 ‘나의 것은 나에게 주십시오’라는 말을 제외하고 공관복음 모두에 나오는 말이다.(막 12:13-17, 마 22:15-

22, 눅 20:19-26). 공관복음에 의하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넣을 핑계를 찾기 위해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물어보았다. 

예수님은 금전 한 닢을 들고, 거기 그러진 형상이 누구냐고 물었다. 그들은 물론 그것이 황제의 형상이라 대답했다. 

예수님은 그 대답을 들으시고,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리라”고 했다.  

예수님 당시 열성당의 창시자 갈릴리의 유다는 유대인들을 식민지 백성으로 삼고 수탈하는 이방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죄라고 주장했다. 예수님도 열성당들처럼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 잡아가도록 할 판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돈이면 당연히 황제에게 돌아갈 돈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말하여 세금을 내라, 혹은 

내지 말라 하는 직답을 대신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바치라’고 한 것이다. 좬창세기좭 1 장 26 절에 사람들은 하느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했다. 황제의 초상이 들어 있는 금화가 황제에게 가야하듯 하느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들도 

하느님께 바쳐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을 함의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에 나오는 ‘나의 것은 나에게 주십시오’하는 말은 후대에 덧붙여진 것으로 본다. 하느님께 대한 헌신과 예수님에 

대한 헌신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구절이라 볼 수 있다.  

 

제 101 절 미워하지 않으면-애증의 역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그러는 것처럼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그러는 것처럼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를 낳아준 어머니는 나에게 [죽음을 주었고], 나의 참 어머니는 나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역설의 논리다. 부모를 미워하며 동시에 사랑해야 한다고 한다. 제 55 절 풀이에서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모를 

미워해야 한다는 것은 부모를 절대적 가치로 떠받들거나 그들에게 집착하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절대적 가치로 집착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랑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부모를 사랑해야 한다고 

했을 때 그 부모는 영적 부모, 곧 하느님 아버지와 어머니를 지칭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마지막 구절, “나를 낳아준 어머니는 나에게 죽음을 주었고, 나의 참 어머니는 나에게 생명을 주었다”고 한 말은 

의미심장하다. 나의 육신의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주셨지만, ‘나의 참 어머니’ 곧 하느님 

어머니는 나에게 영원히 죽지 않을 참 생명을 주셨다고 했다. 좬도마복음좭에서 절대자를 ‘어머니’로 보았다는 것은 

흥미 있는 일이다. 초대교회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말할 때 성령을 여성으로 보았다. 성령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루악’이나 그리스어 ‘프누마’가 여성 명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서방교회에서 라틴어가 공식용어로 등장하면서 

성령을 나타내는 라틴어 ‘Spiritus Sanctus’가 남성 명사이기에 성령이 남성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제 102 절 자기도 먹지 않고 남도 먹지 못하게 하고-이중의 문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기 바랍니다. 그들은 소 여물통에 누워있는 개와 같습니다. 

자기도 먹지 않고 소도 먹지 못하게 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 진저’하는 말은 마가복음 23장 13 절, 누가복음 11 장 52 절 등에도 나온다. 앞에 나온 

도마복음좭 제 39 절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깨달음에 이르는 열쇠들을 가져다가 감추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하는 말이 나왔다.  

그러나 왜 바리새인들이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하는 이유는 약간 다르다.  공관복음이나 39 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이 

하느님 나라의 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여기서는 바리새인들이 소 여물통에 누워서 여물을 자기도 먹지 않고 소도 먹지 못하게 하는 개와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39 절 풀이를 참고할 수 있다.  

소 여물통 이야기는 그 당시 많이 알려져 있던 속담이었다. 이솝 우화에도 이 말이 두 번 나온다. (228화와 702화). 

우리 속담에 “내 먹기는 싫고 남 주기는 아깝다”와 비슷하다고 할까. 복음서에는 예수님도 그의 가르침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이런 세간의 속담이나 비유를 많이 인용하신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제 103 절 도둑이 어디로 들어올지 아는 사람은-준비와 각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어디로 들어올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다행입니다. 그리하면 그는 일어나 힘을 

모으고 무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관복음에도 도둑을 조심하라는 말이 나온다.(마 24:43-44, 눅 12:39-40)  좬누가복음좭의 것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집주인이 언제 도둑이 들지 알았더라면, 그는 도둑이 그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공관복음에서는 이처럼 도둑이 ‘언제’ 올 것인지를 알고 그 전에 미리 준비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 반해, 여기 103 절의 

특징은 도둑이 ‘어디로’ 들어올 것을 알라고 하고 있다. 이 절이 임박한 재림을 위해 준비하라는 종말론적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는 뜻이다. 좬도마복음좭에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는 셈이다. 앞 

제 21 절에도 “만약 집 주인이 도둑이 올 것을 알면 그 주인은 도둑이 오기 전에 경계하여 그 도둑이 집에 들어와 

소유물을 훔쳐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세상에 대해 경계하십시오. 힘 있게 준비하여 도둑이 여러분 

있는 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시오.”하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인자가 올 ‘때’를 알고 준비하라는 말보다, 도둑이 

우리 있는 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데 역점이 들어 있다.  

그러면 여기서 도둑은 누구고 집은 무엇인가? 제 71 절에 언급된 것처럼, 우리 몸은 우리의 영혼이 거하는 집이다. 도둑은 

우리의 육신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이나 감정이다. 이런 비본래적인 마음이 욕심이나 질투나 무지 같은 우리의 

취약점을 통로로 삼아 도둑처럼 우리 심층 깊이로 들어와 우리의 영혼을 훔쳐 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는 말일 수 

있다. 인자가 올 것이기에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 가장 깊이에 있는 신성을, 나의 참 나를 지키기 위해 

용사다운 기개(氣槪)를 발휘하라는 이야기이다.   

 

제 104 절 신랑이 신방을 떠날 때-금식과 기도가 필요할 때  

그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오십시오.  오늘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금식합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내게 무슨 잘못이라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신랑이 신방을 떠날 때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 6 절과 14 절에 보면 예수님은 금식이나 기도 같은 형식적 종교행위를 거부하라고 했다. 그러나 그 분명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그런데 여기서 비로소 그 이유가 분명히 나타나 있다.   

세계 여러 신비주의 전통에서와 마찬가지로, 좬도마복음좭식으로 믿던 초대 교회의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과 

인간이 하나 되는 체험을 하느님과 ‘결혼관계에 들어간다’, 혹은 더 구체적으로 ‘신방에 든다’는 상징으로 표현했다. 

남자들의 경우 하느님은 물론 신부가 되고, 여자들의 경우 하느님은 신랑이 된다.  

한편 금식이나 기도는 일반적으로 죄를 참회하거나 애통해 할 때 하는 행위였다. 하느님과 하나 되어 영적으로 완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죄를 참회하거나 애통해 할 일이 왜 있겠는가? 이런 사람에게 금식이나 기도 같은 것이 왜 

필요하다는 말인가? 예수님처럼 하느님과 하나 된 상태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누가 와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자고 할 때, 당연히 “내가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내게 무슨 잘못이라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할 수밖에 없다.  

오로지 신랑이나 신부가 신방을 떠남으로 하나 되었던 상태가 다시 둘로 분리되는 경우, 그 때에만 그런 상태를 슬퍼하며 

둘이 다시 하나 됨을 회복되기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공관복음에도 신랑이 떠나면 남과 금식이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이 거론되어 있다.(마 9:15, 막 2:20, 눅 5:35) 

그러나 좬도마복음좭에서와 같은 신비주의적 의미가 전혀 없고, 신랑이신 예수님이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이 필요 

없었지만,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다시 금식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설명 내지 합리화하고 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 유대교의 금식제도를 받아들여 화요일과 목요일을 금식일로 하다가 유대교와 차별화하기 위해 

수요일과 금요일을 금식하는 날로 삼았다.  

 



제 105 절 창녀의 아들이라 불릴 것-박해의 필연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버지와 어머니를 아는 사람, 그가 창녀의 아들이라 불릴 것입니다.”  

 

 후대 어느 유대인이 쓴 문헌에 예수님은 마리아가 로마 군인 판테루스(Pantherus)에게 강간당해 태어난 사생아라 

주장하는 기록이 있다. 또 좬마태복음좭에 나온 족보에 보면 예수님의 조상 중에는 정숙하지 못한 여인 다말이나 기생 

라합이 포함되어 있다. 또 알렉산드리아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결혼 자체가 매매춘 제도로 모든 아이들은 결국 창녀의 

아이들이 되는 셈이라고 본 이들도 있다. 이 105 절이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쓰여졌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다. 예수님 뿐 아니라 누구나 육신적인 부모나 조상의 뒤를 캐보면 그 중에 정상적인 혼인 관계가 아닌 

사이에서 아이를 갖게 된 이들이 왜 없겠는가, 더군다나 결혼 자체가 모든 여인을 창녀로 만드는 일이라고 본다면, 

육신적으로는 우리 모두 창녀의 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리라.  

 

제 106 절 둘을 하나로 만들면-사람의 아들이 가진 힘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둘을 하나로 만들면 여러분은 사람의 아들들이 됩니다. 여러분이 ‘산아, 

움직여라’고 하면 산이 움직일 것입니다.”  

 

 도마복음의 주제라 할 수 있는 ‘둘을 하나로 만듬’을 다시 반복하고 있다.  둘을 하나로 만든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는 곳으로 제 22, 61, 72, 89 절을 보면 된다. 여기서는 둘을 하나로 만들 수 있으면 우리는 ‘사람의 아들’이 

되고, 산을 보고 움직이라 하면 산이 움직일 것이라고 했다. 산을 움직일 수 있다는 말은 48절에 나와 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바로 위에 ‘창녀의 아들’이라는 말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사람의 아들’은 둘을 하나로 

한 사람, 따라서 모든 대립과 모순을 초월한 완전한 사람,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한 자유인, 

깨친 사람이다. 호연지기(浩然之氣)의 사람이다. 이제 산을 보고 움직이라고 호령하는 등 그야말로 거칠 것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 형식적 종교나 권위, 산인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움직이지 않고 견딜 수 

있으랴?  

 

제 107 절 아흔아홉 마리보다 너를 더-가장 큰 한 마리의 중요성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는 양 백 마리를 가지고 있는 목자와 같습니다.  그 중 제일 큰 한 마리가 길을 

잃었습니다. 목자는 아흔아홉 마리 양을 놓아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 그것을 찾았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은 

다음 그는 그 양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흔아홉 마리보다 너를 더 귀히 여긴다.’고”  

 

이른바 ‘잃은 양’의 비유이다. 마태복음 18장 12-14 절에 나오는 비유에는 길을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서는 이유가 그 

불쌍한 양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임을 강조한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15 장 4-7 절에서는 그 길 잃은 양 한 마리가 회개해야 

할 ‘죄인’이라 못 박았다. 이른바 윤리적 차원의 해석이다.  

그런데 여기 이 좬도마복음좭의 비유에서는 그 길 잃은 양 한 마리가 불쌍한 양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아흔아홉 

마리보다 ‘더 크고 더 귀한’ 양이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한다. 제 8절에 어느 지혜로운 어부가 그물을 바다에 던져 



물고기들을 잔뜩 잡아 올렸지만 그 물고기들 중 좋고 큰 고기 한 마리만을 남기고 다른 작은 고기들을 다 바다에 다시 

던져 버렸다는 비유나, 제 76 절에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이 다른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샀다는 비유와 궤를 같이 

한다.   

삶에서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도 찾아야 할 ‘귀한 양’, ‘큰 생선,’ ‘진주’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의 ‘궁극 관심’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둘이 하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조셉 켐벌(Joseph Campbell)도 세계 모든 신화에 

나오는 정신적 영웅들이 궁극적으로 쟁취하려는 것은 ‘양극의 합일(coincidentia oppositorum)’이라는 진리를 

체득하는 것이라고 했다. 자세한 풀이는 앞 8 절과 76 절 풀이를 참조할 수 있다.  

 

제 108 절 내 입으로부터 마시는 사람은-비밀이 드러남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으로부터 마시는 사람은 나와 같이 될 것이고 나도 그와 같이 되어,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내 입으로부터 마시는 사람이란, 제 13 절에 나온 도마처럼, 예수님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고 취한 사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새로운 의식 상태에 들어간 사람이다. 이런 깊은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되고 예수님도 그와 같이 된다. 이런 식으로 진리에 입문한 사람에게는 지금껏 감추어졌던 더욱 깊은 

차원의 진리가 계속 드러난다.  

깨달은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제 13 절에 깨달음에 이른 도마를 보고 더 이상 선생님이라 부르지 말라고 

한 것과 같다. 여기에서도 제자가 깨침을 받으면 사제의 관계보다는 영적으로 서로 동격이 됨을 말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다 같이 ‘길벗’이나 ‘도반(道伴)’이 된 셈이라고 할까.  

 

제 109 절 밭에 감추어진 보물-보물의 활용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자기 밭에 보물이 묻힌 것을 모르고 그 밭을 가지고 있던 사람과 같습니다. 

그가 죽으면서 그 밭을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 아들은 보물이 묻힌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밭을 팔았습니다. 그 밭을 산 사람이 밭을 갈다가 그 보물을 찾았습니다. 그는 그 돈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이자를 받고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3 장 44 절에 나오는 비유는 어떤 사람이 남의 밭을 갈아 주다가 보물을 발견하자, 그것을 제 자리에 

숨겨두고, 집으로 돌아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그 밭을 샀다고 되었다. 윤리적인 차원에서만 따진다면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보물을 찾았으면 밭주인에게 말하고 찾아 준 것에 대한 사례비 정도만 받아야 할 터인데 그것을 숨기고 밭을 

몽땅 사는 얌체 같은 행동을 한 것이다.  

여기 109 절에 나오는 비유는 자기 밭에 보물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던 아버지가 그 밭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 밭에 

보물이 있는 줄도 모르던 아들이 그 밭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그것을 산 사람이 우연히 그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여 

횡재하고, 그 돈으로 이자 놀이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다. 여기서도 윤리적 차원으로만 말하면 셋째 사람은 밭을 사서 

횡재한 것까지는 상관없으나 그 돈으로 이자 놀이를 한 것이 잘못이다.   



그러나 이런 비유에서 윤리적인 뜻만 찾으려 하면 곤란하다. 마태복음의 비유에서는, 앞에서 몇 차례 언급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했으면 거기에 ‘올인’해야 하듯, 우리의 삶에서 내 속에 신성(神性), ‘참나’가 있음을 

알았으면 그것을 위해 세상사의 모든 것을 부차적인 것으로 여길 각오가 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라 했다. 여기 

도마복음의 비유도 우리가 우리 속 깊이에 신성, ‘참나’가 있는지도 모르고 잠자는 상태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 

밭을 깊이 갈아 그 속에 있는 신성, 참나를 발견하고 이를 일깨워 궁극적으로 변화와 자유를 얻은 사람은 심지어 남에게 

이자로 돈을 꿔줄 수 있을 정도로까지 영적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는 말로 풀 수 있을 것이다.   

보물이 숨겨진 밭을 몰래 산다는 비유가 ‘얌체 짓’을 권장한 것이 아닌 것처럼, 밭에서 보물을 찾아 이자로 준다는 

비유도 이자 놀이를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비유란 모든 점에서 다 들어맞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어느 한 점을 강조할 때 비록 다른 점이 꼭 들어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비유를 쓸 수 있다. 그러기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며 비유의 핵심을 분별하라, 새겨들으라 했던 것 아닐까.  

 

제 110 절 세상으로 부자된 사람은-세상을 부정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찾아 부자 된 사람은 세상을 버려야 합니다.  

 

 앞에서 제 21, 27, 56, 80, 81 절에서 계속 논의되던 이야기이다. 현상 세계의 실상을 보고 거기 달라붙지 말라는 

것이다. 현실 세계의 실상을 찾아 알게 되면 그것이 결국 궁극 실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은 어느 면에서 

영적으로 부요해진 상태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결국은 궁극 실재로 나아가기 위해 이 세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버린다고 해서 세상을 떠나 도피적인 은둔생활을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세상적 가치를 

떠받들거나 세상에 집착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뜻이다.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것을 뒤로 하거나 내려놓을 때 바로 

자유가 온다.  

 

제 111 절 하늘과 땅이 말려 올라가도-자기 발견의 중요성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이 여러분 보는 데서 말려 올라갈 것입니다.  살아 계신 분으로 인해 사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발견한 사람에게 세상은 대수가 

아닙니다.” 하고.  

 

 문자 그대로 하늘과 땅이 우리 앞에서 말려 올라가고, 우리가 그런 종말론적 사건을 통해 구원을 받을 것을 예언하는 

것이라 풀면 곤란하다. 설령 하늘과 땅이 우리 눈앞에서 말려 올라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코앞에서 말려 

올라가든 말든, 살아 계신 이로 인해 생명을 얻은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기에 염려할 것이 없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다.   

마지막 구절,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하는 것은 이상스러운 구문이다. 학자들은 이것이 후대에 삽입된 

것이라 본다. 그러나 그 내용은 좬도마복음좭의 기본 가르침과 일치한다. ‘참나’를 찾은 사람은 세상을 그렇게 대수롭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상이나 물질세계에 초연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제 112 절 영혼에 의존하는 몸이나 몸에 의존하는 영혼이나-영육 이원론의 극복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에 의존하는 몸은 화있을 것입니다. 몸에 의존하는 영혼은 화있을 것입니다.”  

 

 앞 87 절에 ‘몸에 의존하는 몸도, 그리고 몸에 의존하는 그 몸에 의존하는 영혼도 비참’하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영혼에 의지하는 몸, 그리고 몸에 의지하는 영혼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몸(body)과 영혼(soul)과 정신 혹은 성령(Spirit)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  성령이 빠지고 영혼에만 의존하는 몸, 

몸에만 의존하는 영혼은 안 된다는 뜻이다.  구원을 위해서는 몸과 영혼이 모두 하느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내 속에 있는 하느님의 영, 나의 참 나를 찾는 일이 축복이라는 이야기다.  

 

제 113 절 아버지의 나라는 온 세상에 두루 퍼져 있어-그 나라의 편재성  

그의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그 나라가 언제 이를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온 세상에 두루 

퍼져 있어, 사람들이 볼 수 없습니다.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다시 드러낸 구절이다. 제자들은 아직도 그 나라가 ‘언제’ 이를 것인가 하는 우주적 종말 문제에 

관심을 쏟고 있다. 예수님은 다시 분명히 말씀하신다. 하느님의 나라는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고. 미래 어느 한 

지점에 나타날 그런 무엇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24 절에 ‘빛’의 편재성에 대해 말했는데, 여기서는 그 ‘나라’의 편재성을 함께 강조하고 있다. 지금까지 보아 

온 것처럼 빛, 나라, 하느님, 절대자, 나의 참 나, 이 모두가 동일한 실재의 여러 가지 측면이기에, 이 절에서도 24 절과 

같이 하느님은 모든 것 속에, 모든 것은 하느님 속에 있다는 기본 진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단 24 절이 그 절대적 

실재가 공간적으로 편재하다는 것을 강조한 데 비해 여기서는 특히 시간적으로 어느 한 시점에 국한 될 것이 아님을 

함께 부각하고 있다. 나라는 미래 어느 시점에 도래하는 무엇이 아니라, 어제와 오늘과 내일에 관통하는 것, ‘영원한 

이제(eternal now)’에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 51 절에 언급된 것처럼, 그 나라는 이미 여기 

있지만 우리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제 114 절 그녀를 남자로 만들어-여자와 남자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우리를 떠나야 합니다. 여자들은 생명을 얻을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그녀를 인도하여 그녀를 남자로 만들어 그녀도 여러분 

남자들처럼 살아계신 영이 되게 하겠습니다. 스스로 남자가 되도록 하는 여자가 천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는 여성에 대해 친절하지 못한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다. 베드로전서 3장 1-6 절에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했다. 마리아복음등에서도 베드로는 여성 차별적인 인물로 나온다. 여기 좬도마복음좭 마지막 절에서도 

막달라 마리아를 놓고 여자들은 생명을 얻을 자격이 없기에 마리아를 내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베드로의 이런 발언에 대해,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그녀를 남자로 만들겠다.”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양극의 일치’를 그렇게 강조하는 좬도마복음좭에 어찌 이렇게 남존여비 사상을 조장하는 듯한 이런 이야기가 여기 

거의 문맥과 상관이 없이 불쑥 들어가 있을까? 이런 여성 비하적인 사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이 한 절 때문에 



도마복음좭의 신뢰도가 심히 의심스럽다거나 그 아름다움이 심히 훼손되었다는 이들이 많다. 물론 이 절의 말이 

독립적으로 떠돌다가 나중에 좬도마복음좭끝에 덧붙여졌음에 틀림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구태여 의미 있게 읽으려면, 여기서 베드로는 여성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한데 반하여 예수님은 여자들도 구원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보면 된다. 물론 예수님도 여자들이 남자들이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 점으로 

역시 남녀 차별 사상을 가지고 있던 분이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서 성전환 수술이나 환생을 이야기하신 

것은 아니다.   

여기서 마리아를 인도해 ‘남자’로 만들겠다는 말을 마리아를 인도해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말로 바꾸어 읽을 

수 있다면 예수님은 남녀 차별을 조장내지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 뿐 아니라 누구라도, 심지어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남성 제자들마저도, 지금의 성별과 관계없이 새로운 변화를 받아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지닌 통전적 인간이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 말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제 22 절에도 ‘암수를 하나로 하여 수컷은 수컷 같지 않고, 암컷은 

암컷 같지 않게 해야’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이 말에 충실하려면 여기서도 구원받을 남자란 그냥 남자가 

아니라 남자 같기도 한 여자, 여자 같기도 한 남자, 말하자면 남성성과 여성성의 변증법적 융합을 이룬 온전한 사람을 

함의하는 말이라 보면 된다. 


